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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합 교과서의 다문화요소 분석 

- 1, 2학년 통합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현주

(부산외국어대학교)

《목  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방법 

  1.3 분석준거틀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교육 목표

  2.2 다문화교육 내용 요소 

3. 분석 및 내용기술

  3.1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 분석

  3.2 통합교과 분석

  3.3 통합교과 다문화요소 및 내용 분석 

4. 결론

<Abstract>
Kang Hyun Joo. 2018. 1. 15. Analysis of Multicultural Factors 
in Integrated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Around the First 
and Second Grades,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4-29.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ulticultural content of 
the Korean Elementary School Textbook revised in 2015. This 
study abstracted the framework of multicultural factors for 
analysis of multicultural contents from the research on “Revision 



 

5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Guidelines by Analysis of Multicultural Factors in Secondary 
Curriculum and Textbook”. The analyzed textbook is the 
integrated winter textbooks for both the first and second grades 
revised curriculum in 2015. Several findings were re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multicultural content displayed 
five times in first grade and nineteen times in second grade 
respectively. Second, the analyzed textbooks did not include 
contents directly associated with multiculturalism. In addition, the 
frequency of content very falls short in the second semester in 
the first grade. Activities and experience is important in the 
acceptance of unfamiliar cultures or circumstances and perception 
of otherness when students enter the elementary school and 
make friends with pupils from other countries. Thus, 
multicultural contents' frequency of within textbooks is very 
crucial. Finally, the revised curriculum focused on activities and 
experiences about the theme and content in the textbook and 
was developed around block chassis. For teaching the textbook 
content, teachers must perfectly understand textbooks through 
teacher training, as well as be able to control the classroom 
situation. At the same time, teaching materials and tools for the 
revised curriculum should be distributed to teachers in the class. 
The textbooks of reflecting right values on multiculturalism as 
well as a view of the world will assist in cultivating the ability 
to live in a multicultural society respecting for other cultures 
and values. Besides, it grows into human beings which live 
together in this world. In this respect,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and textbook content should be improved by 
supplementary revision fitting for the growth of humanity in the 
multicultural era.(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Multicultural factors,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content, 2015 Revised curriculum and textbook, “basulzul”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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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지구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급속도로 세계화가 진행되

었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

의 활동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여 이는 사회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교

육에서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백옥련, 최충옥, 2012). 우

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부터 다문화 교육이 범교과적 주제로 포함되어 교육활동 전반에 걸

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교육에서 다문화 관

련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다 일상적인 것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요소로 가장 많이 자주 

접하는 교과서 속에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

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다문화 교육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

고 있지만, 통합교과서에 대해 분석한 논문은 2000년대 초반 및 

2010년대에 2007 교육과정 개정 이후 분석이 되었으나, 현재 2015 

개정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분석 논문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 분석에서 2007 개정교과서의 다문화 내

용 요소 분석 결과 지식의 이해 범주에 머물러 있는 한계점을 나타

냈으며, 이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에 대한 한계점의 보완 및 수정

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 초등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2학기 겨울 교

과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겨울’영역은 ‘나

라’와 ‘겨울’이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다

른 나라’가 소주제이므로 겨울을 주제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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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문화 관련 내용이 많아 

분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조영달(2009)의 연구“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의 다문화적 요소 분석을 통한 개정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2015 개정 교과서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1-2

학기, 2-2학기 ‘겨울’교과서 속의 다문화적 요소 분포 및 그 내

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방법 

첫째,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요소 분석을 통

해 다문화적 내용을 추출하고 분석했다. 

둘째, 분석대상으로는 2015년 개정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초등

학교 1-2, 2-2학기 겨울 바슬즐 교과서를 선정했다. 

셋째, 도출된 분석결과를 통해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바슬즐 교과서에 다문화적 내용의 분포 및 교과서 속의 다문화적 

내용의 실제를 살펴보았다. 

1.3 분석 준거틀

 

본 연구는 조영달(2009)의 연구‘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의 다문화적 요소분석을 통한 개정방안 연구’에서 분석 준거의 틀

을 마련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의 타당성 및 신뢰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영달의 분석에서‘다문화적 내용요소 분석

틀’을 사용했다. 조영달의 연구 분석 틀은 교과서 내 다문화적 내

용요소와 기술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다문화

적 내용요소 분석틀은 바람직한 다문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갖추

어야 할 내용 요소에 관한 것으로, 정체성, 다양성, 다원성, 사회

정의라는 핵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틀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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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현행 교과서들이 다문화 내용요소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정 및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 분석 틀

을 사용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교육 목표

다문화교육을 정의하려면 다문화교육의 목표 설정에 기반이 된

다. 국내·외 연구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종합해 보면 공

통된 목표는 다문화사회 능력 배양과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다문화교육에 대해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능력 배양에 

대해 연구한 연구자는 Banks(2008), Niteo(2007), 모경환(2012), 

오은순(2009), 전재영(2011)등이 있다. 

Banks(2008)는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 및 지역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

식, 태도,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Niteo(2007)는 기초교육 및 태도와 가치를 경험하고 명료화하는 하

나의 과정이라 정의했으며, 모경환(2012)은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

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한다고 주장했다. 오은순(2009)은 문화적 상

대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 문화 간 갈등과 충돌을 해

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 

할 수 있는 창의력을 길러준다고 나타냈다. 전재영(2011)은 다문화 

문제에 대한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다문화적 상황과 문제에 대한 

판단 능력을 함양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세를 고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먼저 Banks(2008)는 소수집단 아동 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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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주류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을 통해 비주류 집단에 대한 문화

를 대안적 성격으로서의 교육과정으로 제시했다. Niteo(2007)는 다

문화교육을 영향력 있는 교육, 비판적인 교육, 모든 학생에게 중요

한 교육, 반인종편견교육, 사회정의적교육 이라 분류하였다. 모경

환(2012)은 주류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시민적 자질 육성

과 소수자를 위한 배려, 교육의 기회균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으며, 이러한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철학을 기본으로 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종, 문화, 계

층, 계급, 개인의 정체성을 유아기부터 발달시켜야 하며 다양한 집

단 내에서 그들의 구성원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야 하며, 또한 나와 다른 것에 대한 개방성과 흥미, 차이를 포

함하여 기꺼이 하려는 의지, 협력에 대한 열망을 지닌 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Banks, 2008). 이를 통해 다양

한 문화를 인식하고, 서로간의 상이한 점과 유사점에 대해 긍정적

으로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목표에 대한 논지를 살펴

본 바, 다문화교육 목표는 학자들마다 그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교육을 배우는 학습자들이 다

문화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집단속에서 문

제 상황을 해결하고, 다른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 다문화교육 내용요소

다문화 가정의‘다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구체

적인 내용요소들이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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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소 하위 요소 영역

문화

문화 일반에 대한 이해, 각 문화 간 유사점과 차

이점에 대한 이해 각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존중

감 기르기 문화 간 긍정적 태도 발달시키기

지식·이해 

가치·태도

협력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 및 협동 능력 증진하

기(다문화 현상 조사 및 해석 능력, 의사소통 기

능, 대인 및 집단 간 민주적 절차준수, 의사결

정, 갈등 해결, 협력 등)

기능

반편견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

하기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기르기

가치·태도 

기능

정체성
긍정적 개념 기르기, 정체감 및 집단 정체감 형

성
가치·태도

평등성
국가, 민족, 성, 능력, 계층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갖기 인간이 평등하다는 신념 형성하기

지식·이해 

가치·태도

다양성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존재 인정(다름에 대한 인

정과 존 중: 타문화 인정 및 존중, 사회적 소수

자 인식 및 존중)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 갖기

가치·태도 

기능

핵심은 무엇보다 다양한 민족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이인재, 2010). 때때로 다문화사회

에서 우리는 다른 민족에 대해 종종 편견을 갖기도 하는데 이는 사

회 속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교육의 내용요소

로는 일반적인 문화와 더불어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동능력, 집단속

에서의 정체성, 반편견, 평등성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인재(2010)가 정리한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교육 내용 요소와 영역

전희옥(2008)은 사회과 다문화교육 내용요소에 대해 지식, 기

능, 가치태도 참여의 4가지 영역에 대해 하위요소로 사회적 기능과 

역할, 사회 갈등 문제, 고정관념 문제, 인권 문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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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능과 역할에서는 작게는 가족부터 크게 정치, 경제, 교

육, 복지, 여가문화 등 제도 속에서 주어지는 역할 및 갈등으로 보

았으며, 사회갈등 문제에서는 갈등의 차원을 개인내적,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개인과 국가 등으로 보았고 갈등의 역사 및 기능을 

그 요소로 보았다. 또한 고정관념 인권관련 문제에서는 그 개념 및 

주요 대상, 문제 사례를 다문화교육 내용요소로 정의하였다. 

이지은(2008)의 연구에서는 영어 교과영역에서 다문화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영어 교과서 지문 속 인종, 성별, 나이, 사회적 

계급, 신체 및 정신 결함 상태를 통해 다양한 인물들의 다문화적 

요소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각 교과 과목의 내용 및 특성에 적합한 

다문화 내용요소를 구성하였으며, 과목에 따라 방향성은 조금 달랐

지만 큰 틀에서는 다문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다양성 존중을 공통

적 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 분석 및 내용 기술 

3.1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 분석

3.1.1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 및 방향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개정 배경 중의 하나는‘창의·융

합형 인재’양성에 대한 국가 ․ 사회적 요구이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 ․ 사회적 요구와 함께,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의 실

태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관련된 문제의식도 2015 개

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개정 배경이 되었다.

개정 방향으로는 국가 ․ 사회적 측면에서 새롭게 제시된 인재상에 

적합한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하고, 행복한 학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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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교육과정 진로진학부, 

2017).  

3.1.2 추구하는 인간상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기존의 인간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했으며,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여섯 가지 핵심역량을 제

시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3.1.3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사항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초등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

활,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는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생활 

도구의 활용, 자연 탐구 활동 및 신체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몸으로 

익히는 활동을 강화하여 할 줄 아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육개발원, 2015). 

3.1.4 초등학교 편제와 시간 배당기준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학년군, 교과군, 교과(군)

별 20% 범위 내 증감 허용, 교과 집중이수1) 등의 지침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외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하위 4개 영역(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및 입학초기 적응 활동, 정보 

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강화 등의 사항도 그대로 유

지되었다.

3.2 통합교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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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통합된 초등학교 1,2학년 바른생활, 

슬기로운, 즐거운 생활은 2015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2009 개정 초

등 통합교과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

법을 채택했다. 특히 역량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학

생들의 활동과 참여 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한국교

육과정평가원, 2015). 이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바른생활은 실천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에 따른 기능

과 역량으로 세분화 된다. 1. 기능으로는 되돌아보기, 2. 스스로하

기, 3. 내면화하기 4. 관계 맺기 5. 습관화하기 가 있다. 그리고 

역량으로는 1. 알아서 척척(자기관리 역량) 2. 생각을 나누어요(의

사소통 역량) 3. 우리 함께해요(공동체 역량)를 다루고 있다. 

2) 슬기로운 생활은  탐구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탐구활동에 

따른 기능과 역량으로 나누어진다. 기능으로는 1. 관찰하기 2. 무

리 짓기 3. 조사하기 4. 예상하기 5. 관계망 그리기가 있다. 그리

고 역량으로는 1. 자료를 찾아요(지식정보처리 역량) 2. 다르게 생

각해요(창의적 사교 역량) 3. 생각을 나누어요(의사소통 역량)들을 

다루고 있다.

3) 즐거운 생활의 활동목표는 표현활동이다. 표현활동에 따른 

기능과 역량으로 나누어진다. 기능으로는 1. 놀이하기 2. 표현하기 

3. 감상하기가 있다. 그리고 역량으로는 1. 다르게 생각해요(창의

적 사고 역량) 2. 마음으로 느껴요(심미적 감성 역량) 3. 생각을 

나누어요(의사소통 역량)로 구성되어있다.

겨울의 영역은 나라와 겨울로 대주제로 정하고 나라의 핵심 개

념은 우리나라, 다른 나라가 소주제이고 겨울의 핵심 개념은 겨울

맞이와 겨울나기가 소주제이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는 아름다

운 전통이 있고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상황이 있다.’, 다른 나라는 

‘각 나라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겨울맞이는 ‘사람들

은 겨울의 자연 환경에 어울리는 생활을 한다.’, 겨울나기는 ‘사

람과 동식물은 겨울 환경에 적응하며 생활한다.’를 일반화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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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내용요소는 교과를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나누어서 학습하도록 하였다. 

바른 생활은 교과서의‘나라’영역 중 ‘우리나라’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학습함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 및 

공감능력을 학습하도록 하였고,‘겨울’영역에서는 나눔과 봉사 및 

동식물보호, 그리고 겨울방학 생활과 그에 따른 학습의 계획을 배

울 수 있도록 하였다. 

슬기로운 생활은‘나라’영역 중 ‘우리나라’ 부분에서‘우리

나라의 상징과 문화’,‘남북한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학습하도

록 하였고,‘다른 나라’부분에서는‘다른 나라 문화’와‘다른 나

라 노래, 춤, 놀이’를 학습하도록 하였다.‘겨울’영역에서는‘겨

울 날씨와 생활 이해’와‘겨울철 생활 도구’,‘동식물 탐구’와

‘겨울에 하는 일’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즐거운 생활은‘나라’영역 중‘우리나라’부분에서‘우리나라

의 상징 표현’과‘남북한의 놀이, 통일에 대한 관심 표현’을 학

습하도록 하였고, ‘다른 나라’부분에서는‘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 즐기기’와 ‘문화 작품, 공연 감상 ’을 학습하도록 하

였다. ‘겨울’영역에서는‘겨울 느낌 표현’과 ‘놀이 도구 제

작’,‘동물 흉내 내기’,‘겨울철 신체 활동’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3.2.1. 1학년 2학기 분석

겨울 1-2는 두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80차시로 학습하게 되어 

있다. 겨울 1-2의 1단원은 우리나라, 2단원은 우리들의 겨울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단원은 40차시를 학습하게 되어 있다. 겨울 1학년 

2학기의 1단원 우리나라에서는 첫째, 문화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즉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구

성되어져 있다. 둘째, 자신이 가족과 오랜 시간 동안 이별하는 상

황에 처했을 때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며 분단에 의한 이산

가족의 사례를 읽고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슬픔에 공감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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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활동요소 차시 차시명(주제명) 

1. 여기는 

   우리나라

만나요 1-3/40 여기는 우리나라

해봐요

4/40 수업 만들기

5-6/40 재미난 우리 놀이

7-8/40 색이 고운 우리 옷

9-10/40 얼씨구나 우리 노래

11-12/40 맛나고 정겨운 우리 음식 

13-14/40 아름다운 우리 그릇

15/40 조상의 지혜가 담긴 우리 집 

16-17/40 알록달록 우리 문양

활동을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 알 수 있다. 셋째, 

북한과 같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pp52-55에서는 북한과 남한의 문화 중 무엇이 똑같을까

를 학습하며 북한과 남한이 한민족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과  

남한의‘같은 놀이’를 통해서는 한민족임에 대한 공감을 학습할 

수 있으며,‘다른 노래’를 배움으로서 분단의 세월만큼 달라진 문

화에 대한 인정 및 그에 따른 타문화에 대한 존중을 학습할 수 있

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집(한옥), 음식, 그릇, 한복에 대

하여 공부하며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고, 이러한 전통은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문화라는 것을 학습한다. 

다른 나라는 그 나라만의 또 다른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문화가 만

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타문화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

다. 2단원 우리들의 겨울에서는 겨울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세계 곳곳의 겨울 모습 및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활동, 그리고 다

른 나라 친구들과 함께 겨울활동 및 비밀 친구가 되어 문화의 다양

성을 인정하고, 타문화에 대한 관심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 사람 및 국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표 2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1-2학기 내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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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활동요소 차시 차시명(주제명) 

18/40 수업 만들기

19-20/40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21/40 우리나라 노래, 애국가

22-23/40 우리나라 꽃, 무궁화

24/40 노래로 부르는 우리나라

25-27/40 우리나라를 소개해요

28/40 수업 만들기

29-30/40 무엇이 똑같을까

31-32/40 같은 놀이, 다른 노래

33/40 우리는 한민족

34-36/40 통일이 된 우리나라

37-38/40 통일 비행기

마무리해요 39-40/40 ‘여기는 우리나라’ 안녕

2. 우리들의 겨울

만나요 1-3/40 우리들의 겨울

해봐요

4/40 수업 만들기

5/40 꽁꽁꽁, 땅이 얼었어요

6-7/40 추워도 신나요

8/40 겨울 놀이터에서

9-10/40 얼음위에서 빙글빙글

11-12/40 동장군이 왔어요

13-14/40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15/40 수업 만들기

16-17/40 송이송이 하얀 꽃송이

18/40 눈송이 

19-20/40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21-22/40 눈사람을 만들어요

23/40 꼬마 눈사람

24-25/40 쌓인 눈을 치우며

26-27/40 하얀 겨울을 즐겨요

28-30/40 도화지 속의 겨울

31/40 수업 만들기

32-33/40 우리 이웃을 둘러봐요

34/40 비밀 친구가 되어

35/40 사랑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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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활동요소 차시 차시명(주제명) 

36/40 다함께 즐겨요

37-38/40 마음을 전해요

마무리해요 39-40/40 ‘우리들의 겨울’ 안녕

80

단원명 활동요소 차시 차시명(주제명)

1. 두근두근 세계 

여행

만나요 1-3/40 두근두근 세계 여행

해봐요 4/40 수업 만들기

3.2.2 2학년 2학기 분석

겨울 2-2에의 1.단원명은 두근두근 세계여행이다. 가고 싶은 나

라에 대해서 호기심을 먼저 느끼한 후 그 나라에 대해서 조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있다. 그 후 다른 나라의 명절, 풍습, 예

절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

해서 공부한다.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 더운 지역과 추운 지역의 

의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사

는 집도 다양한데,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에 따라서 추운

지 더운지에 따라서 집의 모양이 다르지만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음식과 놀이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서로 다르지만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

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다. 2단원은 겨울탐정대의 친구 찾기로, 겨

울잠을 자는 동물과, 겨울철 활동하는 동식물에 대한 이해 및 스스

로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되

어있다. 이를 통해 추운 겨울 동식물에 대한 보호 및 자연에 대한 

이해와 다가오는 겨울 방학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1-2학기 내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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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활동요소 차시 차시명(주제명)

5/40 가고 싶은 나라

6-7/40 알고 싶은 나라

8-9/40 세계 여행

10/40 함께 존중해요

11/40 수업 만들기

12-13/40 입어보고 싶어요

14-15/40 알록달록 세계의 옷

16-17/40 이런 인사 저런 인사

18/40 안녕, 여러분

19/40 수업 만들기

20-21/40 다른 나라 집 구경

22-23/40 뚝딱뚝딱 다른 나라의 집

24-25/40 다른 나라의 음식

26-27/40 잔치잔치 열렸네

28-29/40 다른 나라의 장난감

30-31/40 함께 놀아요

32-33/40 함께 불러요

34-35/40 함께 지켜요

36-37/40 다른 나라의 춤

38/40 어울림 한마당

마무리해요 39-40/40 ‘두근두근 세계 여행’ 안녕

2. 겨울 탐정대의

친구 찾기

만나요 1-3/40 겨울 탐정대의 친구 찾기

해봐요

4/40 수업만들기

5/40 겨울잠을 자요

6/40 잠만 자도 괜찮을까?

7-8/40 겨울잠을 자러 가요

9/40 수업만들기

10/40 겨울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아요

11/40 내가 청설모라면

12/40 겨울은 너무 힘들어

13-15/40 겨울철의 동물 친구들

16-18/40 동물들을 도와주세요!

19/40 수업만들기

20-21/40 겨울눈아, 넌 누구니?

22-23/40 겨울눈아, 널 담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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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소

관련목표
하위요소 세부내용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I정체성

(idntity)
①개념(ocptadcharctrstcsofiett)

I다문화

정체성 확립

②차원(diensin 

of identity)

a.개별 정체성

b.집단 정체성

c.다문화 시민 정

체성
1

③형성 및 변화(hangeofientt)

④ 성 향

( o r i e n t a t i o n 

ofidentity)

d.긍정적 자기 인

식

e.긍정적 타인 인

식
1

D다양성·다

원성     

(DiversityP

⑤문화 다양성 ・  
다원성 인식

(awareness of cu

a.문화의 다양성 3 6

b.타문화에 대한 1 7

단원명 활동요소 차시 차시명(주제명)

24-25/40 식물의 겨울나기

26/40 이렇게 지켜줘요

27/40 수업만들기

28/40 어떤 새를 만날 수 있을까

29/40 소리개 떴다

30-31/40 날아라! 종이새

32/40
탐정수첩 5. 

나는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33-34/40 줄넘기를 해요

35-36/40 방학 계획을 세워요

37-38/40 3학년을 준비해요

마무리해요 39-40/40 ‘겨울 탐정대의 친구 찾기’ 안녕 

80

3.3 통합교과 다문화요소 및 내용분석

<표 4 통합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요소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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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ralism)

다문화 능력 

배양

ltural diversit

y・pl

uralism )

흥미와 관심

c.타문화에 대한 

인정 및 관용
2

d.한국의 다문화 

상황인식

⑥문화다양성에 대

한 태도 및 관점

( a t t i t u d e o f 

cultural

diversity)

e.문화 다양성의 

가치인정
2

f.문화에 대한 바

람직한 관점
1

g.문화에 대한 잘

못된 관점 비판

⑦문화집단 간 상호의존성

(inter-culturalgroup relationship)

S사회정의

( S o c i a l 

Justice)

사회정의 실

현 

⑧사회정의감

(sense of socialjustice)

⑨ 인 권 존 중

(respect

for hum an 

rights)

a.인권 개념 및 

유형

b.인권보장을 위

한 노력

⑩평등

(equality)

c.평등의 개념

d.평등의 가치

e.소수자의 개

념・특징

⑪소수자

(m inority)

f.소수자의 유형

g.소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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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단원 쪽 주요내용 분류

1 1단원 36 다양한 국기 모습 사진 D-5-a

2 1단원 41 세계 여러 운동선수들 삽화 D-5-a

3 2단원 104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겨울놀이 

하는 모습 삽화
D-5-a

4 2단원 128

다른 나라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친구가 되어 서로에게 도움을 주

는 모습 삽화

I-4-e

5 2단원 136 다양한 나라의 겨울풍경 그림 삽화 D-5-b

태도

⑫차별

(discrimination)

h.차별의 개념

I.차별 현황・사

례

j.차별 개선 노력

소계 5 19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 교과서 1-2학기와 2-2학기 겨울 경우 

다문화적 내용 빈도수가 1학년 2학기의 경우 5, 2학년 2학기의 경

우 19로 나타났다. 핵심영역으로는 1학년 2학기는 D 다양성에서 3

번, 2학년 2학기는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의 인식이 13번으로 나

타났다. 1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는 총 5번으로 다문화 요소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는 다문화 요소가 

중복되어 나타났으며, 그 빈도수 또한 1학년 2학기 보다 4배 이상

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및 연구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통합 1-2학기와 2-2학기 겨울 교과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5 1-2 겨울교과서의 다문화적 내용 분석> 

1은 경기장에서 태극기 외 다른 나라(2개 국가)의 국기와 경기

장내 다양한 외국인들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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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다. 

2는 올림픽에 출전한 여러 나라의 선수들과 국기를 삽화로 나타

내어 문화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3은 겨울에 하는 놀이의 모습을 삽화로 나타냈는데, 눈사람 만

들기, 스케이트타기, 눈썰매, 눈싸움 등 다양한 겨울 놀이 활동을 

다양한 나라의 아이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삽화로 나타내

어 문화의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다.  

4는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서로 비밀친구가 되어 친구를 돕는 

모습을 삽화로 나타내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타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5는 세계 다양한 나라의 겨울풍경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타문화

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1학년 2학기 겨울교과서에서는 다문화적 내용이 총 5번 정도로 

분석되며, 그 내용은 총 5번 중 3번이 문화의 다양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하여 다문화

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타문화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여 이후 

교과서에서 습득한 지식을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S 사회정의 요소분석

에서 평등, 소수자, 차별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

일 수 있게 그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초등학

교 1학년 학생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자신과 다른 외모와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에 대해 선입견 및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착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적 보강

이 이루어진다면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를 이

해하고 타민족문화 및 사람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데 더 많은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표 6 2-2 겨울교과서의 다문화적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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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단원 쪽 주요내용 분류

1 1단원 8
다양한 나라의 집, 음식, 의복 

모습 사진
D-5-a

2 1단원 20-23 가고 싶은 나라 국기 삽화 D-5-b

3 1단원 24
가고 싶은 나라 소개 및 자료정

리 모습 삽화
D-5-b

4 1단원 30-37

다른 나라 문화를 대하는 올바

른 태도 함께 생각하는 모습 삽

화

D-6-f

5 1단원 38-39
다른 나라 전통의상 삽화 및 사

진 삽입
D-6-e

6 1단원 42-43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 삽화 D-5-b

7 1단원 44-49
세계의 인사말 소개 삽화 및 세

계의 아침인사 노래 소개
D-5-a

8 1단원 52-57
세계 곳곳 다른 나라의 집 소개 

삽화

D - 5 - a , 

D-5-b

9 1단원 58-63
세계 곳곳 다른 나라의 음식 사

진 삽입

D - 5 - a , 

D-5-b

10 1단원 64-69
다양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 및 장난감 활동 삽화

D - 5 - a , 

D-5-b

11 1단원 68-73 세계의 여러 민요 부르기 삽화
D - 5 - a , 

D-5-b

12 1단원 74-77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지켜야 

할 예의 소개

D-5-c, 

I-2-c

13 1단원 78-83
세계 여러 나라의 춤 소개 및 

민속춤 의상 만들기 삽화

D-5-b, 

D-5-c, 

D-6-e

1은 세계의 다양한 나라의 의, 식, 주 및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2는 가고 싶고 알고 싶은 나라의 국기 및 자랑거리에 대해 나타

내어 올림픽에 출전한 여러 나라의 선수들과 국기를 삽화로 나타내

어 타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3은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조사 과정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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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어 타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4는 다른 나라 문화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함께 생각하는 것

으로 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5는 다른 나라의 전통의상과 소개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에 대

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6은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타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7은 세계의 인사말 소개 삽화 및 세계의 아침인사 노래 소개로 

문화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8은 세계 곳곳의 다양한 나라의 집들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문화

의 다양성 및 타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9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및 타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10은 다양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살펴보고, 세계 여

러 장난감을 만들어 봄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및 타문화에 대한 흥

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11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를 부름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및 타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12는 서로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예절에 

관한 설명으로 타문화에 대한 인정 및 다문화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 및 정립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13은 세계 여러 나라의 춤 소개 및 민속춤 의상 만들기에 대한 

내용으로 타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타문화를 인

정하며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한다. 

2학년 2학기 겨울 교과서에서는 총 다문화적 내용이 19번으로 

분석된다. 1학년 2학기보다 14번 가량이 증가하였지만, 내용 분석 

결과 중복되는 것이 많으며 2학년 겨울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문화의 다양성과 인식에 대한 것이 많다. 1단원의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수업 시, 실제 학생 참여 활동을 통해 I 다문화 정체



 

25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성 확립 요소 또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 및 언어, 음식, 집 등을 다양성의 이해와 더불어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개인 및 집단의 정체성을 이해하며 자신의 고유문

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자신 및 타인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소개에 그쳐 이를 

활용하고 실제 아이들이 이를 받아들을 수 있는 활동 및 토론은 부

족한 실정이다. 1,2학년 아이들의 특성상 토론이 어렵다면 자유롭

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교사

의 피드백이 주어진다면 자신 및 타인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 인

식 및 다문화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함양 또한 기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분석과 통합 1-2, 2-2

학기 겨울 교과서의 다문화적 내용 분포 및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 

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 교과서 1-2학기와 2-2학기 겨울 

경우 다문화적 내용 빈도수가 1학년 2학기의 경우 5번, 2학년 2학

기의 경우 19번으로 나타났다. 핵심영역으로는 1학년 2학기는 D 다

양성에서 3번, 2학년 2학기는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의 인식이 13

번으로 나타났다. 1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는 총 5번으로 다문화 요

소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는 다

문화 요소가 중복되어 나타났으며, 그 빈도수 또한 1학년 2학기 보

다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문화의 다양성에만 주로 집중

되어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어

야 한다. 특히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단편적인 문화의 

다양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 혹은 교실에서 만

날 수 있는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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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초점이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다문화 학생을 

고려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 및 중복에 

관련하여서는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비교할 수 있는

데,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3-4학년은 성취기준의 수

가 48개에서 24개로 축소되었으며, 영역 간 내용 중복성이 해소되

었다. 대신 다른 파트와의 영역 간 통합 및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

하여 균형 있는 학습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현재 통합교과에서 가

지고 있는 중복 문제 및 다양성에만 치중되어 있는 교과서를 이와 

같이 수정 편재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은지용 외, 2015).  

둘째, 2015 개정 통합 교과에서는 다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내용이 거의 없으며, 특히 1-2학기에는 그 빈도수가 매우 부족하

다. 처음 학교에 입학해 다양한 친구를 만나는 시기인 1학년에 다

른 나라의 학생들과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활

동 및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교과서에 제시된 글 및 삽

화,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다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므로, 1,2학

년 학생들의 올바른 다문화 태도 형성을 위한 교과서 내 다문화 관

련 내용수의 빈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과서의 내용 보완 및 실제 교

실 혹은 사회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문화 아동을 대하는 학생들의 

인식 재고와 더불어 교사의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주제 및 교과 내용을 활

동을 통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므로 블록 차시 위주로 개발이 된 

바, 교과서를 지도함에 있어 교과서 내용에 집중함과 동시에 교실

의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연수 

및 통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충하고 보강할 수 있는 각종 자

료의 배급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 교과 속 다문화 내용 분석결과 학교 및 교육과

정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과 변화에 새롭게 대처해야할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와 다양화로 인해 달라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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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세계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와 태도를 신

장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교육에서 중추적 역할

을 하는 교과서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김무정, 2011).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세계

관을 반영한 교과서는 궁극적으로 다문화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

는 능력과 다른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게 하

여 타인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통합 활동을 통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체득은 지구촌 사회에서 살아갈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통합 교과 1-2, 2-2 겨울

교과서에서 전반적인 다문화 교육의 내용에 대해 분석 및 제시했지

만, 이후 전 교과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 분석 및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 개정 시 다문화에 대한 내용 보강 및 자료의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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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h Seung In. 2018. 1. 15. The Enhancemen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of Korea Society on Sexual Minority Appearing in the 
Films, <Troublers> and <Jane>,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30-52.  In this thesis, I examin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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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absurdities, prejudices, discrimination currently 
undergoing in Korea society through Korean films of 
representing sexual diversity <Troublers> and <Jane>. Although 
the perception of sexual minorities is gradually improving, 
Korean still has a high negative perception about it among the 
members of society. Furthermore, the possibilities legislating an 
independent law for same sex couples in other to granting legal 
protection to them are not high. 
As a way of promoting a more positive view of Korean, 
providing adequate protection for LGBTQIA in Korea society, I 
presented it from the view of education, law and policy, and 
religion. The reasons for it are because the members of the 
societies agree that the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should 
be respected. To erase the shadows of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educating prospective Korea society about the 
complexities of sexual orientation should be a key compon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we live that changing times demanded a 
more flexible diversity and acceptance.(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discrimination, prejudices, sexual minorities, independent 
legislation, LGBTQIAH, human rights.

1. 서론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

도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성(性)소수자의 권익 보호 수준은 곧 

해당 국가의 인권 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만큼 성소수자 

문제는 인권 문제의 뜨거운 이슈들 중 하나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성소수자가 당당하게 자신의 성(性)정체성1)을 밝히는 경우가 많아

졌고,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는 등 성소수자의 인권을 인정하고 보



노승인   32

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우리사회에서도 성소수자는 더 이상 감

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생활공

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성커플에게 혼인법을 적용

하여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동성커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

는 한 입법부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대하

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 이해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성소수자들의 삶의 고뇌는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 속에 여전히 묻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상의 눈에는 불온한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

의 선택 앞에 당당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그린 두 영화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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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

고,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유예된 

이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성소수자 가운데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에 국한되었음을 밝힌다. 

2. 이론적 배경

2. 1 성소수자(Sexual minority) 개념

성(性)소수자란 시스젠더(Cisgender), 이성애자(Hetero sexual)

를 제외한 모든 소수성을 가진 사람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시스젠

더란, 자신이 깨닫고 인식한 성별과 사회에서 부여 받은 성별이 일

치한다고 느끼는 사람을 말하고(Oxford Dictionary, 1990), 이성애

자란 이성에게 성적 정서적 애정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즉, 성

소수자란 주류와 다른 성적 지향과 성(性)정체성으로 인해 편견과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말한다. 성

소수자에는 LGBTQIA 즉,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

(Bisexuality), 트랜스젠더(Transgender),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Questionary), 인터섹스(Intersex), 무성애자

(Asexual), 등이 포함된다(양희선, 2017).

성소수자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성정체성(sexual identity)과 성

적지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정체성

(gender identity)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젠더에 대한 자각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사회문화적 

정의와 관련된 자아의식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은 성적인 관심, 성적인 욕망이 어떤 성적 대상을 향

해 있는지에 관한 자기인식을 말한다. 1980년대에는 성적 선호

(sexual preference)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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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성애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거나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선호나 기호의 차원으로 오인(誤認)하게 한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성적지향이 한 개인의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선

천적이고 후천적인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결과로 본다. 

성적지향은 성(sex), 성정체성(gender identity), 성역할 등과 

구별되는 것으로 자신의 성적지향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기는 사

람마다 다르다(김문조･김철규･최은정, 1999: 267-287).

2. 2 성소수자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인식 

동성애 합법화가 이슈로 등장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변화가 감

지되고 있지만 성소수자를 보는 다양한 시각도 여전하다. 김상학

(2004: 169-20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부

정적 고정관념, 감정, 거리감 등을 연구했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 응답자가, 나이가 젊고 미혼

일수록, 대도시 출신일수록, 정치사회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동

성애 관련 수강 경험이 많을수록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보다 더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예비교사들은 공

통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인지했다고 신경희･강미

옥(2014: 723-739)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식 확장과정에서 개인

적인 편견을 기존 사회의 권력구조로 연결시켜 생각하는 예비교사

들과 그렇지 않은 교사들로 나누어졌으며, 사회구조 속에 숨어있는 

편견을 발견한 참여자들은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맞서겠다

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그렇지 않은 교사들은 성소수자들이‘정

상’의 범주로 돌아와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내 상담자의 동성애혐오반응에 관한 연구에서 서영석･이정림･
강재희･차주환(2007: 213-237)은 148명의 상담자들에게 동성애혐오 

반응을 인지, 정서적 반응, 행동의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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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결과, 상담자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할

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고가 부정적이었고, 부정적인 정서반응 

역시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상담 경력이 많은 상담자일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덜 부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고, 부정적인 

정서반응 또한 덜 할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행동적 차원의 동

성애 혐오반응은 상담경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중의 

시각을 대표하는 미디어에서도, 성소수자들에 대해 어떤 시선을 담

고 있는지에 대한 국내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미디어에

서 보여지는 성소수자의 재현은 실제 사회에 존재하는 것보다 적게 

재현되거나, 왜곡되어 재현된다고 박지훈･이진(2013: 5-42)은 밝히

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성소수자들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나 보수 종교단체들은 불편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방영된 EBS의 성소수자 관련 프로그램이 일부 종교단체 등에게 항

의를 받으면서 조기종영하게 되었고, 기독교학술원 원장인 김영한 

박사는 유엔(1989년 이후)이 동성애를 인권범주에 넣은 것은 1948

년 보편인권정신에 위배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성소수자 차별 금지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유엔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한국사회 내에서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7년 발의한 ‘대한민국 차별 금지

법’은 세 차례에 걸쳐 제정이 시도 되었으나, 성적지향을 포함한 

몇 가지 항목을 차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로 2013년 법안은 

철회됐다. 2014년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역시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들은 이 법안에 동성애 허용 관련 내용이 담

겨 있다며 반대하여 철회됐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차별금지법

안을 철회하거나 민홍철 의원은‘동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형

사처벌 하도록 군형법을 개정하도록 제안하기도 하였다. 정치인으

로서는 드물게 성소수자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꾼 점 등은 정치인에게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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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이슈의 영향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동성애를 옳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

이 먼저’라며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

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입장을 표명하였

다고 아산정책연구원(2015)은 보고했다. 

3. 영화에 나타난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각

3. 1 동성애자 : 영화 <불온한 당신>

영화 <불온한 당신>은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맞서 존

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삶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를 통해서 공존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

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다양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쉽지만은 않다. 사회의 통념에 온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오

랜 시간을‘불온(不穩)’의 편견에 시달려야만 했을 그들의 이야

기, 영화 <불온한 당신>은 성(性)이라는 주제를 넘어 우리 안에 자

리한‘혐오’와 ‘차별’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 사는 70대 어르신. 꼼꼼하게 면도를 끝내

고 집을 나서면, 가는 곳마다 믿고 따르는 동생들이 많은 이 형님

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 

“사람들은 내가 남자인 줄 안다니까. 절대 여자라고 생각 안 해요” 

자신의 성(性)을 스스로 선택하고 70평생을 남자로 살아 온 사

람 ‘이묵’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를 

가져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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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살 때었을 거야.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마음에 각오한 거 같아. 왜냐하면 여자가 좋아. 예쁘고 좋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도 절대 뒤로 숨는 법이 없었던 

그의 삶. <불온한 당신>은 70평생 자신의 선택을 지키며 살아온 성

소수자의 삶과 그의 이야기를 통해 편견에 시달려야만 했을 우리사

회의 성소수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며,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혐오가 만연해지고 있는 세상에 공존의 메시

지를 전하고 있다.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바지씨(이

묵)2), 분명 존재하지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해야 했던 사람. 그들

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처럼‘불온’할까? 

단일민족 국가임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의 존재는 

가부장적, 이성애적 이데올로기에 반대되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단일성(homogeneity)을 강조하며 주

류 문화가 비주류 문화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한국사회는 

주류집단과 다른 비주류집단의 생각을 배제하는 획일화된 사고와 

문화를 오랫동안 지켜왔으며, 해방 후 기독교적 사상이 전통적 유

교주의 문화와 결합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와 이를 금기시하는 문화가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한국사회

에서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

가야 했으며 만약 동성애자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무수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신경희･강미옥(2014: 723-739)

은 언급했다.

영화 <불온한 당신>은 세상의 눈에는 불온한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선택 앞에 당당한 동성애자들을 그린, 성소수자에 대한 부

르는 이름조차 없었던 노년세대를 발굴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여

전히 혐오하고 부인하는 지금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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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감독은 퀴어 대담(2017)에서 영화제작시 반대자들 즉, 혐오

세력들에 의한 감시를 받아야만 했으며 취재를 거부당하기도 했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거짓된 주장들을 할 것을 요구받

으며, 협박을 당하면서도 취재를 위해 항의 할 수 없었던 점이 고

통스러웠다고 했다. 성소수자들에게 인권은 곧 목숨이다. 아산정책

연구원의 보고(2015)에 따르면, 한국인은 다른 소수자 인권에 비해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이 없었다고 한다. 예

를 들어,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모름/무응답’으로 평가

를 유보한 비율은 28.3%나 되었는데 이것은 여성, 노인 인권문제에 

대해 평가를 유보한 비율에 비해 4~5배나 높은 수치라고 한다. 

영화에서도 혐오세력들의 공격을 보여주는데‘혐오’와‘차별’

이라는 것이 어떤 폭력인지를, 삶과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

람들이 겪을 두려움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다. ‘혐

오’와‘차별’에 대한 폭력은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견

디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한국 LGBTI 사회적 욕구조사(2013)’

에서 레즈비언은 76.7%가 자신이 레즈비언이란 점을 긍정적으로 느

낀다고 응답하면서도 차별과 폭력을 해결할 방향은 없다고 생각하

는 경향을 보였다. 이성원(2016)은 이런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위

협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성 동성애자들이 개인 수준의 긍정적 

정체성의 대처 자원으로 활용하여 문제해결 중심 대처를 할 가능성

이 남성 동성애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여성 동성애자들이 직면한 스트레스가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지

위, 여성 성소수자로서 소수자 집단 안팎으로 경험하는 폭력 등과 

같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해결 방안이 없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

운 스트레스일 수 있다.

영화에서는 개인과 광장, 한국과 일본, 다양한 계층, 다양한 공

간들 등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점

점이 쌓여가면서 영화가 만들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혐오’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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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가 성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일부의 이야기라

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러한 설정은‘혐오’의 영역

이 일반인들이나, 혐오와는 상관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에게 까지 

확장되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자 함이라고 이영감독은 말했다. 

또한 이것은 이 영화 안에서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

며, 사회영향력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표현하고 있

고, ‘혐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

회적으로 공개 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한다.   

3. 2 트랜스젠더 : 영화 <꿈의 제인>

어디에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소녀‘소현’과 누구와도 함께 하

길 원하는 미스터리한 여인‘제인’의 특별한 만남을 그린 <꿈의 

제인>은 사회적소수자를 향한 감독의 애정 어린 시선을 담고 있으

며, 꿈과 현실을 오가는 영화적 체험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버려지

는 게 두려워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맞춤형 인

간으로 살아가는‘소현’과 미스터리 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트랜스젠더‘제인’, 말하는 것보다 듣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느끼게 해준다. 영화 <꿈의 제인>은 제

인의 입을 빌려 모두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 특히,

 

“이런 개 같은 인생 혼자 살아서 뭐하니. 그래서 다 같이 사는 거

야. 우리 죽지 말고 오래오래 불행하게 살아요.”-제인

라는 말처럼 얼핏 삶을 향한 자조처럼 보이는 대사들은 삶이라

는 끈을 홀로 힘겹게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함께 살자’는 메

시지를 전하며 그들의 삶에 격려를 보낸다. 영화 속에서 제인은 윤

리의식을 강조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가령 가출팸들이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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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를 먹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나눠먹던가 모두가 먹지 않던가 

하라는 이야기를 한다. 혼자만의 세상에서 벗어나 사람들 속으로 

다가가고 싶어 하는 소현, 그러나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소현은 제인을 통하여‘함께’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우리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 어

릴 때부터 당했을 주변에서의 따돌림, 상처가 많지만 그 상처를 견

뎌야만 하는 이미지로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보호받아

야 할 한 개인을 향한 트랜스젠더의 관심과 사랑이 오히려 우리로 

대변되는‘소현’을 성장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성적 사고

를 갖게 하고 동시에, 성소수자는 치료의 대상도 아니고, 서구의 

산물이거나 시혜적으로 돌봐야 할 존재도 아니며, 성소수자나 비성

소수자를 막론하고 모두 다양성을 가진 동등한 인간이라는 점을 제

시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이호림 외(2015: 64-94)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동성애와 마찬

가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 아니다. 오히려 트랜스젠더

에게 필요한 의료적 지원은 성별 위화감의 정도와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호르몬 요법, 수술 등 의료적 조치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임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진의 

이해 부족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이러한 의료 접근권이 사실상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간의 성별

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 특징에 따라 정해진다는 믿음, 성별이 

남/여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믿음, 성별 이분법에 기초한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별을 가진 개인들이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에서 보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의 다양한 목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제인과 소현은 정우라는 같은 인물을 만나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둘은 정우가 일하고 있는‘뉴월드’라는 공간을 찾아

가게 되는데, 처음에 찾아갔을 때‘뉴월드’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

로 처리되어 나온다. 하지만 극의 후반부 제인의 죽음 후 소현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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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찾아 갔을 때는 화려한 조명을 보이며 왕성하게 영업을 하고 있

는 장면으로 바뀌어서 보여 준다.‘뉴월드’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꿈꾸는‘새로운 세상’이 아닌가 여겨지며, 또한 성소

수자인 제인이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받고자 했으나 거부당할 수밖

에 없는, 그래서 제인의 부재와 대비되어 우리사회의 모순과 편견

의 민낯을 보여주고자 함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자

신이 일하는 클럽에 언제든지 출입을 허한다는 스탬프를 소현의 팔

목에다 찍어 주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 

스탬프에 쓰인 글자는‘UNHAPPY’이다. 우리는 스탬프와 관련된 이

론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바로‘낙인이론’이 그

것이다. 사회에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을 유린당한 채 살아가야하는 사회적소수자들, 특히 성소수자들은

‘UNHAPPY'와 같은 스탬프를 하나씩 가슴에 찍힌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4.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성 제고 

4.1 담론

문화다양성수용은 인식과 태도의 문제이고,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담론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동성애자

를 비롯한 성소수자가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동등한 존재이며, 다

문화주의 관점에서 시민권을 보장해야 할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변화는 성소수자 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성소수자들은 낙인 된 타자로 규정당해 온 억압의 역사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대표하면서 인간 성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하자

는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본고에서 선정한 영화‘불온한 당신’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화는 2013년 제작되었으나 반대세력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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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소수자 운동과 시대의 변화에 따

른 인식의 전환과 함께 2016년에는 올해의 여성영화인 다큐멘타리

상, 제7회 DMZ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한국경쟁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 올해의 독립영화로 선정되었다. 또한 

세계 21개 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하였다. 영화‘꿈의 제인’은 영화

계 평단과 언론,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내며 각종 SNS를 

통해 팬덤까지 형성시키며 제42회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과 함께 

한국영화기자협회 기자들이 직접 선정하고 시상하는 제9회 올해의 

독립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처럼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과 편견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하

였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편견의 시각은 세상 곳곳에 가득 차 있

다. 사람들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게이와 레즈비언 같은 사회적소

수자들과의 연대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더 위협하게 될지도 모

른다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사회적 수치심을 갖는다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사회적소수자들의 열린 마음과 솔직한 마음의 

표현을 통해 다문화와 문화다양성에 살고 있는 지금은 서로를 받아

들이고 신뢰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들의 삶이지만, 언젠가 

나의 삶이 될 수 있고, 모든 삶은 누구에게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James A. Banks(2016: 57)에 의하면 다양성이란 다문화 국가 안에

서 살고 있는 집단들의 내부 및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인종, 문화, 

민족, 언어, 종교의 광범위한 편차를 나타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

종, 성, 사회계층, 종교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은 복잡한 양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상호작용성과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동체적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였다.   

우리사회의 성소수자들을 위한 문화다양성 수용성제고를 위한 

담론으로‘차별금지’나‘성정체성 인정’의 문제를 아우를 수 있

는‘구성권(membership)’을 고려해 보았다. 이용승(2014: 197-8)

은‘구성권(membership)’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의 법적 

지위와는 일정 무관하게,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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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인정되고 부여받아야 하는 권리와 지위, 그리고 그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2 교육

차별은 결국 교육의 문제다. 모경환(2009: 245-270), 차경수･조
대훈(2012)은 다문화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통해 조직된 교과 내용을 그대로 학생

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만 취하지 않는다. 자신의 교육학적 

지식과 경험을 함께 섞어 새로운 교수법적 지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교육과정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

에서 교사는 공식적,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소수자에 대

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와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조대훈(2006: 211-241)

은 밝히고 있다. 구정화(2013: 31-53)는 초등 교사의 사회적 소수

자에 대한 인식 연구를 통해 그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소수자가 이

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빈곤층 등으로 매우 범주가 좁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교사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 범위를 넓혀 줄 필요

성을 시사하고 있다. 

영화에서는 성소수자들이 감염인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격리되어

야 할 존재로 비춰지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세상임에도 불

구하고 우리는 성소수자, 장애인,HIV/AIDS 감염인들과 함께 살아가

는 것을 교육받지 못했다. 그 예로 서울시교육청, 성북구청에서 인

권선언문제를 정할 무렵에 반대세력의 저항과 부딪히는 장면이 보

여 지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인권선언문에 포함되어있는 ‘성

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

다’라는 명시이다. 조대훈(2011: 205-237)은 동성애에 대한 고등

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교수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동성애에 대한 

교수적 태도는 권위주의 성향, 성차(sex difference), 동성애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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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 여부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접촉과 경험이 교사의 다문화 교수에 중요하다는 것

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한동균(2009)은 소수자 교육은 학생들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대체로 부가적 접근법에 가깝다. 부가적 

접근법은 “교육과정의 기본적 구조 및 목적의 변화 없이 종종 책, 

단원 또는 교육과정을 수업에 첨가시키는 방식”(Banks, 2011: 

294)이다.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이 부가적 접근 이상으로 나아가

기 위해서는 반차별, 반편견의 견지에서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평

가, 평가에 기초한 교육과정 변경이 진행되어야하고, 지식을 구체

적인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승용

(2016)은 다문화수용성이 지식과 실천을 포괄하는 개념인 만큼, 공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에는 학생들의 실천이 반드시 반영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와 함께 기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일 

것이다. 이승용(2016: 22)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면

화한 부모의 경우 자녀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으며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반드시 곁을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공간인 가족 안에서도 언제나 자신

의 정체성 때문에 고민과 긴장을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자신과 가장 가깝고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가족은 가

장 자기 모습 그대로,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마주하고 싶은 대상”

이다. 김지혜 외(2016: 33)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가족은 “가

장 먼저 자신을 알리고 싶은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커밍아웃하

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기도 하다고 했다. ‘꿈의 제인’에서 주

인공 제인은 가족이 없다. 그녀는 가출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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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청한다. 그들이 함께하는 그 공

간만큼은 제인이 꿈꾸는 완벽한 세상이 된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가족과 같은 친밀한 대상

에게 인정받거나 지지받지 못하게 되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삶의 희망을 상실할 수 도 있다. 강병철(2006: 22)은 

이러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더불어 미국의 경우 “상당히 많은 수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가족

으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

고된 바 있음을 강병철(2006: 38)은 언급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 

함께 가정에서의 교육을 위한 부모와 가족 전체의 교육까지 포함한 

대안이 요구 된다고 본다.

4.3 법･정책

사회적소수자 집단에 대한 거리감은 사회적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 보수 혹은 진보적 성향과 같은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

(구정화, 2013: 31-53). 김상학(2004: 169-287)은 인구학적 특징 

혹은 가족적 배경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영화에서도 ‘불온’이라는 딱

지가 대중을 선동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됐다. 반대세력들은

‘불온’을 좌파로 규정하며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증오의 대

상이 소수자나 약자일 경우에는 전이가 더욱 쉬어진다.

따라서 소수자를 보호하는 지원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누가 소

수자인지를 규정하고, 그들의 삶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소수자를 특정하는 즉시 소수자는 타자화 혹은 대상화 될 수밖에 

없고,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낳을 수 있는 위험이 있

다. 세월호와 관련한 장면에서는 ‘애도를 강요하지 말라’는 혐오

세력의 말과 함께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는 이야기들이 

성소수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공공장소에 함부로 나오지 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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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설과 겹치는 순간, 세월호 참사 이슈가 어떻게 보면 퀴어 정치학

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슈가 되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만들

어진다. 한국은 인권과 관련된 여러 국제조약을 비준한 상태이며3) 

그러한 조약들에서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조약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미 비준한 각종 국제인권조약의 실현을 위하여 국

내에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별사례집 모음집(2011: 38)에서는 

각종 국제조약 및 기구에서는 권고를 통하여 성적 지향 및 성별정

체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된 것)은 19

가지의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성소수자

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사유로‘성정체성’은 포

함되어 있지 않다. 트랜스젠더는 이름과 성별의 변경 및 혼인에 관

한 권리의 보장으로 이미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았다고 볼 수 없

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한 트랜스젠더

는 여전히 차별의 대상(이준일,2009: 148)이 될 수밖에 없다. ‘꿈

의 제인’에서  주인공 제인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그 불행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기분’이라고 말한다. 성소수자들

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들의 성정체성을 가지

고 태어나게 된다. 따라서 성정체성은 성별이나 장애 또는 성적지

향과 구분되는 개념이므로‘성정체성’이라는 명시적인 차별금지사

유를 규정하는 것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가

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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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종교 

퀴어 축제나 성소수자들의 집회 때마다 종교인들과의 마찰을 종

종 접할 수 있다. 앞서 보았던 영화 <불온한 당신>에서도 그러한 

장면들이 보여 진다. 성소수자와 종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김상학(2004: 169-206)은 종교적 성향을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종교 없음으로 두고 각 종교적 성향에 따른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기독교가 자신의 종교라고 답

한 응답자가 다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비해 동성애자에 대해 유

난히 거리감이 높음을 보여준다. 영화에서도 공청회와 퀴어문화축

제 장면들에서부터는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들인 각종 우익/종

교단체가 등장한다. ‘이 땅은 하나님 땅이야! 안돼! 예수그리스도

의 땅이야!’라고 하며 땅에 드러눕는 장면들이 보여 진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믿는 여부 혹은 종교의 종류가 아니라 해당 종교에 

대하여 개인이 갖는 몰입도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는

데, 이는 조대훈(2011: 205-237)의 연구에서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 조대훈(2011: 205-237)의 연구는 단순히 종교 유무나 종

교의 종류가 아니라, 종교의 내현적, 외현적 성향을 변인으로 두고 

조사하였다.4) 내현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서영석 외, 2006: 213-237, 조대훈, 2011: 

205-237)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종교적인 이유에서 동성애는 신에 대한 범죄이며 건

강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병리현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2012년 설문조사에서 종교학교의 목사 및 종교 수업, 혹은 기독

교인 교사의 혐오발언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예컨대 종교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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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성애는 더러운 행위이며 죄악”이라고 가르치거나, 학생

이 “레즈비언이 뭐 엇떴냐. 물었을 때 교사가 “성경에서 금지했

으니 안 된다”고 대답하기도 하며, 한 기독교인 영어교사는 “동

성애자들은 죄악이고 신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반스쿨팀(2012: 6)은 이처럼 학교 현장에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

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과 비하, 혐오를 여과 없이 표출하는 교

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성서의 내용을 현대적 시대상황에 맞추

어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향린교회 부목사 고상균은‘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성서 역시 그 시대의 산물이다. 우리가 

지금시대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일정부분의 해석을 가진 필터

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수의 말씀이라고 알려진 복음서에서는 

동성 관계 문제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3세기부터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의 성 습관을 비난했고(이승민･이진화 역, 

2016: 36-37) 이것은 기독교가 동성애를 혐오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J Bosewell(1980: 37-38)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비판은 오

늘날의 동성애 혐오와 완전히 다르다. 또한‘자연의 이치에 따른’

성교를 신이 정한 질서로 여기고 숭고한 모범으로 보았으며, ‘자

식을 낳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모두 자연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대적 의미

의 동성애 혐오와는 달랐고, 단지 그 시대의 기독교에 권력을 안겨 

준 시대의 특수한 물질적 조건이 낳은 결과였다. 아시리아 법률에 

있는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교접하는 자’같은 막연한 문구는 동

성애 뿐 만 아니라 생식과 관계없는 모든 성관계를 심각하게 비난

했던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성소수자들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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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이들에 대한 수용성 제고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교육, 법･정책 그리고 

종교적인 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소수자의 경우, 우리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남성 중심주의 문화에서 여성과 함께‘성적 

약자’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아직‘이성애주의’가 지배

적 규범으로 간주되는 사회이다. 하지만 이성애주의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회적 규범으로 이것은 남성 지배를 강화

하는 근거가 된다(조대훈, 2011:205-237). 동성애 논의 자체가 터

부시되는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사회가 극단적이고 노골적인 형태

의 동성애 혐오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 담론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회구성

원들의 인식변화에 도전을 주는 일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에 관한 쟁점에서 최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두는 인권교육이다. 인권은 사회의 주류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

니다. 신경희･강미옥(2014: 723-739)은 교사들은 소수자에 대한 인

식변화와 수용능력을 함양하도록 변화의 계기와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별, 장애, 인종 문제등과는 달리 성소수자 이

슈는 반차별 인권교육에서도 배제되는 주제이고, 인권교육을 다루

는 책자에서도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찾기 쉽지 않다. 이러한 분위

기 속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일탈적 낙인과 폭력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여전히 이 사회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를‘불편한 존

재’로 여긴다. 하지만 이들은‘불편한 존재’가 아닌 우리의‘친

구’이자‘이웃’이다.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높이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인정받지 못한 인권과 그들의 

삶을 보장하여‘함께’성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이

고 실천적인 교육, 법, 제도, 정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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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k Hye-in. 2018. 1. 24. A study on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of Foreigners in Korea,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53-76. This study aims to indicate factors 
influencing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of a foreigner. The 
study was divided into two groups, using a similar living 
environment(regional, language, time), but could act as a cause 
of stress for foreigners who were returning to the purpose of 
entry. The group is a student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and a study at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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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Nationality, gender, age, duration of residence, and the purpose 
of entry, etc. have been found to affect stress. However, this 
result is difficult to generalize because there is a limit of 
representative.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re related to cultural adaptation stress.(University 
of Ulsan)

[Key words] cultural adaptation, cultural adaptation stres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1. 서론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130,542명1)으로 이제 체류외국인은 한국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음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로인해 다문화 사회

로 나아가기 위해 이들을 이방인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

에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낯선 환경을 경험하는 체류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들

은 그들 삶의 크고 작은 장애물로 작용한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

가 증가하고, 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그려내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은 한국사회가 세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의 한 부분이라

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체류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과 

이해는 그 속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

히 대다수의 선주민들은 이주민들에게 동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일

방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그들을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가 아닌 동시대에 한국 사회를 함께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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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체류외국인들이 자신이 

성장한 문화를 떠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의 스트레스가 있

음을 한국인들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닥친 장애물을 함께 뛰어넘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초기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는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이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대처방안에 관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에 들어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재외 동포, 유학생, 난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의 집단별

(김혜미·원서진·최선화 2011; 김희경 2010; 나임순 2006 등) 분

류나 국가별·지역별 특성(김귀성·황지인 2009; 안준희·조정희 

2011 등)에 따른 분류로 세분화되어 각 대상자들만이 가지는 고유

한 특성에 대한 연구가 세밀화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단별 

비교 연구가 소홀하였다. 이에 문제점을 느끼고 본 연구의 구체적

인 연구목적은 일정부분이 유사한 두 집단의 연구대상자들이 가지

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원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통계

적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 현

상에 대한 기초자료로서의 연구임을 앞서 밝힌다.

2.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은 두 집단 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문화 경향에 이차적

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개인과 집단이 직접적인 접촉을 지속

하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다(Berry 1990). 문화적응은 개인이 다양

한 문화적 상황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능동적 과정이나 결과로 정의

될 수 있으며, 특히 이주민에게 문화적응이란 문화적으로 상이한 

배경을 지닌 이주 집단이 새로운 문화와 지속적으로 접촉함에 따라 

생겨난 현상들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이다(박종철 외 1996, 최혜

지 2009에서 재인용). 그러한 까닭에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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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적응의 과정에서 사회적인 기술을 획득

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

극적인 자세로 접촉하며 통합적인 문화적응을 해낼 수 있을 때 성

공적인 문화적응이 될 것이다.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사회적 지지, 의사

소통 능력, 인구학적인 변인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같은 

처지에 놓인 동포나 조력자가 되어 줄 현지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다. 이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신체적인 건강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언어는 해당 언어

권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문화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단순한 여행이나 어학연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이주를 한 경우라면 한국어 숙달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Jayasuriya, S & Fiedling(1992)는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직업의 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문화적

응을 잘 하고 스트레스도 적다고 하였다(이은정 2009:18 재인용).

이렇듯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와 새 문화

와의 접촉과정에서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문화적응을 겪는 개인들이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Berry와 Annis(1974)

는 문화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고통과 역기능을 문화적응 스트

레스(Acculturative stress)로 정의하였다(최태일 2001 재인용).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자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건강 문제 측

면에서 설명하고자 제안된 개념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

응과정 중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삶의 기회를 제공하

기도 하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꾀하기도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출신국가와 한국어 수준, 거주기간,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들은 문화적응 유형과 관련 된다(임은미 외 2010).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온 자신의 문화가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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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타문화에 대한 적응을 인구학적인 시각에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새로운 문화로 적응하고자 할 때 개인 또

는 집단이 경험하는 현상(Berry 1997)으로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한 

개인들이 다양한 변화로 인하여 겪는 문화적응은 개인들의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한유경 2009). 특히,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속해 있던 문화를 벗어나 새로운 문화 속으

로 들어가서 적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언어, 

환경, 생활 방식, 음식에 적응하는 동안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

험하게 될 수 있다. 많은 체류외국인들은 내부적·외부적 또는 만

성적·급성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환경적 변화, 지각된 차

별, 정체성 혼란, 역할의 변화,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문화적 

갈등은 체류외국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한 예이다(Furnham & 

Shickh 1993: Shin 1993: 최태일 2001 재인용)

이홍직(2012)에 따르면 이주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어 능력,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

리고 사회적지지 요인의 네 요인으로 분류 정리하였다. 첫째, 개인

의 성별, 연령, 국적, 결혼상태, 학력, 건강상태, 직장, 근무시간, 

경제수준, 소득, 종교, 법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언어능력, 

의사소통 수준 등이 영향을 미친다. 셋째,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

에 있어서는 자국 문화 유지 정도, 현지문화 수용정도, 문화 정체

성, 문화 이질감, 외상경험,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

움, 문화충격, 죄책감, 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수준 등이 영향

을 미친다. 넷째, 사회적 신뢰, 사회활동, 사회적지지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최태일(2001)은 사회적 동물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지니

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들은 타인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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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충족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내에서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적응 및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지가 스트레스의 

완충 효과가 있는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유사한 두 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요인을 확인하고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2장에서 언

급하였듯이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사회적 지

지, 의사소통 능력, 인구학적인 변인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서 의사소통 능력이 

유사한 대상자들이 인구학적인 변인들이 다를 경우에 어떤 부분이 

문화적응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모집단에게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한 뒤 분석하였다. 질문에 앞서 연구윤리를 설명하고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질문방법은 반구조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통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한국어 능력이 우

수하기 때문에 질문지는 한국어로 제공되었다. 연구자들에게는 익

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문화적응과정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Sandhu & 

Asrababi(1994)가 개발한 Acculte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질문지를 한국어로 번안·수정한 최명민 외

(2015: 431-432)의 내용을 재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본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Likert식 5점 평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매우 그렇

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낮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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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적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자료에 대한 상

관분석은 하지 않았으며, 총점 및 각 영역별 점수를 5점으로 표준

화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질문지는 본고의 마지막에 

첨부하였다.

3.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문화스트레스에 관해 울산시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23

인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대상자에게 익숙한 장소인 교실에

서 한국어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약 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대

상자는 같은 도시 내에서 거주하고 같은 기간 내에 살고 있는 재한

외국인이다. 

이 연구대상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학습자 11인과 지역 대학 내 한국어교육기관의 어학연

수생 12인이었다. 언어적인 면에서 이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4급

을 수료하고 5급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들로 한국어가 능숙한 편

이며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2). 그리고 사회적지지 부분에

서는 두 집단 모두 조력자가 있다. A집단의 경우 장기간 한국에 거

주하면서 가족 및 지인들이 있고, B집단의 경우 대부분 학생 신분

이기에 같은 나라 친구들과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매일 친구들

과의 교류가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3)>

*A집단(사회통합프로그램 5급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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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국적
성

별

나

이

거주

기간

(년)4)

동반 

가족

현재 

동거인
입국목적

A1 베트남 여 34 4.5 혼자 　 　

A2 중국 여 44 3 부부 남편 결혼이민자

A3 중국 여 33 9 엄마
남편, 시

어머니
결혼이민자

A4 캄보디아 여 34 10 　 가족 결혼이민자

A5 러시아 여 35 15 혼자 가족 결혼이민자

A6 베트남 남 32 12 부인 부인 결혼이민자

A7 중국 남　 41　 20 　 　 재외동포

A8 중국 남 38 12 엄마 없음 재외동포

A9 캄보디아 남 32 5 아내,딸 　 취업

A10 캄보디아 남 31 7 혼자 　 취업

A11 베트남 남 36 6 혼자 혼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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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국적
성

별

나

이

거주기간

(개월)

함께 온

가족

현재 

동거인

입국

목적

B1 일본 여 21 4 없음 일본친구

유학

·

어학

연수

B2 일본 여 21 4 없음 일본친구

B3 베트남 여 21 15 있음 사촌언니

B4 베트남 여 21 15 있음 언니

B5 중국 여 20 10 없음 중국친구

B6 중국 여 22 4 없음　 중국친구

B7 중국 남 19 9 없음　 중국친구

B8 중국 남 21 8 없음 중국친구

B9 중국 여 23 9 없음　 중국친구

B10 중국 남 19 10 있음 가족

B11 중국 남 19 9 없음 중국친구

B12 러시아 여 22 24 있음 가족

*B집단(대학교 한국어학당 5급 학습자)

앞서 설명하였듯이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비슷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지만 거주 목적이 확연하게 다르다. 

먼저 A집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들(A1~A11)의 평균 연령은 

35.5세이고 거주기간은 약 9.4년이며 입국 목적은 취업, 결혼이민, 

재외동포로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그에 반해 B집단인 대학 내 한

국어교육기관 학습자들(B1~B12)의 평균 연령은 20.8세이고 이들은 

거주기간은 약10개월이며 입국 목적은 유학·어학연수로 나타난다. 

이들 대상자들은 연령, 거주기간, 목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

에서 받는 문화적 스트레스의 내용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4. 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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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반적 

특성
A집단 B집단

국적

중국 4명 중국 7명

베트남 1명 베트남 2명

캄보디아 3명 일본 2명

러시아 1명 러시아 1명

합계 11명 합계 12명

성별
남자 5명 남자 4명

여자 6명 여자 8명

나이

남자 평균 35세 남자 평균 19.5세

여자 평균 36세 여자 평균 21.4세

합계 평균 35.5세 합계 평균 20.8세

한국

거주기간

남자 8.4년 남자 9개월

여자 8.3년 여자 10.7개월

무응답 20년 무응답 -

합계 9.4년 합계 10개월

(한국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유무

있다 5명 있다 4명

없다 2명 없다 8명

무응답 4명 무응답 -

현재 

동거인

가족 5명 가족 4명

친구 - 친구 8명

없다 2명 없다 -

무응답 4명 무응답 -

입국목적

취업 3명
유학·

어학연수
12명

재외동포 2명

결혼이민 5명

기타
5명

(기재안함)

먼저 본 연구에서 재한외국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문

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국적, 성별, 나이, 한국

거주기간, (한국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유무, 현재 동거인, 입국목

적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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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은 연령, 거주기간, 가족유무, 동거인, 입국목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A집단의 경우 B집단에 비해 평균 약15세 정도 나이

가 많다. 연령의 폭이 큰 만큼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르다. 이

는 입국목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A집단은 취업, 재외동포, 결혼

이민자 등으로 한국 거주의 목적이 생계와 관련이 있다. 그에 비해 

B집단은 모두 유학·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한다. 즉, 

A집단은 자신 및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나, B집단은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공부를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유형이 다

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거주기간을 보면 A집단은 약 9.4년이지만 B집단은 약 

10개월로 10배가량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A, B집단의 구성원의 

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은 모두 한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집단이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만난 A집단의 경우 한국

에서 이미 장기거주를 했고 영주권 취득 등의 목적으로 수업을 듣

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5). 하지만 B집단의 경우 자국에서 한국

어를 어느 정도 습득 한 뒤에 한국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였

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은 편이고 아직 한국 

생활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관심과 호기심이 높다. 따라서 

이 두 집단 구성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집단의 응답자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지자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한국 내 거주하는 가

족 유무나 현재 동거인에 대해 확인하였다. A집단은 결혼이민자들

을 제외하고는 혼자 거주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B집단의 경우 대

다수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같은 국가의 친구들과 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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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점수

➀ ➁ ➂ ➃ ➄
1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 3 1 4 2 1

4 나는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 3 2 2 3 1

14
한국 사람들이 내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한다.
1 2 5 2 1

15
한국인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나는 주로 혼

자 시간을 보낸다.
3 2 3 2 1

20
한국에서는 나와 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 차별 받는다.
1 5 1 2 1

23 나는 외모 때문에 부당하게 취급받는다. 2 4 3 1 1

25 나는 내 조국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1 2 3 3 1

쓰고 있었고, 일부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B집단의 경우 

학교생활이 끝나고 돌아가면 모국어를 사용하고 고향의 음식을 나

누며 비교적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 때문에 외로움이 덜

하고 외국 생활에서의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4.2 문화적응 스트레스

 

A집단 응답자의 경우 <표3>의 문항에서는 ‘➀전혀 그렇지 않

다’부터 ‘➄매우 그렇다’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들

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모임 및 직장과 같은 사회적 관계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 긴장감을 보이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장기간 타국에 거주했기 때문에 고

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다.

<표 3 A집단의 스트레스 요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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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점수

➀ ➁ ➂ ➃ ➄
2

나는 한국 음식에 적응

하는 것이 불편하다.

6

(54%)

5

(45%)

1

(9%)

0 0

10

한국에서는 나에게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는

다.

1

(9%)

6

(54%)

3

(27%)

1

(9%)

1

(9%)

19

나는 한국의 새로운 문

화의 가치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1

(9%)

7

(63%)

2

(18%)

1

(9%)

0

21

한국 사람들은 나에 대

한 미움을 행동으로 표

현한다.

1

(9%)

7

(63%)

2

(18%)

1

(9%)

0

28

한국 사람들은 나에 대

한 미움을 말로 표현한

다.

1

(9%)

6

(54%)

2

(18%)

1

(9%)

0

슬픔을 느낀다.

30
나는 친척들을 남겨두고 떠나온 것이 슬프

다
2 3 1 3 1

 

인터뷰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A4와 A5는 결혼과 국제이주가 동시

에 일어나서 모국의 문화와 이주국의 문화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으며, 결혼생활에서의 불만이 모국의 그리

움으로 이어진다고 답했다. 재외동포 A7의 경우 큰 불편함은 없으

나 간혹 자신이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며 모호한 

정체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다고 했

다. 취업을 목적으로 온 캄보디아인 A10과 베트남인 A11은 한국이 

선진국이라 살기에는 대부분은 괜찮지만 가족과 고국에 돈을 보내

기 때문에 높은 한국의 물가를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응답했다. 

<표 4 A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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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나는 내가 다른 생활방

식으로 한국에서 살아가

고 있는 것에 대해 죄책

감을 느낀다.

6

(54%)

0 1

(9%)

2

(18%)

1

(9%)

번호 문항
점수

➀ ➁ ➂ ➃ ➄
4

나는 한국말로 의사소통

하려면 긴장된다.

0 2

(16%)

2

(16%)

8

(64%)

0

5

나는 친숙하지 않은 환

경에서 사는 것이 슬프

다.

2

(16%)

7

(56%)

3

(24%)

0 1

(8%)

12 한국으로 이주해 온 후 2 7 3 1 0

각 집단에서 50%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확연히 차이가 있

다. A집단의 경우 과반 수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표4>와 

같다. 응답자들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한

국 사회 내에서 동화되었기 때문에 큰 차별이나 불편함이 없이 잘 

지내며 환경적인 차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A2, A3의 경우 결혼이민자이기는 연애결혼을 하였기 때

문에 결혼 전에 충분히 한국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왔으며, 자

주 모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서로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불편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인터뷰에

서 이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부터 한국을 제 2의 고향이라 여

기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처음에는 날씨, 환경, 음식, 문화, 근무방식 등이 불편했으나 

장기간 거주하면서 오히려 한국생활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긍정

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도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것이

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표 5 B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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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많은 압박들을 느

낀다.
(16%) (56%) (24%) (8%)

18
나는 나의 조국과 그 곳 

사람들이 그립다.

0 1

(8%)

7

(56%)

2

(16%)

2

(16%)

19

나는 한국의 새로운 문

화의 가치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2

(16%)

8

(64%)

2

(16%)

0 0

22

나는 나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나의 지위가 낮다고 느

낀다.

3

(24%)

7

(56%)

1

(8%)

0 1

(8%)

B집단의 경우 특정 문항에서 50%이상을 차지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이들 역시 한국어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서 

긴장을 경험했는데 그 이유는 교실환경에서 배운 정제된 한국어가 

아닌 방언이나 신조어 등이 섞인 한국어에 대한 불편함과 발화에 

대한 실수에 따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

은 현재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나 교환학생으로 학점 취

득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또한 아직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

어져 사는 것에 대해 외로움도 있으나 독립된 생활로 인한 즐거움

을 표현하였다.

A집단에 속한 캄보디아인이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에서 외국인이기 때문

에 특별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점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 높은 언어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로 인한 

긴장감을 보이는 것은 의외였다. 문화적응의 문제에서 이들은 익숙

해지거나(A집단), 새로워서 즐겁다고(B집단) 생각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인터뷰에서도 같은 동양 문화권이고, 치안이 좋은 편이

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방송매체를 통해 많이 접했기 때문에 크

게 불편하거나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A집단의 경우 



박혜인   68

한국에서 장기거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에서 기회가 된다면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고, B집단의 경우 한국생활에 대한 기대감

이 크며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취직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A집단

의 경우 혼자 해결하거나, 주변의 한국인 지인에게 도움을 청한다

는 경우가 많았지만 B집단의 경우 같은 나라 친구의 도움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예: 큰 사고 등)에만 학교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A집단은 한국에서 장기거주 하며 사

회적 활동이나 모임이 구성되어 있지만 B집단은 같은 나라 또래집

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내 기숙

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았기 때문

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이들이 한국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느낀 점은 공통적으로 한국인

의 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색한 한국어 발음으로 이야기할 때

나 모국어로 이야기할 때 한국인들이 쳐다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연구대상자들이 대부분 동양권으로 한국인과 비슷한 외

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한국인들이 신경 쓰지 

않다가도 입을 여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고 했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만난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잘 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 특별한 차별을 하지는 않지만 한국어를 못 하면 차

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다. 취업비자로 온 외국인

이 취업과정에서 겪는 차별이나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해 

이야기하며 본인들은 문제가 없으나 한국어가 부족한 지인들이 겪

는 부당함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한국인들은 외국문화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중국인들의 경우 중국발 미세먼

지와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문제에 

예민해져있었다. 한국인들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정보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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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건 정말 중국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낀다고 이야

기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중국 전역의 문제가 아니라 베이징의 

문제이다.’라며 현실적 상황에 대해 무지한 한국인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주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는 ‘이야기할 때 천천히 이야기해주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

다. 한국인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어렵게 생각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좀 더 한국인들과 교류를 원하는 마

음을 드러내었다. 더불어 한국의 ‘빨리빨리’문화가 편한 점도 있

지만 버스의 급제동 같은 문제에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다. 

5. 결론

본 연구는 재한외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동안 많은 문화적응 및 문화적응 스트레

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에 반해 비교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체류외국인의 집단별로 가지는 스

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자면 그동안 문화적응의 주요 요

인으로 꼽은 사회적지지, 언어 구사 능력, 인구학적인 특성 가운데 

인구학적인 특성을 중점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파악하였다. 

먼저 사회적 지지와 언어 구사 능력이 유사한 두 집단에게 오는 스

트레스의 원인을 확인해보았더니 나이, 한국거주기간, (한국에 함

께 거주하는)가족유무, 현재 동거인, 입국목적이 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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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상황에서는 긴장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 입국목적에 따

라 스트레스의 상황이 달랐는데 취업비자로 생계 목적의 거주인 경

우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외로움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유

학·어학연수비자의 외국인인 경우 학업에 대한 성과와 관련된 압

박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크게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을 호소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것은 높은 한국어 구사 능력

과 정서적 조력자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생활에 큰 불편

함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유사거주환경(지역, 언어, 시간)에서도 입국목적에 

따라 다른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두 집단을 나누어 연구를 하였으나 연구 대상자가 적고 대표성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

울러 이들의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

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

다. 그렇지만 본 연구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문화적응 스트

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 재한외국인 연구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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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연구에 이용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응답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은 체류외국인들을 효과
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이므로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결
과는 학문적 목적에만 사용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의 한국생활에 성공을 기원하며, 본 연구에 도
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성장했던 곳과는 다른 문화적 환경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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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문항 점수

1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 ➀ ➁ ➂ ➃ ➄
2 나는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것이 불편하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 ➀ ➁ ➂ ➃ ➄
4 나는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 ➀ ➁ ➂ ➃ ➄
5 나는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슬프다. ➀ ➁ ➂ ➃ ➄
6

나는 내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개

인적 안전에 두려움을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7 나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데 주저함을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8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➀ ➁ ➂ ➃ ➄
9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남겨두고 떠나온데 죄책

감을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10
한국에서는 나에게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

는다.
➀ ➁ ➂ ➃ ➄

11
나는 나의 조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열등하게 취

급받는데 분노를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12
한국으로 이주해 온 후 나는 많은 압박들을 느

낀다.
➀ ➁ ➂ ➃ ➄

13
나는 한국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

낀다.
➀ ➁ ➂ ➃ ➄

14
한국 사람들이 내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한다.
➀ ➁ ➂ ➃ ➄

15
한국인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나는 주로 혼자 시

간을 보낸다.
➀ ➁ ➂ ➃ ➄

에서 살게 되면서 겪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한 것

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각 문항과 관련된 여러분의 

본인이 느끼는 ‘문화스트레스’를 점수로 표현해주세요.

➀전혀 그렇지 않다 ➁그렇지 않다 ➂보통이다 ➃그렇다 ➄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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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나는 나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열등하게 느낀

다.
➀ ➁ ➂ ➃ ➄

17
한국 사람들은 내 문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➀ ➁ ➂ ➃ ➄

18 나는 나의 조국과 그 곳 사람들이 그립다. ➀ ➁ ➂ ➃ ➄
19

나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의 가치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➀ ➁ ➂ ➃ ➄

20
한국에서는 나와 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차

별 받는다.
➀ ➁ ➂ ➃ ➄

21
한국 사람들은 나에 대한 미움을 행동으로 표현

한다.
➀ ➁ ➂ ➃ ➄

22
나는 나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나의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23 나는 외모 때문에 부당하게 취급받는다. ➀ ➁ ➂ ➃ ➄
24

나는 한국에서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

한다.
➀ ➁ ➂ ➃ ➄

25
나는 내 조국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슬픔

을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26
나는 내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나와 사귀려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27
나는 한국에 온 후, 두려움으로 인해 낮은 자아

상을 가지고 있다.
➀ ➁ ➂ ➃ ➄

28
한국 사람들은 나에 대한 미움을 말로 표현한

다.
➀ ➁ ➂ ➃ ➄

29
나는 내가 다른 생활방식으로 한국에서 살아가

고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30 나는 친척들을 남겨두고 떠나온 것이 슬프다 ➀ ➁ ➂ ➃ ➄



박혜인   76

순번 내용

1
한국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모임인지 자세히 이
야기해 주세요.
예)언어교환모임,가족모임,종교모임,직장동료모임...

2 한국 사람들과 모임이 없다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모임에 참석할 
계획이 있나요?

3
같은 나라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모임인지 자세
히 이야기해 주세요.
예)다문화센터친목모임,가족모임,직장동료모임,봉사활동모임...

4 한국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나요?
예)아플 때 같은 나라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다.

5

한국에 오기 전과 온 뒤의 느낌이 어떤가요?(한국문화, 사람, 생활, 
환경....)
5-1.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대한 생각: 
5-2. 한국에 온 뒤 한국에 대한 생각:

6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다면 살고 싶나요? 살고 싶다면 또
는 살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를 함께 적어주세요.

7 한국에서 가장 살기 힘들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8 그런 기분이 들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9 한국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점 두 가지를 적어주세요.
10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투고일: 2018. 1. 24 / 심사일: 2018. 1. 31 / 심사완료일: 2018.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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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 경 주 

(부산외국어대학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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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e Gyeong Joo. 2018. 1. 15.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Korean Education in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7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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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Korean education for foreigners are conducted by 
language school under college, multi-culture family support 
center,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institution 
under ministry of justice, welfare center or foreigners' support 
group. Among them Ministry of Justice's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has received attention. Government's 
multi-cultural policies that have been criticized due to redundant 
support from similar polices of each department. Korean 
education is now in trend of combined as KIIP(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 is composed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curriculum" and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curriculum". When one completes 
both curriculum, it provides incentive when one obtains 
nationality, residence permit or changing visa. In the past, one 
could participate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 only through 
advance evaluation, but recently, as it is connected to Korean 
program and TOPIK program from multi-culture family support 
center, the proportion of not only the married immigrant but 
also the immigrate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foreign 
students and foreign workers is increasing.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gram has been operating for 9 years, there are 
no significant changes in the policy. For KIIP to play its role 
as representative Korean education by the government,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improved such as curriculum, time and 
evaluation system. This paper suggested expansion of education 
time, review on retaking system, review on evaluation system 
and connected programs after completion to make social 
integration pro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actualize its 
essential goal based on the current problem of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orea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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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mmigrant,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Korean curriculum

1. 서론

법무부 2017년 11월 통계에 의하면 2017년 11월 31일 현재 체류

외국인은 2,130,542명이다.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0년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4%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 

특히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

자, 유학생, 중도입국자녀 등 다양한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에게 한국어는 한국에서의 원활한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 생

활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민자

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어 습득이 가장 우

선적인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의 다문화관련 정책의 많은 

부분 또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증진’에 초점을 맞춘 이민자

의 한국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3) 

현재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한국어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대학

교의 언어교육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

그램 운영기관, 복지관이나 외국인 지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910,
1 49

1,06
6,27

3

1,15
8,86

6

1,16
8,47

7

1,26
1,41

5

1,39
5,07

7

1,44
5,10

3

1,57
6,03

4

1,79
7,61

8

1,89
9,51

9

2,04
9,44

1

2,13
0.5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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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법무부가 실시하

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

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

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이다.4)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되

어 2010년부터 정식 출발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모든 이민

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2018년 1월25일 전국 296기관이 운영기관으

로 등록되어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5) 교육과정은 ‘한국

어와 한국문화 과정’과 ‘한국사회이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두 과정을 이수완료하면 이민자의 국적 및 영주권 취득, 비자 

변경 등 체류 자격 변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6)  

한편 각 부처 간  중복지원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정부

의 다문화정책 중 한국어교육은 최근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흡수․ 
일원화되는 추세다. 각 부처에서 외국인을 위한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4.1.15. 제8차 국무총리실 산하 다

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다문화가족정책 개선 방안 중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한 어디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과의 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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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과정 연계,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의 연계 등 연계과정제도

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했다.7) 이는 표면적으로는 지자체 중심의 한국어교육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지만, 지자체에서 공부한 이민자들이 국적이나 체류 혜택

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제도를 반드시 거친 후 이수완

료 할 수 있고, 이수완료를 해야 국적 및 체류 상 혜택이 주어지므

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이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일원화, 표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 출발 당시에 비해 이민자를 

위한 대표적인 한국어교육으로서 그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

나 참여자 및 대상 확대, 일부 의무제로 운영 등 일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상 큰 틀은 변화가 없다.8) 한 예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능력 향상이라는 한국어교육 목표에서 본다

면 여전히 각 단계별 교육 시간은 김중섭 외(2010, 2011)의 국제통

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200시간보다 훨

씬 짧은 단계별 1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표적인 언어교육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알 수 있다.9)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일부

결혼
이민자 일반

2013 (D 기관  6명) 4 2 (중도입국자녀2)
2014 (D대  14명) 11 3 (중도입국자녀2 / 한국계러시아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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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다. 일각에서 여성결혼

이민자들에게 전체적으로 교육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주장하

기도 하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누구나 꼭 참여해야하는 의무사항

은 아니므로 여타의 다른 방법을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10) 시간에 

급급해 ‘시간과 교육의 주객이 전도’된 듯한 현재의 사회통합프

로그램 한국어교육의 현실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행연구 및 우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모델

이 되었던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국내 사회통합프로

그램 현황을 간단히 정리한다. 또한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점을 바

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이민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정한 한국어교육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 

확대, 재이수제도의 검토, 평가체제 검토, 이수 완료 이후 연계 프

로그램 운영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현

재 우리나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제도의 모델로 삼은 독일의 사회통

합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본다.

2015 (D 기관  16
명) 13 3 (한국계러시아인3)

2015 (B대   9명) 7 2 (중도입국자녀1/한국계러시아인과 결
혼한 러시아인1)

2016(Y건강가정지원센
터 19명) 14 5 (유학생3/중도입국자녀1/회화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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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행연구 검토 

선행논문을 보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2009

년 이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당위성을 강조하거나 초창기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실시

된 이후에 나온 논문에서는 법무부가 공시한 100시간의 사회통합프

로그램 한국어교육 단계별 시간은 언어교육으로서 부족함 등을 지

적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관련 논문이 많지 않고, 이러한 목소

리가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성순(2008)은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발표문을 통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사

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은 각 부처 간 중복지원을 피하고 부처 

별 지원 업무를 달리하여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고 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의 예와 같이 한국에서 건강한 국

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교육의 역할

을 할 것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면접심사의 용이함은 

한국사회로의 건강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언급했다. 

하지만 김일란 외(2008)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핵심은 언어 

교육인데 학습자의 교육과정 참여의 의무화 문제만이 부각되어 실

질적인 언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논의 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한국어 수준을 초급2로 보고 있으나 목표언어에 대한 지

식이 없는 학습자가 200시간 동안 초급2 수준을 완성하는 것은 무

리라고 지적했다.11) 특히 교육 참여를 의무화할 경우 일어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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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인해 한국어교육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고 지적,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12) 

한편,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논문을 발표

한 박혜숙(2012, 2014)은 독일의 통합과정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이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민자 집단에 따른 프로그램의 세분화 및 프로

그램 내용의 전문화, 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 교육시간의 

확대 및 교육목표의 재설정 그리고 표준화된 교육과정, 평가체제의 

확립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함

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통합과정과는 달리 학습자 요구에 대한 고려 

없이 한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편중되어 제

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단계별 

100시간은 목표 도달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김중섭 

외(2010)의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에서 제시한 200시간으로 설정하

되, 독일의 통합과정에서와 같이 빠른 학습 진보를 보이는 학습자

를 위한 단기 속성 과정이나 중간시험을 통한 월반제도 등을 활용

하여 학습자의 동기 및 성취도에 따라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혜숙(2012)에 의하면 독일의 ‘통합과

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세분화와 전문화, 

교육시간 확대, 표준교육과정과 표준평가체제의 확립 등을 주장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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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 또한 현장에서의 재이수제도의 문제점, 평가 상의 문제점 

등 실제적이고도 세세한 부분까지는 개선안으로 반영하지 못해 아

쉬움으로 남는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인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책임 집필진이기도 한 이미혜(2015)는 사회통합프로

그램 한국어교육과정의 발전과정에 대해 ▶1단계-한국어교육과정 

부재(2007-개발연구/2009운영) ▶2단계-교재개발, 평가체계 개발로 

교육과정 보완 운영(2010-한국어교재 개발/2011-발전방안 연구, 평

가체제 개편) ▶3단계-한국어교육과정 개편, 교재 개편(2012-한국

어 교육과정 개편 연구/2013-2014 한국어교재 개편/교사 교육과 재

정비) 등 3단계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범주는 

Graves(1996)의 12가지 범주 구분,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과정 표준

모형의 범주 선정,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을 통하여 검증된 

내용들(기존 교재 포함 내용), 요구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내용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졌다고 배경을 밝히고 있다.13) 그리

고 교육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어휘영역에 대해서는 한

국어능력시험의 어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

다.14) 이는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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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정도가 높은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로 

인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의 현 

위치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지만 이론적인 부분만 언급, 현장

에서의 세세한 부분까지 실제적인 개선점들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논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통합프로그

램의 한국어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으며 특히 

100시간의 각 단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의 교육시간은 

학문 목적의 학습자보다는 대다수가 결혼이민자 등 일반 이민자 참

여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실제적인 언어교육으로서의 역

할을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각 단계

별 100시간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표준화된 한국어교육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개선이 시급함을 선행연구

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2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우리나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사회통합프

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다.15) 독일은 2004년에 이민법을 개정하면

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도화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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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합과정

독일어 과정 오리엔테이션 

과정기초과정 상급과정

시수
1 0 0

시간

1 0 0

시간

100

시간

100

시간

100

시간

100

시간
45시간

목표 A217) B1
오리엔테이션과

정 시험

교 육

내용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능력(쇼핑, 주거, 건

강과 질병, 일과 직업, 직업교육, 자녀양육과 

교육, 여가 활동, 사회활동, 미디어, 이메일 

쓰기, 공문서 작성하기, 전화하기, 취업 지원 

등)

독일의 법질서, 

역사, 문화, 권

리와 의무, 사

회생활의 유형, 

종교 관용 평등

과 같은 사회적 

가치

교 육

기관

▪시민학교

▪다양한 민간 교육기관

교재
연방 이민난민청에서 해당과정을 위해 허가한 

주교재 및 부교재

박혜숙(2012)은 독일어 과정은 기초과정부터 단계별 학습을 거

쳐 자립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B1 수준의 독일어 능력을 갖추는 것, 즉 이민자가 타인의 도움 없

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독일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언어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일반 통합과

정의 경우 기초 300시간과 상급과정 300시간 도합 600시간으로 구

성되었으며, 특수 통합과정의 경우에는 대부분 900시간으로 구성되

어 있으나, 빠른 학습 성취도를 보이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

중 이수과정은 400시간으로 구성되는 등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 했다.

<표 1 독일 일반 통합과정의 개요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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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대상
교육시간

20)
특징

알파벳

과정

문식능력이 없거

나 부족한 이민자
900시간

▪개별교습이 가능하도록 작

은 그룹으로 구성

▪300시간 연장 가능

여성교육

과정

종교적 또는 문화

적 이유로 일반 

통합과정에 참가

가 어려운 여성

900시간

▪여성교사에 의해 교육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또

는 학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체험

부모교육

과정

자녀의 양육, 교

육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부모

900시간

▪독일어 외 유치원 및 학교 

교육과정에 관해 배우고, 

각 교육기관의 교사와의 교

류 주선

또한 일반 통합과정 외에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자 집

단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 통합과정으로는 알파벳과정, 청년과정, 

부모과정, 여성과정, 장기체류자 과정, 집중이수과정 등이 있다고 

했다. 이는 동일한 이주배경 또는 비슷한 연령대 및 언어 수준의 

이민자들끼리 독일어를 배움으로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독일 

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집단에 

따라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

다. 그리고 일반 통합과정과 동일하게 각 도시의 시민학교와 다양

한 지역단체 및 언어교육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서 특수 통합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이민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특수 통합과정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했다.19)

<표 2 독일 특수 통합과정 프로그램의 독일어 과정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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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교육체계 전반 및 

기회에 관한 지식 제공

청년교육

과정

취업 준비가 필요

한 청년층
900시간

▪독일어 외 학교 및 직업교

육, 직업과 취업 등에 관한 

교육 제공

▪작은 학습 집단 및 경우에 

따라 2인의 교사

▪직업교육기관 및 기업에서

의 실습과정 포함.

▪상담 및 교통비 지급

장기체류

자과정

독일어를 체계적

으로 배우지 못한 

장기체류자

900시간
▪직업 및 사회생활에 필요

한 언어기능 위주의 학습

인텐시브

과정

학습 진보가 빠른 

학습자
400시간

이상에서 간단히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

육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

던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처럼 일률적으로 한국어교육과

정이 400시간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참여대상자에 따라 400에서 

900시간까지 유동적이며,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실

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현황

 

결혼이민자 및 일반 외국인들의 국적 취득이나 체류자격 변경 

시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

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고자 자립하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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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기본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이다.

3.1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 취지  

 

법무부가 밝히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의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다.22)

첫째,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

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한

다. 셋째,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

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

원 정책 등에 반영한다.

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문화 정책의 성격 

중, 외국인이 한국어와 한국사회 문화를 빨리 익힘으로서 한국사회

에의 융합을 강조하는 동화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둘째 조항의 재한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는 방침은 현재 이민자 대상 한국어 프로그램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모아지는 최근의 언어정책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추진 경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8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목적을 실

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무부 훈령 제 62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

램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었다. 참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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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

화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에 자료 수집, 연구에 착수한 이

래 2009년 4월 시범적으로 전국 20개 운영기관에 1,331명으로 출

발, 2017년 7월 현재 전국 309개 운영기관에 26,010명이 참여해 도

입 8년 만에 운영기관은 약 15배, 참여자는 약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및 운영기관 23)> 

     (단위 :년/명)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7

참여자

(누계)
143,418

1,331
(1,331)

4,429
(5,760)

6,519
(12,279)

12,444

(24,723)

14,014

(38,737)

22,361

(61,098)

25,795

(86,893)

30,515

(117,408)

26,010

(143,418)

운영

기관
- 20 77 150 271 278 304 308 300 309

 

결혼이민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2012년까지는 한국어 초

급단계인 1, 2단계만 거치면 바로 5단계로 진입하도록 했으나 2013

년부터는 결혼이민자들도 반드시 중급과정인 3, 4단계를 거치고 중

간평가에 합격해야만 5단계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2016년부터는 한국어능력을 보

다 강화하여, 5단계 과정 중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관할 출입국관

리사무소와의 국적체류 상담 시 한국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 국

적취득 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혜택을 무효화하고, 귀화면접시험

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3.3 과정 및 이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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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이수

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 0 시 간

(영주용)

7 0 시 간

(국적용)

사전

평가

구술3점

미만

(지필점

수무관)

3점~20점 21점~40점 41점~60점 61점~80점 81점~100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크게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과 한국사회이

해과정으로 진행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은 총 415시간, 한국

사회이해과정은 영주용과 국적용으로 구분하여 50, 70시간으로 각

각 진행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현행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별 이수 시간24)>

 

3.4 참가 신청 및 절차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신청대상은 모든 합법적 체류이민자 및 귀

화자로, 희망에 따라 자율 신청한다. 신청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한다. 교육등록 및 참여는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에서 체류지 인근 운영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법무

부 지정 운영기관에 온라인으로 참여자 등록 신청하고 신청된 교육

기관의 운영일정에 따라 교육에 참여한다. 

3.5 기본 소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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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는 사전평가 및 각 단계별 평가, 중간

평가, 종합평가로 나누어진다.

이중 중간평가는 KIIP-KLT라고 하는데 한국어과정의 최종 단계

를 마친 4단계 과정 종료자들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

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단계에 진입할 수 없다.25) 불합격자는 

한국어과정 4단계를 재이수해야만 다음 단계인 5단계로 이동이 가

능하다.

종합평가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한국사회이해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26) 불합격자

는 5단계를 재이수 한 후 다시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고, 또 불합

격할 경우 5단계를 다시 재재이수 해야만 최종 이수완료로 처리된

다. 2016년부터는 5단계 이수 후 필수과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상담 시 의사소통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혜택

을 무효화하고, 국적취득 신청 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4.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앞 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본 장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겠다.

4.1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의 문제점

앞서 선행논문을 바탕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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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어교육의 근본 목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100시간은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자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 힘들다. 한국어교육의 목표는 학

습자들이 한국어교육을 통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의 4대 

기능을 고루 활용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현행 100시간으로 현재의 교재를 진행해 나가기에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둘째, 평가 상의 문제이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단계평가 탈락

자나 한국어 과정의 최종시험인 중간평가에서 60점미만의 점수를 

획득해 탈락할 경우, 한 번 더 재이수를 하기만 하면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진입할 수 있다. 

셋째, 사전평가를 제외한 다른 평가에서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이 통합되어 60점 이상만 넘으면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평가의 점

수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전평가에서는 필기시험과 상관

없이 구술시험이 3점 미만일 경우 기초인 0단계로 배정하게 되어 

있으나 각 단계평가 및 중간평가, 종합평가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

이 되어 있지 않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힘들지만 필기점수의 충

족으로 인해 다음 단계 진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넷째, 교육장소의 문제점이다. 현재 교육 장소는 각 단계마다 

유동적인데,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단계가 개설되지 않으면, 자신

에게 맞는 단계를 찾아 멀리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실

제로 2016년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개설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참여자 12명의 경우, 학교가 위치한 관내 지역 거주자는 3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리는 타 지역 거주자였다. 

다섯째, 최근 점차 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국적취득 후라도 부모교육이라든지 자녀 양육을 위한 수요자 중심

의 특별과정으로서의 교육과정이 없다. 오직 표준화된 일반과정만 

일 년 3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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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개선 방안 

이상에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언어교육으로서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본

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4.2.1 교육 시간 확대가 필요

현행 100시간의 단계별 교육 시간을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에서 제시한 150-200시간으로 확대하거나, 자립적 의사소통능

력 함양을 목표로 100시간에 활동을 통한 내재화까지 가능한 활동 

중심 교재구성으로의 교재 개정이 바람직하다. 현행 교재로는 각 

단계별 100시간은 부족하다. 교재의 각 단계는 20과의 단원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방대한 어휘와 활동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한 급수를 

100시간으로 한 단계를 마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중급 단계에서 전문적이고도 방대한 내용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휘 영역의 경우, 이미혜(2015)는 사회통

합프로그램의 어휘영역이  한국어능력시험의 어휘보다 다소 높은 

것은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의 노출 

정도가 높은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등급 체계와 타 교육과정의 등

급 체계를 살펴보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과정(4단계 중급2)

은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의 3급보다는 쉽고 4급 수준에는 미치지 못

함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학문 목적의 학습자들이 아닌 일반 학습자들이 대다수인 현실

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각 대학에서 학문 목적의 한국어과정으로 각 

급별을 200시간으로 진행하거나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에서 

200시간을 교육시간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들은 이보다 훨씬 짧은 100시간에 오히려 어휘 영역은 훨씬 더 어

렵고 단시간에 단계를 마쳐야 하는 기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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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TOPIK)

초급 중급 고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국제통용한국어

교육표준모형

(200시간)

초급 중급 고급 최상급

1 2 3 4 5 6 7

사회통합프로

그램한국어   

 (100시간)

초급 중급

1 2 3 4

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침서에 제시된 표준 차시로는, 참여

자들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정확하게 익히고 활동으로 내재화

하여 발화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단계별 100시간의 틀을 표준모형

에 맞춰 150시간-200시간으로 늘리는 등 단계별 시간에 대한 개선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27) 

다음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등급 체계와 표준교육과정

과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체계를 비교한 것이다.

<표 5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등급 체계와 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 비교28)> 

위에서 볼 때에도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이 대체로 각 

급별에서 20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은 100

시간을 각 급별 교육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자립적 의사소통능력 

함양이라는 한국어교육 본연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

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2.2 재이수제도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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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은 각 단계평가 및 중간평가

에서 60점 이상만 취득하면 다음 단계로 진급하지만 각 평가에서 

불합격할 경우 한 번 더 이수만 하면 다음 단계로 진입이 가능하

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수될 수 있는 재이수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재이수 후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한 것

이 아니라 재이수 후 평가시험을 다시 치고, 평가시험 합격 후 완

료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4.2.3 평가체제 개선

현행 구술과 필기를 통합하여 60점 이상만 되면 승급여부를 결

정 짓는데, 구술과 필기에 각각 커트라인을 도입해 적용함이 필요

하다. 이를 통해 언어교육의 목표인 한국어로 말하기가 원활하지 

않아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데도 필기시험의 충족으로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현상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4.2.4 연간계획 수립 및 교육장소 확대

참여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 수립 및 교육

장소가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예산에 따

라 각 분기마다 어디에서 개설이 될지 아주 유동적이기 때문에, 단

계가 개설될 때마다 자신의 단계에 맞춰 찾아서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다. 따라서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연간 계획을 통해 개설 단계와 장소가 미리 고지되어 보다 체계적

으로 운영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2.5 이수완료 이후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적 취득 및 체류 자격 변경 시 혜택

을 원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일반과정의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

고 참여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거나 이수 완료 후 연계한 프

로그램이 없다. 앞서 살펴봤던,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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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운영 중인 독일의 사례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점차 

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라든지, 국적취득 후라도 보다 고급 수준의 

한국어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자녀

양육과 관련 특별교육과정 등 수요조사를 토대로 한 수요자 중심의 

특별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5. 결론

지금까지 현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개선 방안

을 살펴보았다. 

2009년 처음 시범으로 도입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은 

반드시 사전평가를 통해 참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또는 지자체(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의 연계과

정, 본국에서 사전교육프로그램을 마치고 입국한 결혼이민자 등은 

사전평가 없이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보다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다. 이렇듯 정부 부처별 중복ㆍ유사 사업

의 일원화 추진으로 표면적으로는 지자체중심이지만 현재 한국어교

육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로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은 초기에 도입된 정해진 틀을 그대로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의 자립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바로 유학

생 등 학문목적 학습자들보다는 결혼이민자 등 일반 학습자들이 많

은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한국어교육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시간보다 짧은 100시간의 교육시간에, 한국어 숙달도를 한

국어능력시험 3급보다는 약간 높은 4급 초반에 맞추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어휘영역의 경우는 한국어능력시험의 4급보다 어려운 상위 

어휘를 다루고 있는 모순된 상황들로 인해 참여자들이 교육 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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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

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해진 4단계(각 100시간) 시간만으로 진행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100시간의 과정만으로 이민자들의 자립 가능

한 언어능력을 키우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참여자의 수준

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시간 조정이 필요하며, 활동이 가

능한 시수 확대 등을 통해 언어교육의 궁극 목표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이, 한국 정

부의 언어교육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향후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정 시 이민자의 배경과 성격에 

맞는 다양하고도 세분화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이수완료 이후

에도 보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평

생교육으로서 지속적인 한국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특별과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프로

그램 한국어과정이 언어교육의 궁극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 

자립적 언어능력 향상 등 언어교육 본연의 역할을 잘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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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i Do Kyong. 2018. 1. 25. Effects of Singing Folk Songs to 
Reduce Stress for Multicultural Populatio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101-126. Effects of Singing Folk 
Songs in Reducing Stress by Foreigner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singing folk song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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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 with changes in levels of immunoglobulin A(IgA) and 
cortisol in foreigners.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and 
foreign students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end of the 20th 
century. Korea is naturally turn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foreigners’ life in Korea must be very stressful because of 
many reasons including culture and language differences. In a 
naturalistic before-after design, samples of saliva were collected 
from five foreigners. The results showed that conrtisol 
concentrations decreased significantly an average of 32%, and 
IgA concentrations increased an average of 21% after singing, 
respectively.(Inje University)

[Key words] cortisol, stress, multicultural, folk songs 

1. 들어가기 

최근 우리나라는 남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국제결혼, 저출산

과 고령화로 인한 외국에서의 노동력 유입, 세계화 시대에 따른 전

문 인력 및 유학생의 증가로 인해 체류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

나는 다문화사회로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대중매

체의 주도하에 다문화사회가 비교적 우호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편견, 회피는 

다문화가족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며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생활

은 언어의 문제와 함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박명순, 박

재규 2011). 다문화인구가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책임과 과제로 

부상하였다(장미혜 2008). 

이에 정부에서도 급증하는 다문화 배경 구성원의 통합과 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과 취업지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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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지원, 생활지원과 같은 교육 및 기본적 욕구의 지원과 함께 심

리·정서와 정신·건강 영역을 위한 상담과 치료 서비스가 개입되고 

있다(다누리 2014, 조현경 2011). 이 외에도 이주여성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성발달 및 적응을 위해 음악의 사

용을 기초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손희원 2012, 이전진 2013).

음악은 인간 사회에서 문화이고, 언어이며,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음악은 누구에게나 유익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정

서적, 사회적 또는 인지적 결핍을 가진 사람들에게 치료적으로 사

용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기분을 개선하게 할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음악 중 하나는 

민요다. 민요(folk songs)는 사람(folk)들의 노래(song)를 의미한

다. 미국 민요는 한국 민요와 다른 특징이 있으며, 그 특징들 중에 

한 가지는 멜로디와 가사가 간결하고 반복적인 장조(Major Key) 노

래들이다. 민요학자들은 민요는 ‘힐링’이고 ‘카타르시스’라고 

했다. 이러한 음악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음악을 사용하여 정신

적,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게 된다(Bruhn 2000).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정서적 결핍과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요 함께 부르기가 국내의 다문화 구성원들

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나를 객관

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

해 외국인들의 타액을 수집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농도의 

수치와 면역글로블린A를 분석한다. 그 결과를 근거로 국내 거주 이

주민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 시켜주어 문화적응에 도움을 

기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2. 배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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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국민요

민요는 가사를 통해 감정, 생각, 사상 및 문화적 가치를 표현함

으로써 인간의 삶속에서 큰 역할을 한다(Shelemay 1990). 세계 여

러 민족들은 그 민족만의 고유한 민속음악과 민요를 소유하고 있으

며, 어느 민족이고 민속 음악과 민요가 없는 민족은 없다. 여러 민

요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영어 민요에 대해 언급할 것이고, 영어 

민요를 본 연구의 실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영어 민요 가사는 일반적으로 운율을 사용하며, 영어 민요속의 

운율은 간단하면서 반복성이 강하고, 가장 큰 장점이 멜로디가 단

순하고 명쾌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을 쉽게 돋게 

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의 영어 민요는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Pratt 1921).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음악 활동은 종교 활동뿐만 아

니라, 노동과 여가 생활 속에서 모두 대중이 만들어 낸 것 들이다. 

예전의 경제 생산을 위한 작업은 대부분 수작업과 공동 노동이었

다. 따라서 이러한 육체노동은 종종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 속에 

노래를 함께 하면서 노동을 하여 힘든 순간을 이겨 나갔다(Philips 

1939). 이러한 노동요는 반복적인 작업의 지루함을 줄여 주었고 동

기화 된 리듬을 유지하고 심기, 제초, 수확, 타작, 및 제작과 같은 

많은 노동 활동의 속도를 유지 시켜주었다(Korcynski 2003). 생활

의 여가 시간에는 악기를 부르거나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엔터테

인먼트 형식이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음악이 발달된 공동체에서

의 삶의 표현으로 간주되었다. 그 Murphy(1992)는 민요는 사람들 

그 자체라고 했다.

영어 민요의 가사는 수년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원래 

영국에서는 민요의 가사는 이야기, 지역 사회의 전설, 평범한 사람

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표현했다. 영어 민요 가사는 시대와 함께 

진화하여 오늘날 민속 음악으로 알려진 것, 전통 민속 음악과 대중

음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영어 민요는 원래 19세기에 일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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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야기를 문자를 사용할 수 없었던 문맹자 농민들의 삶에 대해 

문자대신에 노래로 불렀다. 민요는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뿌리 내린 것이 일반적인 형태 이다(Grout 1980).

민속 음악의 필수적인 역할은 현재 살고 사람들의 삶을 형성하

며, 그들의 가치관, 인격, 그리고 그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음악 문화는 결국 인간의 문화유산으로 정

착되어왔다. 시거(Seeger 1991)는 어린 학생들이 민요를 통해서 자

신의 유산을 알고 경험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민속 음악을 사용하

여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의 가치는 이미 인식되어 다문화 교

육의 필수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McGuire 2000).

다문화주의 음악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의 음악, 문

화, 사회, 정치, 종교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학생들은 

종족 음악을 통하여 그 민족의 가치, 의식, 관습, 신화, 사회 규준 

등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음악, 미술, 문학, 역사, 등을 통하

여 그 민족의 삶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오경 2010). 학생들은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을 통해 다른 문화들

을 수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2.2 문화적응 스트레스

2.2.1 다문화  

다문화사회의 정의는 한 사회 안에 이질적인 여러 문화 집단들

이 공존하는 사회를 의미하며,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

의 5% 이상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다문화 구조는 국제결혼 및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증가로 근거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 

증가,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 수는 20세기 말부터 급속히 증가했다. 

국내의 이주 노동자 수는 85만 명에 이르며, 최근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과 외국인 간 결혼 건수가 많아서 23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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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하지만, 그들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쉽지만은 않다(교육

부 2016, 국자법령정보센터 2016).   

이들은 문화적응 과정을 통과하게 되고 그 적응 과정에서 상당

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문화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 즉 스트레스의 원을 의미하기도 하

며, 스트레스원의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하기도 한다(우희정 

2015, 최진영 2015). 스트레스원로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이주

국가와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말한다(배수진 2000). 이주자

들은 새로운 주류 사회의 가치, 관습, 사회적 기준과 고유문화의 

전통적인 가치, 관습, 사회적 기준의 영향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

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은 우울과 불안을 겪게 된다

(김연진 2015, 박은민 2015).

새로운 환경에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높이

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으로는 차별, 언어적 어려움, 사회적 재정

적 자원의 부족, 소외감 등이 있다(Wilton & Constantine 2003, 

Rahim 2008). Jibeen(2011)도 언어 문제, 차별, 문화적 비양립성 

가족이나 문화적 자부심과 같은 보호가지들로부터의 분리 등을 문

화적응 스트레스원으로 보고 있다. 

2.2.2 노래 부르기의 효과

Uhling & Baker(2011/2013)는 노래 부르기를 통해 개인적인 욕

구나 두려움을 표현하도록 하여 명확하지 않던 혼란스러운 정서들

을 정돈시킬 수 있으며, Austine(2008/2012)은 노래 부르기가 정서

적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집단원 사이에

서 표현하고, 수용 받는 노래 부르기의 경험은 자신감과 자아 존중

감을 향상시켜 준다(Uhling & Baker, 2011/2013). 따라서 노래 부

르기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이주민들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게 하여 정서를 정화시키며, 자신의 내면문제에 대해서도 탐

색할 수 있도록 한다(Olivea, 199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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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에도 불구하고 노래는 스

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을 줄이고 면역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래는 호흡기 시스템의 상당한 운동을 포함합니다. 그 

활동이 면역 글로불린 A(IgA)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을 포함한 

면역계 단백질 생산을 자극 할 수 있다고 이론화되었다(Beck 2000, 

Green & Green 1987, 1988).

2.3 타액의 코티졸과 면역글로블린A 

 

2.3.1 코티졸

코티졸은 Hydrocortisone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

몬으로 인체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화학 공장'으로 알려진 부

신의 바깥부분 즉, 부신피질에서 분비된다. 뇌의 뇌하수체에서 부

신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부신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의 양에 따라서 

뇌하수체에서 부신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적절하게 분비하여 부신으

로 하여금 코티졸을 비롯한 각종 호르몬들이 알맞게 생산되도록 조

절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분비되기 때문에 흔히 이 코티졸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한다. 

생화학적 스트레스 반응은 혈청(serum), 타액(saliva), 소변

(urine)등에서 측정할 수 있는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중 코티졸이 인간의 스트레스 정도를 정확히 

나타내는 신뢰성 있는 생체지표로 사용된다(Sreebny 2000).

코티졸 수치는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 

치과 치료(Benjamins, Asscheman, & Schuurs 1992), 낙하산 점프

(Cook, Read, Walker, Harris, & Ria-Fahmy 1992)등 다양한 생활속

에서의 경험이라도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코티졸 수치는 증가한

다. 신생아의 경우 격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코티졸 

수치가 상승했으며 (Larson, Gunnar, & Hertsgaard 1991), 이란에

서 444일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경우에도 코티졸 수치가 상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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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라고 보고되었다(Rahe 1990).

2.3.2 면역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은 면역체계에 관여하면서 체내에 이물질의 침입 

시 방어 역할을 한다. 이러한 침입자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반응을 

면역이라 하며, 우리 몸에는 이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과 조직 및 

세포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 시스템을 면역계라 한다. 항체는 

이 일정한 부위의 구조에 따라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은 면

역글로불린의 약자에 알파벳 문자를 붙인 IgG, IgM, IgA, IgD, IgE

이다. 항체는 종류에 따라 활성이 다르다. IgA는 호흡기관(타액)이

나 위장관의 점막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면역글

로불린 A를 다루고 있다(박희영 2009). 

노래 부르기는 면역글루블린A를 증가 시킨다고 밝혀졌다

(Dillon, Minchoff, & Baker, 1985, Green & Green 1987, Green, 

Green & Santoro, 1988, Stone, Miletic, Miletic, & 

Sattely-Miller 1996). 이완이 긍정적인 정서적 각성, 긍정적 무

드, 즐거운 사회 활동 등은 노래 부르기와 같은 효과를 만든다고 

했다. 또한 적어도 한 가지 연구에서 IgA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장

기적이고 누적 된 것으로 나타났다. Green et al.(1988)은 단지 21

일 동안 이완(relaxation)을 연습 한 환자 그룹이 단지 1 일 동안 

시행 한 대조군의 환자보다 IgA 농도가 더 높았다고 보고 했다. 또

한 장기 실행 그룹은 3 주간의 연습 기간 동안 이전에 얻은 샘플보

다 22일째 실행 전과 후에 찍은 타액 샘플에서 IgA 수치가 유의하

게 높았다.

Martin and Dobbin(1988)은 일일 번거로운 척도에서 점수가 

S-IgA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감자의 고강도 억

제와 건강과 학업에 관한 스트레스(Jemmot 외 1983, 

Kiecolt-Glaser, Garner, Speicher, Penn, Holliday, & Glaser 

1984), 투옥(Borysenko, McClelland, Meyer, & Benson 1982)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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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IgA 수치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 했다. 

이전 연구에서 lgA 수치의 감소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고 제안했습니다. McClelland et al.(1980)은 S-IgA 농도가 낮은 

환자가 더 자주 질병을 앓는 것으로 보고 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스트레스를 상부 호흡기 감염과 관련시켰다. 타액 실험의 큰 장점

은 비 침습성이기 때문에 채취 및 수집이 편리하기 때문에 실험 설

정에 많은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요 함께 부르기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

에게서 면역 글로블린A(IgA)와 코티졸 수치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지를 탐구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민요를 부른 후 IgA 수치가 증가할 것인가?

   2. 최종 세션 후에 IgA 수치가 더 증가할 것인가?

   3. 민요를 부른 후 코티졸 수치가 감소할 것인가?

   4. 남녀 피험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민요를 부르는 것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효

과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타액을 분석하여 면역 강화와 스트

레스 감소에 관련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주요 독립 변수

는 민요 함께 부르기였고, 종속 변수는 타액에서의 S-IgA 및 코티

졸 농도 측정값이었다. 네 번의 민요함께 부르기 중 S-IgA와 코티

졸 수치의 사전 노래 부르기와 사후 노래 부르기를 사용하여 자연

스런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연구(Pilot 

Study)인 만큼 대조군인 통제집단은 연구 설계에 사용되지 않았다. 

3.1 실험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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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참가자   성별   나이   출신국가   국내 체류기간

   A         여     26      몽골         1 년    

   B         여     27     베트남        2 달  

   C         여     25      몽골         2 년

   D         남     25  우즈베키스탄     1 달

   E         남     32      인도         3 년

      민요 제목  장조/단조  음계   연대

     Oh, Susanna   다 장조  도-라   1840

B대학교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에 참가한 10명의 유학생이 자원하

였으나 실제로 본 실험에 참여한 숫자는 5명이었으며 그들의 정보

는 표1과 같다. 실험 참여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기본 설

문지와 동의서를 실험전에 배부하여 작성을 요청하였다. 면역 체계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는(Kirschbaum & Hellhammer 1994, Kreuts 

et al. 2004, Miilctic et al. 1996) 다음 특성 중 한 가지라도 해

당하는 참가자는 최종 샘플을 선택하기 전에 제외되었다. 주당 10

회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주당 담배 한 개 또는 시가 다

섯 개를 흡연하는 경우, 현재 병에 걸렸거나 지난 한 달 동안 질병

에 걸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표 1 실험참가자 정보>

3.2 진행 과정

민요함께 부르기 실험은 연구자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의 조용한 

강의실에서 실시되었다. 4일간 한 시간씩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4번의 세션으로 이루어졌으며, 매일 아침 10시에 실시하였

다. 표 2는 세션에 사용되었던 미국 민요 목록이다. 

<표 2 민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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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 your boat   다 장조  도-도   1840

    Skip to my Lou   바 장조  도-라   1731

 You are my sunshine   바 장조  도-도   1939

  

4곡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장조와 바장조로 이루어진 장조의 민

요라는 것이다. 이들 민요의 또 다른 큰 특징은 멜로디가 단순하며 

반복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험참여자들이 함께 부르기에 전혀 

어렵지 않았다는 것에 큰 비중을 두었다. 각 세션마다 연구자는 유

일물을 별도로 준비했으며, 노래하기 전에 가사를 큰 소리로 읽어

주고, 시창을 했다. ‘You are my sunshine’와 ‘Skip to my 

Lou’, 두 노래는 영어로 불렀고, ‘Row row row your boat’,와 

‘Oh, Susanna’는 한국어로 불렀다. 피험자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

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youtube를 사용하여 해당 노래를 들려주었

다. 연구자와 실험 참여자들은 해당 노래의 가사 내용에 대해 이야

기했고 뜻을 설명하였다. 노래를 배운 후에, 각 피험자들은 그룹 

앞에서 노래 할 기회를 가졌다. 매일 피험자들은 새 노래를 배웠

고, 항상 배운 노래를 복습 할 시간을 가졌다. 

첫날, 세션이 시작되기 직전에 타액 샘플 수집을 요청 받았고 

첫 세션이 끝나 자 마자 타액 샘플을 다시 수집했다. 세션이 끝난 

4일째에, 타액 샘플을 다시 수집 했다. 그러나 남성 과목 중 두 명

은 마지막 날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정 악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으

며, 강의실에 설치되어진 컴퓨터를 사용하여 www.youtube.com을 활

용하였다.  

3.3 타액 수집 및 분석    

타액 수집을 위해서 SPL사의 15mL 코티칼 타액 채취 튜브를 사

용하였다. 연구자는 피험자들에게 20cc의 투명한 타액 액체를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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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인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전    5      103      97.6     36.24     270.59

 사후 5      126.6    114.8    42.69     295.52 

에 채워달라고 요청했다. 5명 모두가 성공적으로 실험을 수행했으

며 튜브를 연구자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하였다. 연구자는 타액 샘플

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해둔 얼음 상자에 넣었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되는 타액 분석 방법은 타액의 총 단백질 양을 측정하여 유

속을 제어했다. 따라서 IgA 및 코티졸의 농도 변화는 전체 단백질

의 비율로 표현된다.

해동 후, 타액을 완전 자동화 된 계측 분석법을 사용하여 IgA와 

코티졸의 농도를 분석 하였다. 타액 분석은 서울 JM바이오에서 실

시되었다. 해당 업체에서는 이탈리아 DiaMetra사에서 수입 된 

‘IgA Saliva ELISA’키트를 사용하여 타액에서 코티졸과 IgA의 농

도를 분석하였다. 

4. 결과와 논의

 

4.1 면역글로블린 A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IgA의 농도는 노래 후 증가했다. 노래 

후 IgA의 평균 증가 수치는 103μg/m에서 126.6μg/m로 약 1.23배

였다(Dillon, Minchoff, & Baker, 1985; Green & Green, 1987; 

Green, Green & Santoro, 1988; Stone, Miletic, Schiffman, 

Miletic, & Sattely-Miller, 1996).

<표 3 사전·사후에 나타난 IgA 평균 (μg/m)>  

사전·사후 IgA의 개인별 변화는 향후 연구를 위한 중요한 요소

를 찾기 위해 분석 될 필요가 있다. IgA 농도의 정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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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험자      성별         사전         사후

   A         여성         36.24        42.69

   B         여성        106.14       197.88

   C         여성         39.9         45.34

   D         남성         63.11        51.86

   E         남성        270.59       295.52

40-170μg/m이다. 피험자 A, B, C는 여성이고, 피험자 D와 E는 남

성이다(표4 참조). E의 경우 평균 수치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를 보

여 주고 있으며, 개인적인 의료상담이 필요해 보인다.

<표 4 사전·사후 피험자의 IgA 개인별 변화(μg/m)>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피험자 B의 IgA 농도는 노래 후 거의 

100% 증가하였고, 마찬가지로 피험자 B의 IgA 농도는 크게 증가했

다. 피험자 A의 IgA 농도는 정상 범위보다 낮지 만, 정상 범위 내

에서 노래 후에 증가했다. 피험자 A는 네 세션 모두에 참석했으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피험자 A는 실험 참가에서 노래하는 것

이 즐거웠다고 표현했다. 피험자 B는 한국 체류기간이 2개월 밖에 

되지 않지만, 영어로 노래하는 것을 즐겼다. 피험자 B의 경우 첫 

번째 노래를 끝내고, 그 노래를 혼자 부를 수 있었을 때,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피험자 B의 IgA 농도는 노래하기 전에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노래 부르기 후에는 IgA 농도 수치는 106.14μ

g/m에서 197.88μg/m로 크게 증가했다. 피험자 C의 IgA 농도는 정

상적인 범위보다 낮지 만 39.9μg/m에서 45.34μg/m로 정상 범위 

이내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성인 피험자 D는 63.11μg/m에서 51.86

μg/m로 노래 한 후 그의 IgA 농도가 감소했다. 그의 국내 체류기

간은 한 달 이었고, 그의 한국어 수준은 매우 낮았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전에 영어를 배운 적이 없었다. 연구자는 첫 번째 세

션에서 피험자 D의 불안을 감지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노래를 

가장 잘 배웠다. 그러나 피험자 D는 첫 번째 세션 후에 세션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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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험자     성별        사전       사후       최종

   A        여성       36.24       42.69      50.57

   B        여성      106.14      197.88     169.10

   C        여성       39.90       45.34      55.87

석하는 것을 중단했다. McClelland 등(1980)이 S-IgA 농도가 낮은 

사람이 더 자주 병을 앓는 것으로 나타난 걸로 보아 피험자 D는 지

병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험자 E의 IgA 농도 수치는 정

상 범위보다 훨씬 높았으며, 270.59μg/m이었고 노래 후에 IgA 농

도가 크게 증가했다. 피험자 E는 3년 동안 한국에 체류 했다. 

피험자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석은 불가능 했지

만, 이 결과는 향후 연구에서 성별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나타냈

다. 그래프 1은 실험 전·후를 더욱 명료하게 보여 주며, 남성 피

험자들의 결과가 여성 피험자들의 결과와는 다른 양성을 띠고 있다

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림 1 사전·사후 피험자의 개인별 IgA 변화(μg/m)>

 

피험자 A, B, C가 네 번의 모든 세션에 참여했기 때문에 연구자

는 최종 타액을 수집 할 수 있었다. 결과는 3명의 피험자 모두 IgA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표 5에 나타났다. 

 

<표 5  사전·사후· 최종에 나타난 IgA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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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A의 IgA 농도가 점차 증가하고 최종 수집물의 IgA가 가

장 높았으며, 이 결과는 Greeen et al.(1988)의 주장대로 그들은 

피험자가 노래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관련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과 일치했다. 피험자가 더 오랜 시간동안 이완

을 연습하면 IgA 분비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이다. 

피험자 A의 경우 최종 IgA 농도 인 50.57μg/m은 이전과 이후의 

타액 수집보다 높다. 피험자 C의 결과는 피험자 A와 동일한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피험자 B의 결과는 피험자 A와 C의 결과와 약간 다

른 양상을 보였다. 피험자 B의 IgA 농도 수치는 노래가 끝나기 전

에 피험자 A와 B보다 훨씬 두 배가 많았으므로 최종 농도에서의 

IgA 농도는 그래프 2에서 볼 수 있듯이 두 피험자보다 여전히 더 

컸다. 피험자 D의 IgA 농도 수치는 노래 후 감소했다. 

<그림 2 사전·사후· 최종 IgA 변화>

4.2 코티졸

타액은 오전 10시에 수집되었고, 코티졸의 정상 범위는 아침에 

1.5-3.0ng/ml입니다. 그러나 전후 두 조건의 평균값은 모두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노래 후 평균값은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

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민요를 부른 후 코티졸 농도의 평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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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n    Mean      SD      Minimum    Maximum

 Before    5    5.55 2.56 2.28    9.23

 After      5    3.92      1.49      2.97    4.55 

  피험자 성별        사전        사후

  여성 평균          4.01         3.02

  남성 평균          7.86         3.76

치는 5.55ng/ml에서 3.92ng/ml로 0.71배 현저히 감소는 되었다. 해

당 결과는 Hubert & de Jong-Meyer(1990), Keuts et al.(2004), 

Beck(2000), Kirschbaum & Hellhammer(1994)가 발표한 내용과 일치

했다. 

 

<표 6 사전·사후 코티졸의 변화 (ng/ml)>

노래하기 전에 얻은 코티졸 농도는 피험자 C인 한명만을 제외하

고는 정상 범위를 초과했지만, 노래를 부른 후에는 3명의 피험자의 

코티졸 농도 수치는 정상 범위 내의 기록을 보였다. 여성 피험자의 

평균 코티졸 농도는 4.01ng/ml 이었고, 남성 피험자의 평균 코티졸 

농도는 7.85ng/ml로 여성 피험자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노래 후 

여성 피험자의 평균 코티졸 농도는 3.02ng/ml로 거의 0.25 배 감소

하였고 남성의 평균 코티졸 농도는 3.76ng/ml로 0.48회였다. 감소 

정도는 남성 대상자가 여성 대상보다 더 컸다.

<표 7 두 집단의 코티졸 농도 평균값>

<표 7>은 남성 그룹의 평균값이 여성 그룹보다 훨씬 높음을 보

여준다. 피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성별에 유의미한 의미가 있음을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 성별 간 차이 요인

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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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A의 코티졸 농도 수치는 노래 후 5.251ng/ml에서 

4.861ng/ml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정상 범위를 유지했다. 피험자 B

의 코티졸 농도 수치는 거의 0.5 배로 2.412ng/ml로 정상 범위 내

에 있었다. 대상 C의 코티졸 농도는 2.285ng/ml로 정상 범위였고 

코티졸 농도는 1.794ng/ml로 감소했다. 

 

<표 8 각 피험자의 사전·사후 코티졸 변화>

 피험자       성별        사전          사후

   A         여성         5.251        4.861

   B         여성         4.498        2.412

   C         여성         2.285        1.794

   D         남성         9.226        4.551

   E         남성         6.491        2.972

 

피험자 D의 코티졸 농도 수치는 노래하기 전에 9.226ng/ml이었

고 노래 후에는 4.551ng/ml로 크게 감소했다. 감소 정도는 거의 

0.5배였다. 피험자 D는 한국에 입국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고, 

한국어 능력이 높지 않았지 때문에 언어 소통으로 인한 어려움  때

문에 스트레스가 다른 피험자들보다 클 수 있었다. 피험자 E의 코

티졸 농도 수치는 노래하기 전에 6.491n/ml이었고, 2.972ng/ml로 

0.45배 감소하였음을 그래프 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사전, 사후 코티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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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험자      성별      사전        사후        최종

   A        여성      5.251        4.861        6.392

   B        여성      4.498        2.412        4.063

   C        여성      2.284        1.794        2.559

피험자 A, B, C가 네 번의 모든 세션에 참여했기 때문에 연구원

은 최종 타액을 수집 할 수 있었다. 표 9와 그래프 4에서와 같이 

결과를 보면 2명의 피험자는 최종에서 코티졸 농도 수치가 증가했

음을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의 숫자가 충분히 않아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코티졸 농도 수치의 변화는 노래 부르기 

활동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할 수 있다(Kirschbaum & 

Hellhammer 1994; Kreuts, Bongard, Rohrmann,   Hodapp & Grebe 

2004) 

 

 <표 9 사전·사후· 최종에 나타난 코티졸 변화 (lng/ml)>

그래프 4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 조건에서 얻은 대상 A와 C의 

코티졸 농도는 첫날에 노래하기 전에 수집한  첫 번째 코티졸 농도 

수치 보다 컸다.

<그림 4  사전·사후· 최종에 나타난 코티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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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민요 함께 부르기 활동이 국내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분석하여 실생활에서 활용하여 효과를 기대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종전의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 완화를 위해 실시

하는 음악 치료는 많은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

는 것이 단점이며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가는 방법이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민요의 특징을 살려서 민요를 활용한 

보다 현실적이고 편리한 음악치료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

고 있다. 

미국 민요는 한국 민요와 다른 특징이 있으며, 그 특징들 중에 

한 가지는 멜로디와 가사가 간결하고 반복적인 장조(Major Key) 노

래들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종전의 긴 시간과 여러 악

기를 사용해야하는 번거로운 음악치료법에서  벗어난 단순한 노래 

부르기를 활용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빙자료를 인 

타액 분석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타액 분석을 통해서 스트

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과 면역 글로블린A의 사전·사후 변화를 분

석하였다. 실험 결과를 보면 노래 후 IgA 농도 수치는 크게 증가했

고 코티졸 농도 수치는 감소했다. 해당 결과는 멜로디가 단순하고 

반복성이 강한 장조 음의 민요 부르기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보여주었다. 

민요는 오랜 시간 동안 서민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치유하였

고 사람들의 삶의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오늘날 인간의 삶과 

함께 한다. 이러한 단순한 민요 부르기 활동이 스트레스를 완화시

키고 면역 체계를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은 큰 발견이었다. 이러

한 단순한 민요 부르기 활동이 외국인들의 한국 문화 적응과 언어

의 차이로 인해 한국에 거주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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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래 부르기 활동을 시작하기 전 남성 실험 참여자들의 코티졸 

농도 수치를 여성 실험 참여자들의 코티졸 농도 수치 보다 두 배 

높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예비연구로서 실험참여자들

의 숫자가 충분치 않아서 결과를 일반화 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간의 코티졸 농도 수치를 고려한 민요 

부르기 음악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성

별 간에 차별을 둔 음악치료법을 고안하는데 기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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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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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5. Application of Outcome-Based Education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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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The Case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e Center at 
University “I”,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127-154. This study is based on a trial application of OBE 
(Outcome Based Education) system with customized 
modifications to an actual class in a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The application results are analyzed with the objective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system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we first reviewed the concept 
of OBE and its application cases to develop an instructional 
model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model was then 
applied to the “Korean Level 4” course offered by the Korean 
Language course at University “I” in Korea. The application and 
analysis were conducted in four stages: instruction preparation – 
in-class delivery of instruction I – in-class delivery of instruction 
II – evaluation and modification. The stages of in-class delivery 
of instruction were accompanied by counseling for foreign 
students. The effectiveness of the OBE based instruction was 
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before-and-after survey responses 
of the subjects on instruction, instructor, and factors outside the 
class. Statistical testing of the model on instructor and 
instruction produced an F-value of 23.61 and a p-value of 
0.000, exhibit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OBE application. This points to the 
difference made by the OBE instruction plan,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instruction plans and composed of 
different educational goals and educational activities (evaluation 
and assignments). In addition, it led to clear identification of 
intended learning outcomes (ILOs) and their objective and 
appropriate evaluation using the rubric assessment method. This 
study suggests a new direction for the desig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in the future, given the limited prior 
research on OBE application in the field.(Inje University·Ko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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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Outcome-Based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OBE application

1. 서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유학생 수가 

123,858명에 이르며1) 국내 대학에서는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한국어교육센터 등 147개 기관에서2) 한국어 강의를 개설하고 있

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목적 역시 초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점차 한국으로 

유학, 연수 오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어 학습 목적도 다양하

게 변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이 지금보다 더 발전을 하려면 학생들

이 한국어를 학습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학습의 성과가 있

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

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어 교육기관에서는 학습자들의 숙달도, 즉 등급에 맞는 교육 목표 

설정, 교육 내용 선정, 학습 활동, 평가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교

육과정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학, 

약학, 간호학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학생 중

심의 성과기반 교육(Outcome-Based Education, OBE)을 적용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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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교육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첫째, OBE 적용 교육과정의 선행 연구를 

탐색하고 둘째, OBE를 적용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 현

장에 적용하며 셋째, OBE를 적용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효

과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 I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에 

재학 중인 7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OBE 개념

성과(Outcome)란, 일련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 목표한 

것을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교육과

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목표에 맞게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성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교육과정 설계 방식’을 의미한다(Spady, 

1994). 또한, 성과를 설정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Killen, 2007). 즉, 성과는 교육과정 설계의 기

본이며 학습 활동을 설계하는데 있어 밑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와 비슷한 개념으로 역량이라는 용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

용하기도 하나 역량은 과제에서 우수한 활동을 보이거나 효과적으

로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자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1997년 OECD의 DeSeCo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을 인지적, 실천

적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

동적 요소를 작동시켜 충족시키는 능력으로 규정지었다. 이러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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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관한 정의는 최초의 직업적 성공에 목표를 두고 있던 것에서 

삶의 성공 그리고 개인의 내재적 특성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하고 수행평가를 통

하여 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 역량기반 교육(Competency Based 

Education)이 시작되었다. 그 중 Bloom(1956)에서는 완전학습

(mastery learning) 개념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학습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학생의 90% 이상이 완전히 수행하는 학습을 의미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완전학습이란 모든 학생이 정해진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 차원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OBE(Outcome–Based Education)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OBE는 1980년대 Spady(1994)에 의해 다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이는 새로운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며, 학습자의 태

도, 감정,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성과는 누군가에게 보

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조직화되어야 한

다고 보았다. 즉, 교사는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

는지 의도된 성과(Intended Learning Outcomes, ILOs)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된 교수 설계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Kullas(1994)는 

성과기반 교육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하는 성과에 초점을 맞춘 

과정이라고 보면서 학습 성과는 학습한 결과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앞의 Spady(1994)에서 

밝힌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바탕으로 한 

OBE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지향한다. 즉,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 어떤 과업을 해낼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식의 내용보다는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다루는 과업중심인 동시에 지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결과

가 도출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결과중심의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

다. OBE는 학습자들의 평가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보통 상대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보다는 학습자가 어떠한 수준에 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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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더 관심을 둔다. 이는 질적인 평가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수업 내의 수행평가나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형성평가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2.2 OBE 교육의 고찰

2.2.1 Outcome Based Education 국내 선행연구  

Outcome Based Education(OBE) 관련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간호학, 의학, 공학 교육에서 소수의 논문이 있으며 약학교육에서 

현재 약학인증제 관련 성과기반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약학교육에서

의 연구가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OBE 교육과정

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황으로 OBE 적용 한국어 교육과정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으며 비슷한 개념의 역량기반, 성취기반, 백워드 교

육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있다. 

김선(2012)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의사보다 역량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의사를 사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의사양성교육에

서 기존의 지식위주의 학습 목표에서 수행능력과 역량 함양에 초점

을 두는 학생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논하고 이에 필

수적인 학습 목표와 학습 성과의 개념 정립을 위해 구체적인 차이

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최근 의학교육에서 성과기반 교육을 통한 

의사교육에서의 학습 역량을 논하고 있다. 

신선미(2016)의 연구에서는 OBE를 ‘간호연구’ 교과목에 적용

하였으며 모든 학습자는 설정된 학습경과에 도달하여 연구역량에 

대한 전후 자가 평가에서 긍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p<.001). 이에, OBE를 기반으로 간호학교육에서는 성과가 명확하

게 설정되어야 하며, 교육기관의 이념과도 부합이 되어야 하고, 이

를 통하여 학습자의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현장의 직무 수행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김하원(2017)은 2010년 이후 성과바탕 의학교육과정의 변화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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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했으며, 사회적 책무성을 가진 의학교육은 질 관리 면에서 

성과기반 교육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강압적인 면이 있었지만 각 

대학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

과정의 변화는 쉽지 않으며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교육변화를 지

지하는 리더십, 전문가를 포함한 핵심 인력의 조직, 교육과정 변화

에 동참하는 환경 조성, 인증평가나 국가시험에서 긍정적인 평가, 

교육과정 변화에 관한 필요성과 공감, 노력이 요구 된다고 설명하

였다. 

2.2.2 Outcome Based Education 해외 선행연구

OBE 적용 교육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로는 Mary Pang 외 2인

(2009)이 홍콩에 있는 대학의 경영학 수업에서 Outcome Based 

Teaching and Learning을 한 학기 적용한 후에 설문지와 집단 면담

을 통하여 성과기반 교육에 잘 적응했음을 밝힌 사례가 있다. 또

한, Oliver Au & Reggie Kwan(2009)는 홍콩에 있는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교원 15인을 인터뷰 한 결과 OBE 적용에 따른 시간과 노력

에 학교 측에서 이에 관한 배려가 없음을 지적하고 OBE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외, South Africa의 ESL 수업에서의 OBE 적용 

사례(Soudin, Crain & Baxen, Jean: 1997), Gawie Schlebusch & 

Motsamai Thobedi: 2004), OBE에 관한 비판적 연구(Laurie 

Brady:1996), OBE 교육에서 수업활동을 위한 적절한 시간 분배

(Diane Salter 외 2인: 2009), 의학교육에서의 OBE 적용사례

(Stephen R. Smith & Rhichard Dollase: 1999), 의학교육에서의 

OBE 평가(Miriam Friendman Ban & David: 1999), 홍콩대학교의 디

자인 수업에서의 OBE 적용사례(Ming Cheung: 2011), 호주 대학교 

OBE 적용 언어교육과정에서의 학생평가(Geoff Brindley: 1998)등이 

있다. 

홍콩의 OBE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홍콩의 대학교에서는 최근 학

생들의 대학 학습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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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거쳐서 선정된 학습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보다 적극 참여하게 하며 학생들의 학습 목표를 보

다 잘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OBE를 적용한 홍콩중문대학교의 교

육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홍콩 중문대학교의 OBE 적용 교육과정>

그림1의 교육과정을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학습 목

표와 평가에 관한 피드백, 학습평가가 각 과정의 학습 활동 및 학

습 내용과 더욱 긴밀한 상호 연관성이 있게 진행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평가를 통하여 학습 성

과를 확인한다. 그 후 이를 다시 교수 설계의 첫 단계인 학생들의 

학습 요구에 반영한다. 

그림 2는 홍콩 침례대학교에서 제시하는 OBE 과정으로  학습 목

표 및 성과의 설정은 크게 거시적인 부분(macro)과 미시적인 부분

(micro)으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OBE 교육과정에서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PILOs(Programme 

Intended Learning Outcomes), 프로그램 전체의 의도된 성과를 미

시적인 부분에서는 CILOs(Course Intended Learning Outcomes), 코

스별 목표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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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나이 성별 학습 기간 단계

베트남 1 27 여 1년 5개월 한국어4 

로 학습자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며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해

야 하는지를 교사가 학습 활동과 평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그림 2 홍콩 침례대학교의 OBE 교육과정>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17년도 여름학기에 진행하였으며 I대학교 한국어문

화교육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

상자들은 일주일에 20시간(1일 4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로 한국어 4급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으며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학습 경력을 가지고 있다. 대상자들의 동의하에 구성하

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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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 23 여 1년 2개월

베트남 3 23 여 1년 

베트남 4 23 여 1년

우즈베키스탄 1 21 남 1년

몽골 1 28 여 1년 2개월 

태국 1 27 여 1년 2개월

3.2 연구과정

3.2.1 상담을 포함한 교수-학습 교육과정 적용

OBE 교육과정 적용은 기존의 국내, 국외에서 실시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하여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크

게 4단계로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교수-학습 준비단계, 둘

째, 교수-학습 진행-Ⅰ, 셋째, 교수-학습 진행-Ⅱ, 넷째, 수업에서 

적용된 교수학습Ⅰ,Ⅱ의 피드백을 통한 수정 및 보완 작업으로 구

성되며 수정된 내용은 다시 첫 단계인 교수준비 단계에 적용된다. 

특히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상담Ⅰ, 상담Ⅱ를 통한 학습자들의 피드

백을 포함하였다.

3.2.2 기대되는 학습성과(Intended learning outcomes, ILOs)를 

강조한 교수-학습 강의계획서 작성 

교육과정 모형은 기존 강의계획서와 달리 OBE를 기반으로 한 강

의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강의계획서는 수업의 기본적인 사항(강의

과정, 연도, 과목명, 수업시수, 담당교수)을 기술하고 학습 목표에 

지식과 활용(언어적인 측면), 가치 및 태도(문화 및 정의적인 측

면)영역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수업 후 성취해야 하는 기대

된 학습성과(Intended Learning Outcomes)의 항목을 학습 활동과 

수행평가(수업참여, 과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명시함으로써 

기대된 학습성과(Intended Learning Outcomes)와 수업내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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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영역 설문 문항 내용

<기초 정보>

1. 국적, 나이 

2. 한국어 학습 경력

3. 한국 체류 경력 

4. 한국어 등급 및 TOPIK 보유 여부

5. 한국어 학습 이유

<교사 관련>

6. 전체 학습 목표 및 기대 성과 설명 유무

7. 학습 목표 설명 유무

8. 수업 및 활동, 과제 적용 설명 유무

<수업 관련>

9. 수업 내용에 따른 실생활 응용 여부

10. 수업 활동에 따른 학습목표 달성 여부

11. 학습 과제에 따른 학습목표 달성 여부

<기타> 12. 교사와 학생의 관계

평가가 모두 연관성이 있고 일관되어야 하는 OBE 과정에 따랐다. 

또한, 학습성과는 활동 동사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3.2.3 OBE 교육과정 적용한 교수-학습 진행 

OBE 교육과정을 적용한 수업은 강의계획서를 기반으로 진행되었

으며, 수업은 총 10주의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일주일에 20시간 (1

일 4시간)으로 각 영역별(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문법)로 진행

되었다.

3.2.4 설문지 분석 

OBE 적용 수업 시작 전 사전 설문지를 통해 적용 전의 수업에 

대해 설문을 하였다. 그리고 10주후 사후 설문지를 통해 OBE의 효

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설문지는 총 15문항으로 크게 4영역(일반적 

정보, 교사 관련, 수업 관련, 기타)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내용

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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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습목표 수행을 위한 방법

14. 학습과 의사소통능력 상관 여부

OBE 교육과정 적용 전‧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질문지를 구성

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분산분석으

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OBE 교육과정 적용 강의계획서

OBE교육과정 적용 강의계획서는 학습 목표를 지식 및 활용, 가

치 및 태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별 진도에는 매 수업의 

학습내용과 활동이 학습자들이 도달해야 하는 수업의 기대성과

(ILOs)와 연관성이 있도록 각 수업의 기대성과 항목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학습 목표의 세부성과인 학습 활동(평가, 과제)도 OBE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따라서 OBE를 적용한 강의계획서가 

기존의 강의계획서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학습 

성과는 반드시 활동 동사를 사용하여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1.1 강의 목표

OBE 교육과정 적용 강의계획서에서는 OBE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기존 강의계획서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한국

의 역사, 전통, 시사, 문학 등 한국 문화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였다.

4.1.2 학습 목표

학습 목표는 학습자들이 1학기 동안의 수업을 통해 달성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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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식 

및 

활

용

1. 토픽 3급에 해당하는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익혀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제시된 <듣기> 자료를 듣고 파악한 내용 및 표현을 실제 생활에

서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각 과의 <읽기> 자료를 읽고 자료의 내용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4. <쓰기>에서는 각 과에 제시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부터 비교적 구체적이고 전

문적인 소재까지 이해하고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다.

가

치

및 

태

도

5. 한국인과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여 상호협력 할 수 있

다.

6. 한국어를 이용하여 한국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7.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학

습을 계획할 수 있다. 

에 대해 예상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기존의 강의계획서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읽기, 듣기 텍스트를 이해한 후 목적에 맞는 텍스트

를 구성하고 담화 기능을 활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OBE 

적용 강의계획서는 학습 목표를 학생들이 학습 후 수행 가능한 기

대성과(ILOs)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 기대성과(ILOs)를 크게 지식 

및 활용, 가치 및 태도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3∼4가지의 

기대성과를 활동동사를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지식 및 활용에의 기

대성과는 어휘, 문법,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영역을 한국어4급 

단계에 맞는 내용으로 설정하였으며, 가치 및 태도 영역에서는 한

국 사회와 생활에서 잘 적응하고 한국과 자국문화를 이해함으로써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 후 미래에 

대한 설계를 통하여 학습이 평생교육으로 이어지질 수 있도록 명시

하였다. OBE 적용 강의계획서의 학습 목표에 제시된 기대성과

(ILOs)는 다음과 같다.

<표 3 학습 목표에 제시된 기대성과(I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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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자

학습

단원
내용 학습활동

기대

성과

1

1 . 

적성

과 

진로

(ㄴ/는)다면서요? 

 -다 보면

 -은/는 –(ㄴ/는)다는 것이

다[점이다] 

 -는 대로

관련 어휘∙문법 

습득 후 조언하기
1,2,5

적성을 소개하는 글 읽기

전공 선택에 대한 상담 대화 

듣기

학교 생활에 대한 조언 듣기

진로에 대한 인터넷 상담 글 

읽기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 구하기

진로에 대한 상담 

글 쓰기

2,3,4

,5,6

2 . 

건강

한 

어찌나[얼마나] -은/는지 

-을 정도로(이다)

-다가는 

관련 어휘∙문법 

습득 후 증상 설

명하기

1,2,5

4.1.3 주별 진도표 

주별 진도표(계획서)에서 기존 강의계획서와 달라진 부분은 영

역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강의계획서에서는 학습내용 부

분에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문법 의 모든 영역을 구분 없이 

학습 내용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OBE 적용 강의계획서의 경우, 학

습내용을 다시 내용과 학습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내용 부

분에서는 형태적인 부분 즉, 문법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제시하였

으며, 학습 활동에서는 앞의 형태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에 대해 제시하였다. 즉, 내용 부분에서는 

문법 영역을 그리고 학습 활동 영역에서는 읽기, 듣기, 말하기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 등을 기재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

이 배울 영역에 대한 목표와 학습활동을 통한 성과를 매 시간마다 

숙지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표4는 주별 진도표 

예시이다.

<표 4 주별 진도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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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을 뿐만 아니라

경고하는 글 읽기

119 전화 문의 듣기

증상에 대한 대화 듣기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기사 

읽기

경고하는 말하기

특별한 상황에서

의 증상 설명하기

민간요법 소개 글

쓰기

2,3,4

,5,6

4.1.4 학습평가 및 과제 제시

(ㄱ) 평가

기존의 계획서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각 30%, 퀴즈 20%, 

과제 20%로 구성되고 과제는 단원 학습 후 제시되는 워크북과 수업

에 따라 교사가 제시하는 과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OBE 에

서의 평가는 수행평가 70%, 기말고사 30%로 구성하였다. 수행평가

는 교수-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실시되는 평가로 수행평가

의 항목은 수업참여도(활동 참여도, 수업 태도, 팀워크, 기타) 

10%, 과제 30%(각 과별 워크북 5%, 쓰기 5%, 말하기 10%, 퀴즈 

10%), 중간고사 30%로 구성하였다. OBE 교육과정에서 중간고사는 

전체 학습의 중간에 실시되기 때문에 최종 학습 성과를 파악 할 수 

없는 항목이므로 수행평가에 포함된다. 또한 최종 평가는 학습이 

끝난 후 실시되는 기말고사(총괄평가)와 수행평가(퀴즈, 과제, 중

간고사)를 모두 포함하였다.

(ㄴ) 과제와 기대성과(ILOs)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높이고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제시한다. 이 과정

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통해 학습 목표가 확실하게 

달성되었는지 증명해야한다. 기존 수업에서는 교사가 제시하는 과

제에 대해서 단순히 학생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능력을 평가

했다면 OBE 적용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과제 수행을 통해서 교사는 

학습에서 제시한 기대성과(ILOs)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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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기 과제(10%) (ILOs: 1,2,3)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배운 문법과 어휘를 사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과제 제시를 할 때 학생들에게 

과제 수행 후의 성과 목표, 평가 방법, 평가 비율, 과제의 주제, 

과제 제출 기간, 과제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고 

강의계획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과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수업 참여도와 과제(워

크북, 쓰기, 말하기, 중간고사)를 포함하는 수행평가와 기말고사이다. 

수업참여도는 교사가 학생들 스스로 다른 학생들과의 활동을 통

하여  피드백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지, 토론 및 그룹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평가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참

여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발표

와 질문에 대한 답변의 빈도도 체크하도록 했다.

워크북 과제는 매 차시 수업 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학

습 평가 방법이다. 학생들은 워크북 과제를 통해 매 차시 학습에 

대한 복습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할 수 있게 했으며 쓰기와 

말하기 과제는 매 학기 1회 실행하도록 했다. 

학기말시험은 OBE 적용 한국어 교수-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최종 평가 즉 성취도

평가이다. 학기말시험에서는 언어의 4기능을 포함한 전반적인 언어 

능력 뿐만 아니라 시험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

는 표현 및 문법 구조,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통해 한국어를 이해

하는 과정에 더욱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획했다. 표5 OBE 교육과정 

강의계획서에서 과제 부분을 살펴보면 특정 과제를 통하여 어떠한 

기대성과(ILOs)를 성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5는 OBE 

교육과정에서 과제에 관한 내용이다.

<표 5 OBE 교육과정 적용 과제 제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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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현하기 위해 약 600자 정도의 에세이를 제출한다. 과제를 마친 

학생들은 다양한 어휘와 문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

는 글을 정확하게 쓸 수 있다.

주제 : 한국과 한국인(6과 관련)

제출일 : 2017.9.26.

600자 (± 100자)

수업시간에 제출

제출일 이후에는 하루에 1점씩 감점

4) 프로젝트(20%) (ILOs :1,2,3,4,5,6,7)

  각 그룹은 문화관련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학생들은 그룹으로 

작업하며 한국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비교 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

다. 과제를 마치면 학생들은 문화에 관한 두 나라의 차이점과 유사점

을 파악하고 본인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과제를 마치면 학생들은 한국어 발표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습을 

통합 할 수 있게 된다.

- 주제 : 요리법 설명 (8과 관련)

발표일: 2017. 10.12

- 발표시간 : 5분 

- 스크립트는 발표 10일전까지 수업시간에 제출한다.

- 스크립트를 늦게 제출 할 경우에는 하루에 1점씩 감점된다.

4.2 OBE 적용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이 연구에서는 OBE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교육을 적

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교육과정은 총 4단계

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4.2.1 교수-학습 준비단계 

이 단계는 교수환경 분석 및 교수학습 설정 단계로, 교수학습 

전 학습자 분석 및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실시하고 교수학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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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교수학습 설정 단계에서는 

성과를 설정하였다. 성과는 크게 ➀ 지식 및 활용, ➁ 가치 및 태

도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에 맞는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강의계획

서에도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의계획서는 강의의 전반적인 부

분(강의과정, 강의연도, 강의과목, 수업시수/주, 담당교수 등)과 

강의 목표, 주별 진도표, 학습 활동(평가, 과제 등)으로 나누어서 

작성하였다.

 

4.2.2 교수-학습 진행-Ⅰ 

교수-학습 진행-Ⅰ은 실제 교수학습을 진행함과 동시에 중간점

검을 위한 수행평가를 실시하였다. 수행평가에는 중간고사, 퀴즈, 

과제 등이 포함되었다. 과제 평가의 기준은 루브릭 평가를 사용하

였다. 루브릭이란,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평가표를 말

한다. 방용선(2012)의 연구에서는 루브릭은 교사와 학습자들의 상

호작용 결과로 구성된 것으로 활동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활

동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자신의 수행 수준을 인식

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

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루브릭은 성과를 중시하는 OBE교육과정

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 학습 첫 단계에서 과제는 쓰기 과제와 말하기 과제로 나누

어 실시하였다. 쓰기와 말하기 과제의 경우, 대학(원)을 목표로 하

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리포트 작성 및 논문 쓰기는 진학 후 수업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교수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자들을 대상으

로 <상담 Ⅰ>을 실시하였다. <상담 Ⅰ>은 주로 학습에 관한 내용으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상담 Ⅰ>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 모두 목표

로 한 성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환기할 수 있으며, 상호 친밀감

이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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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교수-학습 진행-Ⅱ 

3단계의 교수-학습 진행 Ⅱ에서는 앞서 있었던 수행평가와 기말

고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OBE 교육과정 적용 교수-학습

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상담 Ⅰ>과 마찬가지로, <상담 Ⅱ>를 

실시하였다. <상담 Ⅱ>는 교수-학습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인관계에 대한 상담(학습자의 정의적 영역)도 이루어졌다. 또한 

성과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상담도 진행되었다.

4.2.4 수정 및 보완

수업에서 적용된 교수학습Ⅰ,Ⅱ의 모든 활동과 평가는 학생들의 

성과로 나타나야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관하여는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진행되었

으며 수정 및 보완 작업 후에 수정된 내용은 다시 첫 단계인 교수

준비 단계에 적용하였다.  

4.3 I대학교 OBE 적용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교수-학습 교육과정 설계의 가칭으로 < I대학교 OBE 적용 한국

어 교육과정 설계 >하였다.

그림 3은 I대학교 OBE 적용 한국어 교육과정의 전체 설계를 나

타낸 것이다. 여러 단계들을 통해 교수환경을 분석하여 교수-학습

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있도록 강의계획서 및 학습성과를 설정하였

다. 성과의 설정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OBE 교육과정 적용의 핵심

으로 설정된 성과를 기초로 OBE 교육과정에 의한 강의계획서를 작

성, 수업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교수-학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중간점검을 위한 수행평가로 성취도평가인 중간고사와 형성평가인 

퀴즈, 과제를 포함하였다. 수행평가가 끝난 후, <상담 Ⅰ>을 실시

하여 차시의 교수-학습에 피드백을 할 수 있었다. 

모든 교수-학습이 이루어진 후 수행평가 결과 및 기말고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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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기초로 <상담 Ⅱ>를 실시하였다. 이후 각각의 결과들을 종합 

하여 교수-학습의 전체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1단계의 교

수-학습 준비 단계에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쳤다. 이러

한 과정들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증가 시키고 학습 역량이 성과

로 나타날 수 있는 OBE적용 한국어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어교육에서의 OBE 교육과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I대학교 OBE 적용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4.4 설문지 분석 

연구 대상자들에게 OBE 교육과정을 수업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 

하여 평균, 표준편차, 분산분석으로 검정을 실시하였다. 

4.4.1 사전-사후 평균분석

사전사후의 평균 분석과 그림 4에서는 OBE 교육과정의 사전검사

에서는 교사 관련은 평균 12.43, 수업 관련은 평균 11.28, 수업 외

에서는 평균 11.43으로 나타났다. 이에 OBE 교육과정 사후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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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사 관련 평균 15.00, 수업 관련 평균 9.57, 수업 외에서의 평

균은 12.86으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수업 관련 평균에서는 사전의 

평균이 사후의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OBE 교육과정 적용 전의 수업은 평가나 과제 등이 자유롭고 쉽다고 

생각하였으나, OBE 교육과정 적용 후의 수업은 처음 경험하는 OBE 

교육과정으로 전과 비교하여 과제 수행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인

식했기 때문이라고 사려된다.  

<그림 4 OBE 적용 사전-사후 변화 도표>

4.4.2 분산분석

(1) 회귀모형에 의한 분산분석

교사 관련, 수업 관련, 수업 외에 대한 분석 결과 수업외에 관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교사 관련, 수업 관련

의 모형에서 F 통계 값은 23.95, 유의확률은 0.000으로 모형에 포

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5에서 OBE수업 적용을 유의하게 설명

하고 있어, 총 변화량의 81%(수정결정계수에 의하면 77%)가 모형에 

포함되어 설명하고 있다. 분석에서 교사 관련, 수업 관련은 OBE의 

수행과정이 집단 간 관련이 있으며, OBE이 적용이 유의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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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공차 VIF

교사

관련
0.271 0.042 0.855 -2.537 0.000 0.989 1.011

수업

관련
-0.67 0.023 -0.386 6.490 0.014 0.989 1.011

(상수) -1.522 -2.537 0.028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 분석 2.839 2 1.419 23.612 0.000

잔차 0.661 11 0.060

합계 3.500 13

R²(adj, R²)=0.811(0.777)

알 수 있다. 표 6은 수업의 회기모형 분석이다.

<표 6 OBE 수업의 회귀모형 분석>

(2) OBE 수업에 대한 분석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

의수준 0.05에서 OBE 수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교사 관련

(t=-2.537, ρ=0.000), 수업 관련(t=6.490, ρ=0.014)이며, 독립변

수의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교사, 수업 관련은 OBE 적용 수업에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7은 OBE 수업에 대한 회기분석

표이다.

<표 7 OBE 수업의 회귀분석>

5. 결론

본 연구는 OBE 교육과정 적용 한국어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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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및 국외의 OBE 교육과정 선행연구들을 바

탕으로 가칭 < I 대학교 OBE 적용 한국어 교육과정 >을 설계하였

다. OBE 교육과정을 적용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추후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에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기존의 강의계획서와 차별을 

둔 OBE를 적용한 강의계획서를 적용하였다. 이에 강의계획의 특징

은 첫째, 학습 목표의 설정이며 둘째, 학습활동(평가 및 과제)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또한 각 항목별로 기대성과(ILOs)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 루브릭 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

게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각 단계에서 상담을 실시하여 학습자들의 정서

적,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담은 2차례에 걸

쳐 실시되었으며, 각 학습 및 수업, 그리고 진로와 생활에 대한 내

용으로 상담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강의계획서 및 교육과정

을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한 결과는 사전, 사후 설문지릍 통해 살펴

보았다. 그 결과, OBE 교육과정을 적용한 후에는 교사 관련, 수업 

외 관련에서는 사후 결과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수업 관련

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OBE 교육과정 적용 전 수업에

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여러 기대와 의욕적인 부분이 높았으며 

수업이 쉽게 진행 되었으나 OBE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한국어 

수업에서 매우 엄격한 평가와 과제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과제 준

비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이 제시된 과제를 수행하

는데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자 수업 관련 항목에서 낮은 평

균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분산검증에서는 교사 관련, 수업 관

련의 모형에서 F 통계값은 23.95, 유의확률은 0.000으로 모형에 포

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5에서 OBE수업 적용을 유의하게 설명

하고 있어, 총 변화량의 81%(수정결정계수에 의하면 77%)가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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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설명하고 있다. 분석에서 교사 관련, 수업 관련은 OBE의 

수행과정이 집단 간 관련이 있으며, OBE 교육과정적용이 유의미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OBE 교육과정은 수업 적용에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적용

되고 있는 OBE 교육과정을 국내한국어교육과정에 처음 적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I대학 한국어과정에만 적

용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서는 타 기관

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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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중국출신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채임

(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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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e chae im. 2018. 1. 24. A Study on the Value of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155-178. The growing number of immigrant women 
in the globalization trend has created a new culture form in our 
society. This study aims to take a look at the values of Chi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living in Korea, and to establish 
what they seek as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and to be an 
important indicator of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In an 
in-depth interview with four Chinese-immigrant women residing 
in the area of Busan, individual rituals, social ceremon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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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rituals related to value topics were conducted. They 
have experienced conflicts in real-life issues with the difficulties 
of communication and cultural differences in adapting to the 
Korean lifestyle, but have turned out to be positively acceptable. 
The most important assumption in family life was the unity and 
health of families, and the decision-making of the home was 
respected. The satisfaction of life showed a higher result than a 
Korean feeling of 8 points in the 10 point. To succeed in the 
Korean society, the Society has prioritized its ability to be more 
realistic and preferred a technical profession. by and large their 
cultural awareness of Korea was low they have kept in touch 
with their own societies and established identities only by cell 
phones, and it turned out to establish a transnational identity 
while bonds with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study, it is hoped that the direction of 
the marriage will be able to further strengthen the value of 
education based on th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women's 
lives and the value of change.(University of Ulsan)

   [Key words]  marriage immigrant women, values, rituals, 
multi-cultural societies1. 

1. 서론

한국은 21세기를 맞이하여 국가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고, 국

내로 유입된 외국인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법무부 통계에 따

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217만 명에 이르며, 이중 결혼이민자는 

15만 명으로 중국 결혼이민자는 전체 37.1%를 차지하고 있다.1) 아

시아 국가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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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식을 만들어 내고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까지도 영향을 미

치고 있다. 국제결혼은 단순히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들을 끌어들이는 우리 사회의 요인이 그들의 요구

와 부합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입

장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단지 그들만의 

문제이거나 책임일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어떤 식으

로 영위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사는 결혼이주여성2)들의 가치관

을 살펴보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추구하는 바가 무

엇인지를 알고 다문화사회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미래 상태를 예측

하여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가치에 관한 연구

는 한 개인 내지는 전체가 욕구하거나 추구하는 바에 관한 것으로 

그 사회 상황을 반영하거나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 변화 추이가 어떠한지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

한 가치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다문화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에 중

요한 전제라고 본다. 

우리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길지 않은 기간의 경험 속에 수립되

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

고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 및 질적 조사를 강화하여 국

가 수준의 대단위 중요도·만족도 조사 실시를 하여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3)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를 자신의 꿈과 생존을 이룰 수 있는 

제 2의 터전으로 기대하면서 이주해 오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

주민에 대한 법제도적인 한계, 다수 시민의 소수 인종에 대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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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가족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가정문제, 공동체에서의 일방적인 배

려와 편입의 강요를 겪으면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들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가

치관의 변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결혼과 가족제도는 전통과 관습에 절대적인 영향아래 있

다. 이런 현상은 국제결혼과정에서도 여전히 남아 배우자의 국적을 

한정하면서, 유교적 영향권에 있는 동남아 여성을 선호하는 현상으

로 나타나기도 한다. 혈통과 규범적 질서를 규정하고 우리의 결혼

제도나 사회제도를 규정하면서 특히 남녀 역할에 대한 차별과 편견

은 결혼생활의 갈등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급증하는 결혼만큼이

나 이혼율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제

결혼을 통해 맺어지는 가족 안에 다양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그들의 의식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은 단기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서로에 대한 신뢰감

도 부족하고 이질적인 배우자의 문화나 관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

이 더욱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으로 작용한다. 특히 문화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가정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 두 개 이상의 

다른 문화적 집단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

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타자를 수용하여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문제이다. 

지금 한국에는 다문화사회라는 새로운 사회구조와 근대적 세계

관에 바탕을 두고 잘못 적용된 자본주의 사회구조 간의 격심한 충

돌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인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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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족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

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가치체계이

다.5) 이는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집

단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로 결혼이주여성의 새로운 가치관 

형성의 문제 또한 다문화 사회를 함께 살만 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 안으로 쉽게 동

화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여성이 혼인과 

출산을 통해 남성 배우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동화될 것이라는 부계

가족 이데올로기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약화되고 있다. 상이한 

인종·문화·종교를 가진 ‘타자’와 ‘나’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이해의 경험을 확장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가치관문제와 인식의 방

향을 제시할 새로운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넘어서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모색

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의식, 사회의식, 한국에 대한 인

식, 문화 및 가치관을 주제로 한국생활 거주기간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조사 연구하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치관을 통해 가족

안정성과 사회적응 정도를 알 수 있고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다문

화사회를 위한 정책수립 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여성정책 분야

의 귀중한 밑거름으로서 가정의 안정과 사회적응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2. 이론적 배경

2.1 가치관의 개념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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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에서 가치란 일반적으로 의식구조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

되기도 하고 의식구조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정의를 하자

면, 인간 대 자연, 인간관계 등에서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개념으로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Kluckhohn, 1962)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가치를 생

태학적, 제도적 조건의 산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생태학적 제약요

인은 집단 간 가치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이

론적 논의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생태학적 요인이 개인의 

생활 기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분명한 가치를 발생시킨

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사회과학 내 다양한 분야의 가치에 대한 정

의를 종합했을 때, 가치는 행위 또는 상태에 대한 인간의 선택이나 

판단의 기준 또는 표준과 관련된 신념, 아이디어 또는 태도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가치관에 대해 Rokeach(1973)은 태도나 가치보다 더욱 일반화되

고 조직화된 개념으로 인간 행동과 사고에 질서와 방향을 부여하는 

원칙인 동시에 중심적인 신념이라고 하였다. 즉 가치관은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이며, 개인이 가진 신념체계 가운데 중심적인 것이

며, 또한 개인이 인간존재의 목표 상태에 대해서 추구해야 할 것과 

회피해야 할 것을 구분해 주는 준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

관은 행동의 표준이나 지침, 선호의 기준 및 형가의 기능을 가진다. 

정범모(1976)는 가치관을 여러 가지 인간문제에 관하여 바람직

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가치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고 있다. 첫째, 

가치관은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한다. 즉 사람이 무엇을 원하

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한다. 둘째, 가치관은 사람

의 지각과 해석을 크게 좌우한다. 즉 사물과 장면과 상황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한 관점을 형성하게 한다. 셋째, 가치관은 사람들

의 삶의 만족 및 삶의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넷째, 가치

관은 사람들이 부딪치는 문제에 대한 좋고 나쁨의 평가 기준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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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게 되며 이 일에 대해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가치관은 이 평가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Kluckhohn와 Strodtbeck(1961)에 따르

면, 가치관은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방향성을 갖는 평가 틀로서 

인간의 행동과 사고에 질서(일관성)와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가치관은 일종의 “좋다”,“나쁘다”라는 평가적 요소를 가지

며, 행동의 방향과 동기에 영향을 주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간주되

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인간행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행동의 직접적인 압력보다는 일종의 

중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관의 형성 및 발달과 관련하여 최근 대표적인 이론적 설명

은 Mckinney(1973, 1975) 등에 의해 제안되고 있는 지각적 해석이

다. 그는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행동 주체인 당사자의 ‘환경에 대

한 지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능동적인 주체

자로서의 인간은 주위환경에 있는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받아들이며, 이에 대하여 환경

은 또 다시 그 행동의 결과를 자기 자신에게 피드백하게 된다. 이 

때 환경의 피드백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된다.

개인의 가치의 측정과 관련하여 콘버스(Converse, 1964)는 신념

체계는 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를 측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확

고한 태도가 없기 때문에 피상적인 대답을 하거나 편리한 대로 응

답하는 경향이 있어 측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양질의 자료 확보를 위해 심층면접과 설문지를 병행하여 측정하

고자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모국과 다른 주위환경의 

자극으로 의식의 변화에 급격한 영향을 받아 가치관이 형성될 것이

며, 모국에서 형성된 정체성은 한국문화 가치체계의 해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가치관의 연구는 다문화사회 통합에 방

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채임   162

2.2 선행연구 

국내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최근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작

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결혼이민자들의 인권과 문화적 차

이의 갈등 및 국제결혼의 문제점과 원인(이혜경, 2005; 김오남, 

2006)에 관한 연구와 문화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이

영애,2010; 이지영, 2012)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제 역

시 제한된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실태조사 수준에 머무르는 연구

결과들이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 적응과

정 중 사회와 가정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적응 방안을 제시할 뿐 이들의 한국 문화 인식을 기초로 한 가치관

에 대한 모색은 미흡하다.

박정희(2014)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

가 공존하는 사회로서 자율적 가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

다. 박선규(2008)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사회적 편견과 시선이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시민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이들이 처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고려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2007: 172-173)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만족 수준은 10점 만

점 척도에서 평균 6.76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산출되

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 후속연구를 통한 보완이 

요구된다. 

원서진 외(2011)는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특

성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결과를 논의하였

다. 연구 결과, 가족가치관과 의사결정권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가족 내 의사결정권이 남편에서 편중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부부

간의 공동결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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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적 가치관이 약화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

향요인으로 기존의 문화적 및 사회적 특성 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의 의식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광자 외(2001)는 정보화 사회에서 한국인들의 의식과 가치관

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특히 현대사회에

서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에서 부부

관계는 점차적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

히 가정 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들 중 부부

간의 의사결정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람이 74.0%로 절대 

다수이다.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그 다음이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가족들이 부부관계에서 보다는 주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생활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고 하겠다. 

따라서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중국과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언어와 풍습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한국

인과 유사한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들이 한

국 사회의 사회구조망 안에서 개인의식, 사회의식, 문화의식이 어

떠한 변화 과정을 형성해 나아가는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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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생활하는 중국출신 여성이다. 법무부 

통계6)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출신국은 한국계를 포

함한 중국이 37.6%, 베트남 27.4%, 일본 8.6%, 필리핀 7.6% 순으로 

상위 1위로 중국출신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연구 대

상자를 중국출신 여성으로 한정하여 연구 조사를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7)의 협조를 구하고, 이 기관을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 가

운데 자발적으로 심층면담 참여에 동의한 중국출신 4명(한국계 중

국여성 2명 포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16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면접시간은 자신의 경험

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약을 두지는 않았으며, 참여자에 

따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한 

면접 내용을 문서화하여 범주별로 제시하였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

한 대상자를 위하여 중국어로 번안된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한국어 

실력을 갖춘 대상자는 한국어로 된 자료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면

담 자료는 가치관 주제와 관련된 정부보고서8), 연구논문9) 등의 자

료를 의도에 맞게 해석하여 조항을 준비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가

치관의 변화가 거주기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

해서 국내 거주기간을 기준10)으로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심

층면접으로 진행하였으며, 면접방식은 반구조화된 면접법을 활용하

였다.

반구조화된(semi-directive) 방식이란 개방형 질문으로 답변의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놓되 연구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보충하거나 

이야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면접진행과정에서 연구자의 부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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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연령 한국 거주기간 직업 결혼

연구참여자 A 24(한국계) 1년 8개월 대학원생 초혼

연구참여자 B 37 2년 서빙 재혼

연구참여자 C 37 6년 판매원 초혼

연구참여자 D 45(한국계) 12년 통역사 초혼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Paille ＆ Minchill, 2003). 이 

방법은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 느낌을 특정한 질문형식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면접과정에서 개인적인 경험과 그 의미 등을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이민경 2013, 재인용). 또

한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면

담을 시작하기 전부터 라포 형성을 위해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면담에 참여한 인원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 4명으로 읍면지역

에 거주하며, 학생을 제외한 대상자 전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참여자 A는 유학생으로 입국하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경우로 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참여자 B의 경우는 재혼으로 중국에

서 남편을 만나 한국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요식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다. 참여자 C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1명 있으며, 

중국인을 상대로 화장품 판매를 한다. 참여자 D는 한국국적 취득을 

하였으며, 초등학생 자녀 1명이 있으며 통역사로 활동하며 적극적

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상자 중 참여자

A, B는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고, 참여자 C, D는 6년 이상으로 조

사 연구를 통해서 거주기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1 심층 면접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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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가정생활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것/가족간 유대감/전통적 가족관념

/아이행복과 부모존재

결혼 및 

부부생활

결혼필요성/배우자 선택 시 중요요소/가정 내 의사결정

권/이혼인식

부모와 자녀 희망자녀 수/아들딸 선호도/자녀입양/부모의 자녀체벌

행복
삶의 행복도/행복에 있어 분야별 중요 정도/분야별 행복

도

3.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한국인의 의

식·가치관 조사』을 토대로 가치관을 개인/가족, 공동체, 사회 수

준으로 구분하고 관련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하위범주를 구성하였

다. 결혼이주여성 대상에 맞게 개인의식, 사회의식, 문화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모든 과정은 질문하기와 

지속적으로 한국인의 가치관과 비교하기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2 개인의식과 관련된 조사 내용>

1.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세요.

2. 고민거리가 있을 때, 주로 누구를 찾습니까?

3. 배우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 만약 자녀를 한 명만 가져야 한다면 남자 아이가 좋다고 생

각하십니까?

5. 삶에서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시는데 다음 각각이 얼마

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생활/자녀/배우자/건강/재산/직장생활/문화·여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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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사회일반

경제수준 대비 사회복지 수준/노후대비 방안/한국 및 한

국인에 대한 태도/한국 남녀평등 정도/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사회적 

자본

가장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사람에 대한 신뢰도/이웃 경

조사 참여 정도/ 단체 참여 정도/ 단체 활동 참여가 개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교육과 

직업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교사 체벌에 

대한 공감도/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자녀가 갖기를 원하는 직업

대분류 소분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한국문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한국 문

화나 브랜드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및 실태

문화여가활동 빈도/문화여가활동 선호도/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나 운동이 있는지 여부

매체에 대한 인식과 세상 소식을 주로 얻는 매체/가장 신뢰하는 매체

<표 3 사회의식과 관련된 조사 내용>

1.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2. 한국사회는 부정부패가 많다.

3. 한국의 교육환경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 한국은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이다.

5. 평상시 이웃과의 관계, 사회단체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표 4  문화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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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행태 /매체 이용 빈도

1. 한국에서 자랑할 만한 문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문화 여가 

활동은 무엇입니까?

3. 인터넷을 통해 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십니까?

   이메일/홈쇼핑/티켓예매/정보검색/메신저/커뮤니티/게임/사

이버교육/음악·동영상정보

4.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5.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4. 연구 결과 

인간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사회적 가치와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되는 것으로 개인과 사회

의 관계는 상호 밀접한 영향 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변

화가 급격할수록 서로 이질적인 세대의 경험으로 인해 세대간 의식

과 가치관, 행동양식이 다르게 나타난다(조성남 외,2000). 본 연구

의 심층면접은 특정 국가 여성들의 한국 거주 이전의 가치관에 대

한 연구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그들의 

한국 입국 이전의 일상과 생각(가치판단)을 나누려는 많은 시도를 

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처음 한국으로 이주해 올 당시, 본국에서 한

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와는 다른 경제적 위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선망과 물질적인 여유로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

로 드러났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에 갈등을 경험하지만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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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보였다. 특히 한국계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과 민족적 동질성에서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 양상은 긍정적인 영

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인과 같은 동

포로 여기지만 한국인은 중국동포는 중국인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폄하의 시선이 존재한다고 여겨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었다. 

직장생활에서 직무조건과 보수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로 차별받

는 현실을 경험하며 이중고의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좋고, 여러 방면에서 생활 조건은 선진화되

어 있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한국 국적 취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

고 있었다. 한국의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은 높은 교육열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불안감으로 가족과 함께 모국으로 이주할 의지를 

보이는 대상자도 나타났다. 일부 대상자는 한국에 처음 올 때 기대

한 경제적 풍요로움에 대한 열망을 여전히 가지고 더 나은 직업에 

희망을 걸고 한국에서 터전을 갖고 사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본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의 가치와 경험에 치

중한 한국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

다. 이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개인의식, 사회의식, 문화의식으로 범

주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개인의식

연구참여자 B : 가족끼리 서로 마음이 통할 때 가장 행복해요. 

연구참여자 c : 저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남편보다 친구들과 자주 이

야기해요.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고민을 얘기해서 답을 얻을 때가 

많아요.

연구참여자 D : 회사나 가족 모임은 남편과 의논해서 결정하지만 생

활비 지출은 제가 알아서 해요. 아이 학원도 제가 생각해서 결정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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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A : 건강한 아기면 아들, 딸 상관없어요. 자녀는 한 명이

면 돼요. 한국에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입양도 나쁘

지 않아요. 남편과 생각이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결혼이주여성은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족 간의 화

합과 건강이라고 응답했다. 연구자가 가족의 경제적 안정이나 성

공, 가정 내 질서와 권위 등 다들 분야도 제시하였지만 대상자들은 

모두 화합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가족 간의 유대감에 

관한 질문에서는 고민거리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가족들에게 

의지(依支)는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意志)가 보였다. 

결혼에 대한 인식은‘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대상자 전원‘가능한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으로 결혼의 필요성

에 대해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A의 경우 미혼일 

때는 결혼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나 현재 결혼생활에 높

은 만족도로 오히려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배우자 선

택 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성격’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국제

결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대화를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반증한다.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의 경우 ‘성격’의 중요도

는 감소 추세인 반면‘경제력’이나‘장래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11)로 볼 때 결혼이주여성과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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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점이 있다. 연구대상자A는 결혼 전 배우자 선택 시 한국에서 

풍족한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로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한 것은 경제

력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는‘경제력’보다‘성격’이 우선시 된다

고 응답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 내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자B의 경우는 남편 월급으로 한국 금융권의 금리

가 낮아 중국 은행권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남편이 자신에게 경제

권을 맡긴다고 말했다. 가족행사나 모임에서 아내의 참가 여부 또

한 아내의 의사가 존중되고 있다.

자녀선호도에 대한 인터뷰에서 자녀를 한 명만 가져야할 경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중 선호하는 성을 물어본 결과로 대부분‘상

관없다’는 응답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남아선호현상은 확연히 드

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연구대상자D의 경우는 태아의 성별에 따른 

선택적 출산에 찬성하며 남자 아이를 선호한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 10년 이상 장기거주자로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에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본인 삶에 대해 느끼는 행복에 대한 응

답으로 볼 때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서 8점

으로 한국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6.9점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

다. 만족이 되지 않는 이유는 취업,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이 원인

으로 가정생활에서 본인 직업의 유무와 자녀양육이 행복도와 상관

관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연구대상자D의 경우는 다문

화가정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으

며, 다각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자녀와의 관계가 가정생활의 만족

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한국여성과 다르지 않은 결

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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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회의식

연구대상자D : 한국은 능력 있으면 성공해요. 취직 할 수 있어요. 우

리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꽌시(연줄)중요해요. 아는 사

람을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연구대상자C :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돈 벌어서 자기 나라로 돌

아가니까 한국 사람과 다르잖아요. 대우가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한국 국민이 아니잖아요. 

연구대상자A :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한테 대부분 친절해요. 하지만 

이중성이 있어요.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안 보이면 나쁜 말도 많이 해

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 

사회의식에 대한 응답은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연줄이나 집

안 배경보다는 본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고 믿으며 한국을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건전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현실적인 인간관계보다 본인의 능력을 우선시하였고 기술

직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바라보는 외국

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의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한

국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진술에 얼마나 

공감하는가의 질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의 정당성

을 한국에 정주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

성은 한국에 정착하여 사는 외국인이지만 근로자의 경우는 본국으

로 돌아가는 외국인이기에 한국 근로자와 다른 대우는 당연한 것으

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인의 의식 조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에서 ‘그렇다’라는 

응답이 76%인데 반해 결혼이주여성의 의식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서 한국인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외국인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이면에는 폐쇄적인 태도가 있음을 인

식했으며 이는 한국인의 의식 조사결과에서도‘한국인은 외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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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폐쇄적이다 63.2%’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다

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빈도를 알기위한 질문에

서 이웃의 경조사 참석은 가정생활의 일부분으로 갈등을 빚은 경험

이 없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연구대상자D의 경

우는 직장생활 6년 차로 경조사 참석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과 현실

적인 인간관계의 중요성에서 갈등을 경험하면서 경조사 문화에 대

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 사회생활과 유사한 인간관계 패턴이 형성됨에 따른 결과

로 보인다. 

4.3 문화에 대한 인식

연구대상자B : 한국 문화하면 드라마가 생각나요. 중국에서도 드라마

를 많이 봤어요. 한국에 유명한 문화가 뭐예요? 

연구대상자A : 한국에 있지만 중국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연락도 해

요. 중국친구들 모임에 가면 한국 생활에 도움이 돼요.

연구대상자C : 남편은 일요일도 출근하는 날이 많아요. 여행을 가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쉬는 날에도 남편은 TV를 많이 봐요. 

응답자 전원이 대체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관심이 저조하고 

현재 향유하고 있는 대중문화나 문화여가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보

인다. 여가활동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인은 금전적인 요인과 시간

적 요인으로 부여한다면 현실적으로 남편의 직장생활은 시간적 여

유가 없어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매체는 TV와 인터넷으로 신뢰 수준이 높고 한국인의 

여가생활과 유사한 결과이다. 한국의 자랑할 만한 문화 브랜드로는 

드라마, 가수를 꼽았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한글, 김치에 대한 우수성은 결혼여성이민자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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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고 있지 않았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 문

화 브랜드로 한글과 김치라고 응답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가 우수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응답이 보였다. 

세상의 소식을 접하는 매체로는 휴대폰 사용으로 응답했다. SNS

를 통한 사회연결망은 강한 사회적 자본으로 개인에게 보다 긍정적

인 효과로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로 작용했다. 이러한 

연결망은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이나 관습을 유지하는 동시에 적극

적으로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자C, D

의 경우에서 다양한 직업 종사자와 가까이 알고 지낸다는 응답에 

따라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사회연결망이 커지는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채팅으로 모국의 가

족과 소통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

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초국적 정

체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에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안이 요구된다. 

사회단체활동 참여는 지역사회 내에 형성된 동포 모임으로 한국 

사회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생활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응답자 전원 참여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 생활을 하면

서 동변상련의 입장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며 유

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우면서 적응을 도모한다. 연구대상자 

D의 경우는 종교단체의 참여가 가족관계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

도록 하는 정서적 자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점차 새로운 문화

양식을 만들어 내고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까지도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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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간

의 갈등, 정체성의 혼란, 등 이러한 문제는 한국사회가 해결해 나

가야 할 과제이다. 특히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은 현재 가장 높은 

비율로 한국에 정착하여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구성원이

다. 한국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가치관이 어떻게 인식되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다문화사회에서 이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는 알아야 할 소중한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을 통한 결과에서 한국인과 친밀한 관계 형

성을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태도에서 개인의식과 사회의식, 문

화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과 대동소이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한국인과 동화되어 가는 의식이 

드러났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른 표면적인 의식의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으나 연구대상자 전원 한국 사회에 주변인이 아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현실의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뚜렷

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수의 연구대상자의 결과로 중국출신 결혼

이주여성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조사연구는 매우 제한된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인식하는 한국에 대한 인식의 조사결

과가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이민자 전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기

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주민 형태, 대도시와 농촌 거주 등에 따

라서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국적 범위의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태도와 인식 

및 변화된 가치에 따라 어떤 가치교육12)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

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이 가능하리라 본다. 후속 연구로 가치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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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를 활용하여 이주민의 문화적 

적응과 사회 통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개

선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시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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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다문화 교육 방향 모색

5. 결론

<Abstract>
Chun Su Hyun. 2018. 1. 14. Analysis of adolescents’perceptions 
of defectors and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179-203.  Korea 
is the only divided nation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preliminary report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 September 
2017, the total number of defectors is 31,093. In order for 
South Korea to overcome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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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 prepare and achieve unified Korea in the near future, it 
is very necessary to understand and study the re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suffering due to alienation,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at they feel in South Korean 
society. This will be reflected and helped in the multicultural 
research and education of Korea, which is rapidly progress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is increasing and is 
being influxed into South Korean society by various age groups 
such as age and education. As a result, education and syste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re available, but no education is 
provided at the educational sites related to their understanding 
and North Korean defectors. It is enough that the school district 
grasps the number of students at each school every semester. In 
fact, most young people in middle and high school do not even 
know the term "defectors", and they do not know what reason 
and process they come to Korea to settle and live in. Most of 
them do not know about the reality of defectors.
 In this study, we interviewed 8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city to find out how young people think 
about defectors, what kind of educational and understanding 
efforts they have made, It aims to find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students in society.(Dong-A University)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 Educational impli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1. 서론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이 넘어서면서,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

민과 남한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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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고 함께 살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다문화

가 학문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늘어

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낯선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교육이 크

게 보면 다문화 정책과 교육에 대한 연구에 있어 중요하게 논의되

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연구에 임하고자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2017년 9월 통일부 잠정집

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31,093명으로 파악된다. 한국이 

진정한 남북한의 갈등을 넘어서고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국을 준비

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현실과 그들이 남한사

회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차별, 편견으로 인한 고통의 이해와 연구

가 매우 필요하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

국의 다문화 연구와 교육에도 반영되고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연령과 학력 등 다양한 계

층에서 남한사회로 유입되고 있다. 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

으로 하는 교육과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들에 대한 이해와 북

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교육현장에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에서 각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인원 파악 정도만 매학기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실제로 중・고등학

교 청소년 대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조차 잘 모르고 있고, 

그들이 어떤 이유와 과정으로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며,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북한이탈주민 같은 한민족임에

도 불구하고 이질감과 반감과 편견이 크며, 어른에 비해 개방적일 

것으로 여겨지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들에 대한 생각과 인식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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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일 것이라 예상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

과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

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한다면, 더 큰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의 상황과 현실을 놓고 보

면 더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연구는 부족했고, 

한국의 다문화교육 연구에서조차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무지

하고 편견이 크며,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연구와 논

의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

년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 양상을 확인하고, 요인을 분석하여 교육

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부산시내 중・고등학생 8명의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과 이해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알

아보고 그에 따른 교육적인 방법을 찾고, 다문화 사회에서 학생들

이 갖추어야 할 교육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그와 더불어 청소년들과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어울려야 할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 방향까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와 입국 현황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국적자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입국

한 후 정해진 절차와 교육을 받은 후 한국에 정착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통계청에서 밝히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의미는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자”1)를 말한다.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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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지만 “재북화교2), 북한적 중국동포3),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4)는 탈북민이 아닌 사람이다”라고 「통일부 2017북한이탈주

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에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공

식 용어가 사용되기 전까지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귀순용사, 탈북자, 새터민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탈북자’라

는 용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내서‘이주민’이라는 용어를 대체

했고, 2004년 ‘새터민’을 공식 용어로 선정했다. 이후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을5) 사용하고 권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용어를 사용한다.

북한이탈주민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중국으로 탈북하는 숫

자가 급증하였다. 이들 중 일부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서 북한이

탈주민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통일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표1>과 <표2>를 

살펴보면,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0년대 말부터 매년 1,000

명 가까이 넘게 국내로 들어왔고, 2001년도부터는 매년 1,000명을 

넘었다. <표2>는 2011년 이후 입국자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11년

에는 2,706명이 입국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북중 접

경지역의 단속 강화로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급감하였다. 2017년 9

월 통일부 잠정집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31,093명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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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합계

(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여성

비율

(%)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9 합계

남(명)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53 8,958

여(명)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728 22,135

합계

(명)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881 31,093

여성

비율(%)
75 70 72 76 78 80 79 85 71

<표1 1998년~2009년 입국인원>(2017년 9월말 기준 현황)

 

<표2 2010년~2017년 입국인원>(2017년 9월말 기준 현황)

 

2.2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특징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여성북한이탈

주민의 증가이다. 1998년 이전까지 여성의 비율은 12% 뿐이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여성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02년부터 

남성보다 그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80%로 높게 나

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단위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는 대부분 북한이

탈주민이 남자였고 가족이 아닌 단독인 경우가 많았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거나 가족 중 한명이 먼저 한국에 와

서 정착한 후에 다른 가족들이 탈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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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계

남 633 1592 2461 2058 1315 504 328 8,891

여 625 1961 6308 6873 3995 1210 936 21,908

합계

(명)
1258 3553 8769 8931 5310 1714 1264 30,799

구분
취학전

아동

유치

원

인민

학교

중학

교

전문

대 

대학

이상
무학

기

타
계

남 414 135 757 5120 767 1017 353 28 8,891

여 398 194 1319 16134 2189 1112 491 71 21,908

합계

(명)
812 329 2076 21554 2956 2129 844 99 30,799

두 번째는 연령대별 입국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2016년 6월 

기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20-39

세 비율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 청년층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탈북시 이동이 용이하고 정보력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그 능력이 높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표3 통일부 연령대별 입국 현황>(2017년 9월말 기준)

세 번째는 학력별 현황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중학교 졸업 이하

가 대부분이고, 직업별로는 노동자나 무직이 전체의 86%이다. 이에 

반해 전문직 종사자는 2.2% 불과하다.

<표4 재북 학력별 입국현황>(통일부 2017년 9월말 기준)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루트는 두만강이나 압록강 지역

인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 다른 형태로는 해

외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중국으로 정상 방문하여 제3국으로 

입국을 하는 형태이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두만강과 압록강이 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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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강하기 쉬운 가을과 겨울에 많이 탈북하고, 이에 반해 여름은 홍

수나 장마로 국경을 넘기가 어렵다. 그러나 2009년 김정은이 등장

하면서 국경 수비지역에 철조망과 감시탑 설치가 강화되면서 북한

이탈주민들은 국경경비원을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국경지역 브로커

를 통하는 방법으로 탈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3 선행연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아보았

다.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그들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고 활

발하게 진행중이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 자체에 대

한 조사와 연구과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 북한의 상황이나 

인권문제를 논하거나 탈북 이후 남한사회 정착에 관한 연구가 대부

분이었다. 그에 반해서 내국인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의 결과로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

미가 결과를 내포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한국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측면에서 분석은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내국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그들과 접촉을 했느냐 안했는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동정심

과 함께 부정적인 이미지와 정서를 갖고 있다(김영수 1998; 정기선 

1999; 양계민·정진경 2005). 업무상 북한이탈주민과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보호경찰관, 신변보호담당관 등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

고 있고(양계민·정진경 2005), 반면 대안학교 교사는 긍적적인 정

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양계민·정진경 2005). 

특정한 집단이 아닌 일반적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것으로는 권수현(2011), 손애리·이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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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이 있다. 이명진(2010)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07년 한국

사회 다민족·다문화 지향성 조사자료를 근거로 다문화시대를 맞은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다루면서 북한이탈주민을 

외국인, 이주민에 포함시켰다. 박명규(2016)는 2015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언급하

기도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에서 내국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면, 이명진(2010)은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연력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이 줄어들었다. 권수현(2011)과 손애리, 이내영(2012)은 종속변수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일 때와 북한이탈주민 수용성일 때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가 달라졌다. 권수

현(2011)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관련해서 경제적 요인

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민족 정체성과 정치적 요인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민족적 정체성이 높을수

록,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애리와 이내영(2012)은 한국은 북한이

탈주민을 한민족 동포로서의 인식보다는 한국에 온 이주민으로서 

인식할 때 더 친근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

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북한이탈주민 대량수용에 부정적이고, 

학력이 높을수록 대량수용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규(2016)는 북한이탈주민과 직간접적인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들에 대한 친근감이 높았다. 그리고 북한 자체를 바

라보는 시각이 협력과 지원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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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친근하게 느끼는 반면, 경계와 적대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

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한다고 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3.1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부산시 동래구에 소재한 3개의 중·고등학교에서 재

학중인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중・고

등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현재 진행되는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

회교육과 세계시민으로서 가치와 태도에 대해 배우고 익혔을 것이

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학습을 했을 것

이라 판단되었다. 또한, 효과적인 인터뷰와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언어적인 표현력이나 균형 있는 시각과 이해력 갖춘 중·고등학생

이 적합할 것으로 보았다. 하나의 특정 주제에 대해 8명의 참가자

들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8명의 청소년

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모든 참여자들의 반응을 통합하여 분석하

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친밀하고 익숙한 면접 분위기 형성을 

위해 또래집단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고 같은 지역에(부산 동래구) 

비슷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수준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로 본 연

구자가 가르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간

단한 단답형 질문6)과 개방형 질문을 적절히 혼용하여 참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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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나이 성별 학년 성적수준

김지안 만 14세 남 부산소재 중학교 2학년 중상

손예진 만 17세 여 부산소재 고등학교 2학년 중하

손주성 만 14세 남 부산소재 중학교 2학년 하

이정섭 만 16세 남 부산소재 고등학교 1학년 중하

이현진 만 17세 여 부산소재 고등학교 2학년 상

이연서 만 17세 여 부산소재 고등학교 2학년 중중

최정은 만 17세 여 부산소재 고등학교 2학년 중상

최다연 만 17세 여 부산소재 고등학교 2학년 중중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인터뷰 전체 시간은 3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다. 

<표5 청소년 인터뷰 응답자 프로파일>

3.2 청소년 인터뷰 세부내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 범

주를 크게 3가지 주제로 정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도와 관심, 한민족 동질감 

등 인식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물어보았다. 

두 번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의 만족도, 적응에 어려운

점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과 인식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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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얼마

나 알고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에 대해 물어보았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도와 동질감, 관심 등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나오

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나온 것도 대단하고 용기가 대단하고. 남한이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같은민족이였는데 그런 대우를 해주

는 건 당연해요. 한민족인데 떨어진거잖아요. 빨리 통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 시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손주성 중2)

“북한이탈주민은 그냥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이니까 남한사람들과 똑

같다고 생각해요. 남한에서 사는게 부족한 것도 많을텐데 도와주면서 

부족한거 채워주면 좋겠어요. 늘어나는 탈북민이 우리나라 성장하는 

계기로 좋을 것 같아요.”(이정섭 고1)

“약간의 배려는 필요하지만 동정이나 편견은 절대 하면 안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한민족으로 대해야 해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색안경

끼지 않고 알아보고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데 거의 진짜 잘 몰라

요.”(이현진 고2)

“북한이탈주민들 중엔 혼자 넘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가족들 두고 

오려면 진짜. 이민갔는데 혼자 가는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학습하게 해주고.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은 

진짜 거의 모를껄요. 저도 고2때 탈북자 처음 알았으니까요. 친해질 

수 있는게 있으면 좋을 듯해요. 진짜 강연 오신 분 처음 봤을 때 너

무 우리랑 다 똑같아서 별차이는 못느끼고. 다른 애들도 다 놀랐을껄

요. 진짜 말안하면 북한에서 온 줄 몰랐을 껄요.”(최다연 고2)

“북한사람들이 내려오는 거 힘든거 아는데, 진짜 자기나라에서 남한

으로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선입견을 가지고 있

을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요. 우리나라 방송매체에서도 북한 안좋

게 말하고, 북한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고 살

기 힘든데 왜 오냐고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각자 조금씩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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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탈북이라는 개념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그런

거 겪고 오는 거 모르고 저 사람은 왜 내려왔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

요. 저는 강연을 통해서 듣고 아는데 좀 모르는 학생들은 안 좋게 생

각하니까. 여튼 편견 갖지 말자. 저도 그랬으니까요.”(최정은 고2)

8명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어 본적이 없었다. 단지 4명만 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 강사 초

청으로 강당에서 강연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 만날 의향이 있는지 

또는 만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나보고 싶고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호기심에 오는 

가벼운 관심이지 더 알고자 하는 적극적인 관심과는 거리감이 다소 

있다. 최정은 학생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무섭고 오히려 외국인

이 더 편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청소년과 친구는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친구는 괜찮다는 다소 모순된 대답을 했다. 

한편 학교에 북한이탈주민 강사에 대한 강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

로 평가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 정말 놀라웠다

며 그런 강연과 교육이 많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두 번째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의 만족도, 적응에 어려운

점 등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람들에 대해서, 남한생활과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북한이 살기 어려워서 남한에 왔을거잖아요. 두고 온 가족들한테 

미안할 것 같고, 남한생활은 한 70점 정도될거 같아요. 적응하는데도 

한 3년 정도 걸릴거 같고요. 말투가 달라서 힘들 것 같아요.”(김지

안 중2)

“북한은 공산주의고 힘들어서 탈북했을 거잖아요. 남한이 그래도 북

한 보다는 문화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을 것 같은데, 우린 자

본주의잖아요. 근데 또 그게 달라서 힘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먹고사는 것부터 힘들 것 같아요. 탈북자 센터같은게 있어

요 혹시? 별로 안많은거 같은데...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거 같아

요.” (손예진 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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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서 내려왔을거예요. 가둬나서? 적응하는데 힘든점은.. 글쎄

요 잘모르겠어요. 사람들 시선?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손주성 

중2)

“너무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경제도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시설도 안

좋고 해서 내려왔을거예요. 남한생활 만족도는 60점 정도? 사람들하

고 대인관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 사용하는 것도요. 

스마트폰 같은거 어려울 것 같아요.”(이연서 고2)

“아무래도 북한에 그런 약간 체제같은게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 온거 

같아요. 혼자오는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 생각할 수 도 있는데 탈

북과정에서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다데리고 가는게 더 무책임할 수 

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위험하잖아요. 진짜 죽을 수 도 있는데. 

남한생활에 대해서 좋아하고 만족할 것 같아요. 적응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남한사회 분위기 같은거 문화같은게 다르니까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이현진 고2)

“매체 발달로 옛날이랑 다르게, 남한이 자유로워보여서 일자리도 있

고 해서 온거 같아요. 그런데 남한에 와서는 생각보다 차이를 못느낄 

것 같아요. 1년정도면 적응할껄요. 일자리 구할 때 탈북자 출신이라

는거 안밝힐 것 같아요. 말도 차이나서 어려울듯 하고요.”(최다연 

고2)

“북한에서 사는게 힘드니까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남한이 좀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근데 남한생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한 3.7정도 일 것 

같아요.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선입견에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힘들겠

죠.”(최정은 고2)

“예전에 천안으로 학교에서 갔는데 그때 탈북자 강의들었어요. 남자

였는데 45세라고 했어요. 그냥 북한보다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고 

남한이 좋다고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엔 북한보다는 좋은데 기대보단 

못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시선 그런것도 안좋고, 

일자리도 어렵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거 그

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이정섭 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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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대부분 탈북의 동기를 경제적 이유, 체제에 대한 반

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등으로 예상했고 특히 경제적인 이

유로 탈북이 위험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내려왔

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대체로 비교적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힘든 점으로 예상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 편견과 대인관계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본인들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과 시선을 갖고 있거나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고 응답하였고 일반인

들의 생각과 인식 역시 대부분 부정적이고 냉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여부, 얼마나 알고 있으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은 너무 힘들어서 온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나라

에서 제도적으로 지원같은거 해줘야 해요. 민족이니까 보살펴야죠. 

어린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 교육지도도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북한아

이들 10명 정도 의무적으로 10명요, 한 학교에서 같이 수업해야 한다

고 봐요. 나중에 통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북한 

전용 일자리나 교육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통일을 바라

지는 않아요. 분리된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도같은거를 많이 늘

려서 북한이탈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나중에 통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땐 북한이탈주민이 통일을 위해 일할 수 있으니

까요.”(이연서 고2)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게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

겠어요. 수업시간에 들어본 적도 없고 정말 잘 모르겠어요. 통일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요. 김정은 죽으면 통일이 될 것도 같아요.”(김

지안 중2) 

“저는 솔직히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쟁 때문에. 통일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탈북자들에게 지원을 해서 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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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손예진 고2)

대부분의 학생들은 북한이탈주민 정칙 및 지원 정책에 대해 전

혀 모르는 수준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3만 명이 넘었다는 말

에 깜짝 놀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나원이나 하나센터와 같은 

기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전혀 없었고, 고등학교1학년 남학생 한

명이 유일하게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 정도였다. 기존 

정착 지원정책과 관련된 연구에서 많이 지적하는 점으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이나 주택 임대 등의 부작용과 오히려 국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과한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7)과는 상반되는 생

각을 청소년들은 갖고 있었다. 정책에 대해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수준을 넘어 거의 무지하다고 판단되는데 비하여, 지원 정책에 대

해서는 관대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4.1 인터뷰 분석결과

8명의 청소년들의 인터뷰가 부산 시내 전체 학생들의 생각이라 

볼 수는 없지만, 8명 학생들의 인식과 생각, 의견이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기에 이를 종합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유추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접촉빈도의 경우 청소년들은 거의 만나보지 못

한 경우가 대분이었다. 겨우 학교에서 특강으로 북한이탈주민 강사

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고작이었다.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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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는 질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꼭 만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북

한이탈주민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싶고 이야기도 들

어보고 싶어 하였고, 관심도 많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

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에 대한 질문에는 8명 모두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어서 왔을 것이라고 경제적 요인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가족과 헤어져 목숨 걸고 왔을 상황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있

었고 자신들은 그렇게 못했을 거라며 대단하다는 표현을 언급하였다.

남한생활에 만족도를 예상하는 질문은 대체로 만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생각보다 만족하진 못할 것 같다는 의견도 

두 명 정도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남한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응하는 평균 연한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5년 미만으로 생

각했다. 

남한사회에서 정착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대인관계나 사람

들의 편견과 차가운 시선 등을 말했다. 그리고 청소년보다 성인들

이 색안경을 끼고 북한이탈주민에게 더 냉담할 것이라 생각했다. 

대학특례입학제도나 장학금제도, 의무고용제 같은 제도에 대한 

의견은 예상외로 관대하고 적극적이었다. 고3 수험생이 되는 현 고

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기를 희망하고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해서 학습의 기회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

성하고 더 많은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치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

에는 8명 전원이 거의 모른다고 답했다. 한명정도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정도였다. 하나원이나 하나센터와 같은 북한이

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들어 본적

조차 없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분석을 위한 인



전수현   196

터뷰를 진행하면서 문제점과 아쉬운 점도 나타났다. 8명의 학생들

이 동일한 학년이 아니라는 점은 정확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조사하

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동일한 학년의 청소년들이거나 

혹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전체를 인터뷰 대상

으로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심층 인터뷰와 질

적 연구를 통해 정확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조사와 앞선 선행

연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학생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업이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등학교와 관련된 교육기

관이나 관련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내용을 깊이 있게 연

구해야 하고, 이를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에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위한 올바른 교육 기회를 제

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청소년들은 북한이탈주민보다 오히려 국내 거주 외국인들

에 대한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들은 대부

분의  일반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냉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도 조금은 두려운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이는 “탈북자라고 안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냥 

중국인이나 조선족이라고 할 것 같아요.”라는 대답에서 인식을 엿

볼 수 있다. 

셋째, 남한의 언어와 관습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대

안학교로 가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4.2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다문화 교육 방향 모색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

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경제적 지원에 맞추었던 정책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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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문화 통합으로 나아가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와 여론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떤 편견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표출하느냐이다. 어느 정도의 편견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적응양상이 달라

질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그들 스스로의 의지와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받아들이는 한

국에서 시민사회와 여론의 지지가 높아질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역시 발전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조○○8)를 50분간 전화로 인터뷰

하였다. 비록 북한이탈주민 한명의 이야기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한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였다.

“금방 왔을 때는 정착도우미 분들도 계시고 센터의 도움이 있으니까 

불편하고 어려운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교육기간이 끝나고 혼자 생

활하면서 따갑고 불편한 시선을 느꼈어요. 택시를 타면 고향이 어디

냐고 물어 보길래 강원도라고 거짓말 했어요. 북에서 온 걸 알게 되

면 사실대로 말은 하지만 숨기고 싶었어요. 북에서 온 친구들이랑 식

당에 가서도 조용히 하라고 우리끼리 그래요. 시선이 불편하고 우리

만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조선족이라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조선족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중국이라 하는 게 

더 이미지가 안 좋다고. 따가운 시선은 중국보다 북한이 낫지 않느냐

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생각이 안 좋을까봐 이쁜 짓 하려고 가식적

으로 억지로 노력하고 눈치도 보고 그랬어요. 좋은 일도 한다는 얘기

를 듣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청소년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하

는 것과 상반되게 북한이탈주민 스스로는 정착하는데 제일 힘들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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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점이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이라 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예상

했던 점과 일치한다. 북한이탈주민도 다른 이주 외국인과 같이 다

문화 통합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

냐는 질문에 북한이탈주민 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에 살던거 다 잊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마음 아픈일 생각하

고 있으면 다른 일은 못해요. 과거를 빨리 지우고 정착을 빨리해서 

돈을 모으던 공부를 하던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해야지, 엉뚱한 일

에 안 휘말리게 잘해야 해요. 어린나이에 결혼부터 덜컥하는 것도 사

실 엉뚱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두달 일해보고 힘들다고 술집에 가

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친구들도 봤거든요. 노력도 안하고 참 안타

깝고 어린친구들은 무엇이든 도전해 보고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 그

만두더라고 일단 노력해야 해요.”

이는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였다. 북한이탈

주민 스스로는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해 큰 불만은 없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오히려 지원 정책이나 제도를 더 늘리고 아낌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낮에는 센터에 갔다가 밤엔 일하고, 처음에 일안하면 생활비를 32

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돈으로 생활이 힘들거든요. 돈도 필요하고 

공부도 힘들고 따라갈 수 가 없었어요. 무작정 공부한다고 일년만 해

보자고 공부했었어요. 몸도 힘들고 돈도 필요하고, 돈 공부 둘다하기 

힘들었어요. 5년안에 해야하는데. 진짜 죽을만큰 노력해보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했었고, 지금 오는 어린 친구들은 꼭 

알았으면 해요. 한두달 하고 때려치지 말고.”

북한이탈주민 조○○는 북한에서의 학력 인정을 받고 대학에 진

학하려 공부를 시작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특히 영어와 수학, 사

회 과목 등에서 너무나 학업 능력 차이가 나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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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해서 현재는 공장에 취직을 한 상태

라고 하였다.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진학을 포기했지만 언젠가는 간

호대학이나 미용관련 전문대학에 진학하고자 했다. 

이상으로 종합해볼 때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

하면서 반다문화 정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반감과 편견, 거부감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에는 한 단계 발전한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는 북한이탈주민만 대상으로 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정착 지원

정책을 펼쳤다면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에

도 신경을 써야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적응하고 초기 정착 자체에만 

치중하지 말고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

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위한 교육 방향도 모색되어야 한

다. 조○○의 인터뷰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적인 안타

까운 현실을 알 수 있다. 

“새터민 전용학교에서, 서울에 2곳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에서 아는 이모 아들이 다니는데 공부하는 애

들이 다 나이가 다르다고 해요. 혼합반이예요. 중졸 인정받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일반 학생들하고 따로따로 학교다니는 건 아닌것 같

아요. 그럼 계속 자기들끼리만 그안에서 지내고, 거긴 작은 북한인거

잖아요. 계속 소외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반학교에서 오전, 오후는 

전용학교 가는게 좋을 듯해요. 아니면 주말에 간다거나. 따로 소외된 

학교에 다니면 계속 소외될 듯해요. 어린 친구들일수록 꼭 일반학교

에 가능하면 다니는 방안으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8명의 인터뷰 청소년들이 생각한 언어의 차이로 인한 어

려움을 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별로 없었다고 아래 인터

뷰에서 언급하였다. 하나원에서 언어교육 프로그램에 대체로 만족

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생활하면서 남한사회의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원 이후 언어교육은 필요없다라고 하였다. 선

행연구에서는 외국인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언어교육도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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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필요하다는 것과 상반되는 이야기다. 

“하나원에서 발음교정, 맞춤법, 남북한 사용이 다른 단어 같은거 교

육이 있어요. 도움이 되고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책자도 줬어요. 

그런데 생활속에서 배우는게 제일 빨라요. 하나원 마치고 교육은 따

로 필요없을 것 같아요. 나이든 사람은 제3국에서 오래 생활하고 온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남한 문화에 크게 차이를 느끼

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잘 적응해요. 문화적 차이로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어린친구들은 제3국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친구들

도 빨리 적응하는 편이예요. 그런데 저처럼 젊은 20살 전후에 혼자 

온 경우는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외로움도 크고 소외감고 느

끼고 다른 사람 시선도 많이 신경쓰이고. 처음엔 저도 많이 힘들고 

울기도 했어요.”

5. 결론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분석과 다문화교

육 방향 모색까지 생각해 보았다. 청소년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무지에서 오는 무관심, 무관심은 다시 편견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통일한국에서 주역을 될 청소년과 북한이

탈주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사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많이 논의되고 관심이 많은 분야지만 북한이탈주

민은 초기 정착 지원에만 집중되고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또는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주기적이고 청소년들과 북한이탈

주민의 통합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으로 다양한 탈북경로와 제각각 다른 동기

로 남한사회에 편입된 북한이탈주민들은 내국인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사회에 

정착하며 적응하고 있는 이들은 앞으로 통일한국을 위한 최고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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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성장시키고, 앞으로 통일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소

중한 자산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 혹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교

육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시점임에 틀림없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또한 이미 한류를 통해 한국문화를 접한 

어린세대의 북한이탈주민의 세대교체도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어

린 청소년들이 쉽게 한국에 적응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반학교

에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다

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탈북 청소년들

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의 수가 더 많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이 “우리학교에도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이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

요. 친구가 꼭 되고 싶어요. 한번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

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북한이탈주

민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오는 무관심, 교육을 통해 배워 본적이 

없어서 모르는 편견과 오해, 외국인과 다른 다문화이지만 오히려 

외국인보다 멀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질감 등등 호기심은 있지만 

무엇하나 충족되는 교육과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기존 다

문화 가정 자녀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일반 학교에서 별

다른 거부감 없이 잘 적응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고, 그와 관련

된 교육은 미비하나 어느 정도는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담당 교사의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다문화 교육은 많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이나 지침은 

없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통일과 연결해서 언급되거나 다문화 관

련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 정도만 언급될 뿐이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미래 통

일한국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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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Abstract>
Heo Hun. 2018. 1. 15.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 
Unification of Women in North Korea,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204-227.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constantly increasing, with more than 30,000 people 
leaving the country to date. Women make up more than 70 
percent of the total number. The study on Nort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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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ctors is mostly conducted by men and all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lthough the study did not show any special 
characteristics of women, and the study conducted by 8.22 
percent of the North's total population was based on women. 
Therefore,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North Korean women who escaped from the country and to 
discover the uniqueness of North Korean women who escaped 
from the country by analyzing their studies. General 
characteristics analysis found that the research arm was limited, 
the research subjects were small, the ratio of direct research was 
high, and experimental design study lacked such characteristics 
as pre - and post-programmed comparison. This study focused 
on the study of North Korean women who have left the country 
to focus on defectors, so it excludes research on North Korean 
women and the North Korean regime, so it excludes the nature 
of North Korea in its regime.(Dong-A University)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 Escapee, A tendency to study

1. 서론

북한이탈여성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생존

을 위협 하는 수많은 외상적사건과 스트레스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다. 탈북 후의 삶은 생존을 위해서 중국에서 원치 않는 결혼생활

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안전감과 가치감을 잃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할까봐 두려움을 견뎌왔다. 또한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북한이나 중국의 잔여가족을 돌보거나 입국

시키는 문제,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과 같

은 여러 가지 부담은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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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다. 또한 남녀 간의 역할과 지위에 변화가 생기면서 생

기는 갈등이나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남편과의 중혼 및 이혼 등의 

문제가 남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남한남성과의 결혼생활에서 생기

는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한 부모자녀

사이의 문화적 괴리감과 공감대 부족에서 오는 경직된 의사소통 등

으로 인해 가족 안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편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은 단순히 수적인 의미에서 뿐

만 아니라 앞으로 남한사회의 변화 과정과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적

응과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여성

은 사회의 구성단위인 가족을 다시 구성하는 중심인물이며,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북한이탈자녀를 남한사회에서 

양육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북한 

내 가족을 통해 남한에 북한의 소식을 전하는 주요 통로이자 남한

사회의 새로운 인적자원이기도 하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우리사회의 새로운 일원이며 최근

의 흐름은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이

다. 북한이탈주민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은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요인이나 배경에서부터 중국이나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오기까

지 겪는 경험과 다시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겪는 과정에서 남성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발견된다(박소연 2017).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대부분은 남성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들

이 많았으며, 이에 반해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수적

으로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북한

이탈여성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통일한국을 받아들

일 수 있는 내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70년의 분단세월을 

거치며 들어선 사상의 차이와 경제적 불균형, 문화적 차이 등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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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 같은 민족이지만 많은 것이 다르다. 이와 같은 차이조차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내적인 힘, 곧 인

성에서 나온다. 다름을 견딜 수 있는 인내, 어려움을 헤아려주는 

공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희생’등의 정신을 남북

한이 하나 된 후 함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나

아가 보다 다양한 주제로 실증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

에 대해 제언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북한이탈여성의 의의 

북한이탈여성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연구는 크게 중국 내 북한

이탈여성에 대한 연구와 국내 거주 북한이탈여성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 1990년 

이후 북한의 경제 사정 악화와 식량난 및 사회통제의 약화 등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는 수만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되며, 대다수가 여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명희(2005)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성향이 짙은 북한사

회에서 식량을 구하는 일이 여성의 몫이며,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여성이 장기간 이동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이 탈북하기 전 이미 결혼을 하여 자녀가 있

는 상태에서 탈북을 하며, 새롭게 중국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

았다. 문숙재 외(2000)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거주하는 북한이

탈여성은 체포와 북한 강제송환의 공포 속에서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하며, 인신매매, 매춘, 폭행, 구걸 등 비인간적인 일들을 겪으며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이나 북조선인 에게 붙잡혔던 경험 과정에서 매매를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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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있으며, 중국에서 정착한 경우에도 적응과정에서 경제적

인 독립성 확보와 법적인 호구획득과 한어습득에 어려움을 나타내

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경제력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시댁가족과

의 문제점 폐쇄적 생활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김태현(2003)은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들이 ‘못사는 나라에서 온 조선여성’이라는 정체감을 안고 살아

간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중국에서의 그들의 삶은 자유롭게 돈

을 벌 수 없고 신분을 위협받는 막막하고 불안함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연구하였다. 따라서 조선족으로 감추고 생활하

며 중국인들이 그들의  비합법적 상태 때문에 낮게 취급 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내거주 북

한이탈여성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과 실태를 설명함에 있어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특수성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많다. 여성은 정착 초기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

려움 이 외에 임신 출산과 육아 가사 등 여성만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가정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을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이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 부모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인지적인 시각에서 북한이탈여성의 초

기적응단계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 자활자립의지원이 필요하다

는 것을 강조한 연구도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북한교육이 교육의 기회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의 결과 

면에서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따른 역할 구분이 분명하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북한사회에서 여성에게는 남성과 

다른 삶의 경험과 진로 책임과 과제 기회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선험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북한교육은 성별에 따른 차별

의 또 다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이

탈여성은 여성 보건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만성적인여성 질환을 앓

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북한이탈 여성의 성지식 실태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 여성의 성지식수준이 매우 낮고 북한이탈여성 들은 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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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9 합계

남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53 8,958

여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728 22,135

합계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881 31,093

여성

비율
75% 71% 73% 76% 78% 80% 79% 83% 71%

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성교육필요성이 제시 되었다. 북한이탈여성은 탈북과정, 정착과정

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일 관련 인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3. 북한이탈여성 통일 관련 인식 사례연구

3.1 탈북여성의 실태 및 현황

3.1.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표 1 입국현황>(2017년 9월말 입국자 기준 현황) (단위:명)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위에 <표 1>은 2010년도부터 17년도 9월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입

국현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부

터 여성 탈북자가 많아지다 2006년 이후부터 여성탈북자가 70%이상

을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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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북한탈북자 중 여성이 많은 이유

l'80%가 여성' 탈북 남성보다 탈북女 많은 이유 '충격' 

 북한을 이탈해 국내 들어온 주민들 대다수는 여성으로 성별 간 불균

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

주민 입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입국한 탈북민(1025명) 중 여

성은 1025명으로 80.3%에 달했다. 이는 남성(251명)의 4배가 넘는 

수치다.

 1990년대만 해도 북한이탈자 중 여성은 10%대에 머물렀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1998년까지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자 중 여성 비율은 

12.2%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여성 비율은 급증했다. 2001년 

45.8%로 늘어난 뒤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8.2%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여성들의 탈북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 심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여성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발간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

서’에 따르면 여성들의 탈북 동기는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

움’(53.2%)ㆍ‘돈을 더 벌기 위해’(29.4%) 순이었다. 반면 남성

들은 ‘가족을 따라서’(32.8%)ㆍ‘통제가 싫어서’(29.4%) 순이었다.

심 의원은 “탈북자 대다수가 여성이지만 이에 대한 정착 지원은 

‘여성쉼터’ 운영과 의류 수선 및 바리스타 교육 정도”라며 “여

성맞춤형 정착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출처: 중앙

일보).

3.1.3 북한이탈주민 삶의 만족도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

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그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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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나이 직업 출신국

이○○ 54

경인여자대학(교수), 

북한 전통음식 

문화연구원 원장

북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분석한 논문들은 대부분 개인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연

령이 젊을수록 사회에 대한 적응이 수월하다는 연구(유인진 2000)

가 있는 반면, 삶의 만족도와 연령과는 무관하다는 연구도 있다.

(이종아 2005) 남한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결혼을 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정신

적 안정을 높여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가 있었지만, 기혼자가 탈북 과정에서 배우자를 동반하지 못한 

경우 자책감으로 인하여 남한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

도 있다.(김미령 2007) 또한 남한 사회에서 생활한 기간이 더 길수

록 남한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있으며,(전우택 2005)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직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직

장과 같은 사회생활을 통해 남한 사회에 대한 소속감 및 통합감이 

확대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해석하였다. 이 밖에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여가 생활에 참여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3.2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한국사회 전문직에 근무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인터넷

상 인터뷰를 인용한 것이다.

<표 2 북한이탈여성과 청년모임 인터뷰 응답자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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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박사1호

이○○ 43
北 4군단 출신  

뉴코리아여성연합 대표
북한

강○○ 35
탈북청년모임

‘위드유’
북한

3.2.1 북한이탈여성 인터뷰 

이애란 교수가 생각하는 탈북자들의 역할에 대해 

“탈북자들이 지금은 한국사회에서 봉사를 받는 입장이지만 통일 이

후에는 북한에 남한의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통일 이후에

도 봉사를 받는 입장이길 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현재도 충분히 

봉사를 하는 입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탈북자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활동이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임을 

강조했으며, 이와 더불어 일반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꼬집기

도 했다.

 "요즘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많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면 세금

도 많고 부담스럽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창올림픽과 

G20 등 많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명실 공히 세계적인 경제대국입니

다. 그런데 단순히 세금이 많이 들고 부담스러워 통일을 꺼리는 건 

정말 졸부적인, 낮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행

동들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http://unikoreablog.tistory.com/1684 검색자료>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남북관계에서는 성과를 내려고 조급해하는 것이 가장 큰 실책 

이라고 본다.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

은 정책이라고 본다. 당장 남북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국민

들이 느끼는 불편은 아무것도 없다. 무조건 5·24조치를 해제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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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용서도 사과를 받고 해야지 그냥 하는 

것을 굴종일 뿐이다. 남녀 관계도 한 쪽이 너무 매달리면 잘 안 된

다. 밀당(밀고 당기기)을 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밀당을 할 

줄 모르는 것 같다.”

 

너무 대결주의적인 시각은 아닌가?

“남한에 와서 놀란 것이 내가 북한을 비판 했다는 이유로 나를 위협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었다. 남한 내에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일각에선 나를 극우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

는데 나는 그동안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극우라

는 비판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북한의 실상을 미화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 않나?”

<자료:http://cafe.daum.net/3hur/AAW8/4582?q=%C5%BB%BA%CF%BF

%A9%BC%BA%C0%C7%20%C5%EB%C0%CF%BF%A1%20%B4%EB%C7%D1%20%C0%CE%C

5%CD%BA%E4&re=1>

뉴 코리아 여성연합대표 이소연 2017.6.26

남한에 와서 처음부터 적응을 잘 했나?

“아니다. 적응을 빨리 못했다. 서점, 고시원, 아르바이트 등 안 해

본 게 없다. 육체적으로 힘들어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일을 해보고 싶

었다. 한번은 사우나 카운터를 보면 월 90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했더니 북한 말씨 때문에 안받아주더라.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뭐라도 해야겠는데, 나이 30대가 지나가 대학은 못 가겠고, 기술은 

있어야겠다 싶어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학원도 다녔지만 취직이 안됐

다.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북한의 가족소식을 들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더라. 가족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 그때 나는 북남

체제를 처음으로 비교해봤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다른 분들은 더 힘

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인권침해를 받는 것이

다.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작은 일이나마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여성

들도 힘을 얻었다. 우리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일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됐다. 북한에 라디오를 보내는 단체, 자유, 북한방송, 자유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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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연합, NK지식인연대 등 탈북민단체가 많이 있더라 거기서 활동하

는 분들은 보면서 존경스러웠다. 정말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당시 탈북여성단체가 없었다. 그러나 기

존 단체에서 용기를 북돋워주며 많이 도와주셨다. 우리는 김정은 정

권의 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효

과가 있나?

“북한체제가 변해야 인권상이 나아질 수 있다. 탈북자들이 이런 활

동을 해도 김정은 정권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만둘 수는 없다. 북한의 

인권 탄압실태를 알리는 것은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다. 자신

이 저지른 일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 가시적인 변화가 안 보인다

고 우리가 그만두면 김정은은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C)에 제소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들은 심리적으로 단 한 번도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다. 따뜻하

게 봐 달라”이소연대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탈북청년모임 ‘위드유, “남한 주도 통일 원하는 북한 주민 늘

고 있다”

“최근에 탈북한 청년들은 기존의 탈북 세대와는 다릅니다. 제가 탈

북하기 전만 해도 북한에서는 ‘통일은 무조건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주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도 한국이 얼마나 발달했고 잘살고 있는지 알게 되면서 많이 

변했어요. 최근 탈북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주도해 어

서 통일을 해줬으면 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고 해요. 북한의 선전에

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난 10월 7일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한 커피숍에서 

탈북청년모임 ‘위드유(With-U)’의 초대 대표이자 현 기획팀장인 

강원철(33)씨를 만났다. 함경북도 무산에 살던 강씨는 2000년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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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을 건너 중국 다롄을 거쳐 이듬해 한국에 들어왔다. 어머니

와 동생 등 그의 가족들도 2004년 탈북해 한국에 모두 정착했다.

위드유는 2011년 탈북 청년 8명이 모여 만든 단체. 탈북 청년들

이 살아온 얘기도 나누고 정보 공유도 하기 위해 갖던 만남이 정기

화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지난해에는 광복절 전날인 8월 14

일 독도에서 가수 이승철씨와 함께 통일 노래 ‘그날에’를 불러 

주목받았다.

   

“처음에는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 술 한 잔하고 밥 먹는 정도였어요. 

모임이 지속되면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았죠. 모두가 고민하던 것이 

‘앞으로 통일됐을 때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배운 지

식으로 고향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었죠.”

좌우보다 균형을… 기존 단체와 차별화

   

위드유 회원은 모두 30대 초반의 탈북 남성들이다. 8명 중 6명

이 1982년생이다.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다. 현재 위드유 대표를 맡은 지성림씨는 연합뉴스 TV

에서 기자로 일하고, 대학원생인 강씨를 제외하면 나머지 6명도 생

업에 종사한다. 2004년 한양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강씨는 졸업한 

후 2013년까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서 ‘NK비전’이라는 잡지를 

발간했다. 지금은 고려대 북한학과 석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위

해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2013년 ‘마중물 음악회’, 2014년 ‘독도 합창단’으로 주목받

은 위드유 회원들은 지난 3월 ‘현대사 강좌’를 기획했다. 탈북자

들은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드유는 

이 점에 착안해 ‘한국에서 통일을 이뤄낼 사람들이 한국 발전의 

주역들을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탈북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을 참배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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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5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뤄낸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짧

은 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몇 안 되는 나라로 

해외에서도 부러움을 받아요.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패싸움이 치열

합니다. 한쪽에서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대쪽에서는 이

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바쁘죠. 그 점에 주목해 양쪽 

진영에서 대표적으로 추앙받는 대통령 두 분씩을 추렸어요. 고인이 

된 대통령들을 배우기 전에 묘역을 먼저 참배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

했습니다.”

강연은 7월 11일과 18일 이틀 동안 서울 중구에 위치한 외환은

행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11일에는 이승만·노무현 대통령을 묶어 

‘박사 대통령과 고졸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18일 강연은 박정

희·김대중 전 대통령을 묶어 ‘경제 대통령과 민주화 대통령’이

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 양쪽 진영을 섞은 것이다. 연사로는 이승

만연구소장인 류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국제학) 등이 나섰다. 언론

사 기자로 일하는 지 대표의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됐다. 처음에는 

탈북청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한국 학생들에게도 강연

을 개방하면서 판이 커졌다. 50명으로 기획한 행사에 250명 정도의 

학생이 몰렸다. 위드유의 활동 취지에 감명 받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강연 장소와 비용을 지원했다.

   

“처음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은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백지 상태에 

가깝습니다. 공산주의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공주의자

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좋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냥 세뇌당했습니

다. 내부에선 비교 대상도 없어요.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래서 한국에 왔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성향을 많이 따라갑니다. 

보통 보수단체나 보수언론 쪽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북한처럼 폐

쇄적인 국가를 진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의 진보단체가 나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인권이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신 

것처럼,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도 나서주셨으면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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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 주민의 미래

   

강씨는 올해 제출을 목표로 졸업논문을 준비 중이다. 논문주제

는 ‘북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최근 탈북 하

는 청년들의 의식이 종전의 탈북자들과 크게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

다. 강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 국경을 통해 한국의 영화, 

드라마 등이 북한에 유입됐다”며 “지금은 한국이 북한보다 몇십 

배 잘산다는 건 어린애들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학과 교수와 박정란 카자흐스탄 유라시아국립대 한국학과 교수

가 공동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급변

한 것이 확인된다. 

​
이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 100명 중 34명이 “통일 한국은 한

국의 자본주의 체제로 단일화 할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6명은 

“남북한 체제를 절충한 방식으로 단일화 할것’이라고 답했다. 통

일이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도 100명 중 88명이 

“통일이 북한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탈북자 3만 명 시대가 되면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탈북 청년들

도 크게 늘었습니다. 예전에 탈북한 40~50대 이상의 세대들은 북한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북한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런 모습이 한국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최근 탈북해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마인드는 한

국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탈북자에 대한 고루한 인식과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위드유가 할 일입니다.”

   

위드유는 행사 기획 시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를 밝게 하자’

는 모토를 내건다. 모든 행사를 아이디어 단계부터 기획, 제작, 실

행까지 스스로 하는 위드유의 특성상 쉬운 일은 아니다. 위드유의 

첫째 목표는 탈북자 하면 흔히 떠올리는 ‘이탈자’ ‘변절자’ 등

의 어두운 이미지를 걷고,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해 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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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믿음에는 북한 동포

에 대한 애정과 고향에 대한 관심이 바탕에 깔려 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전

해 듣는다고 해요. 탈북민들의 생활이 통일됐을 때 북한 주민의 미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떳떳하게 살면 

북한 주민들도 통일을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 열심히 살면서 

사회에도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행

사를 벌이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통일이 되고 북한 주민들도 노력하

면 우리처럼 잘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위드유의 궁극적인 목

표입니다.”​

2016. 5. 20. 국가안보자료/각종자료

3.3 분석결과

 

지금까지의 조사된 인터뷰 내용들이 모든 북한이탈여성들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은 통일이 온다면 이들이 겪은 일들은 우리가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례들이 될 것이며 그들이 잘 정착했는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는지의 여부 등은 미래 통일된 한반도의 국민들의 정서

적 행복을 좌우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차별 대우를 느끼는지 알고 경각심

을 가져야 한다.

탈북여성들이 그동안 정착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차별대우를 느껴왔다는 것은 여러 학술 조사나 저작, 뉴스 등을 통

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자유민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아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 탈북여성들도 대한민

국 국민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소흘히   

했던 통일안보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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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이탈여성 통일 관련 개선방안

4.1 사회 문화적 교류의 확대

사회통합의 촉진과 저해요인 그리고 북한이탈여성의 여러 가지 

고 충 그리고 남북한 통합방향의 모색에 있어 계속적으로 모델로 

사용해온 독일의 사례를 보았을 때 남북한의 사회통합의 커다란 걸

림돌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경제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경제적 문제와 두 번째로는 사회문화적 이질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이질감에 보다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해 보았다. 독일의 

사례 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일 후유증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오

히려 사회문화적 이질감에서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통합을 이루었을 때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접근

해야 할 과제를 제공해준다.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서는 경제와 같은 물리적인 통합과 사회문화적인 통합이 동시에 병

행 되어야 할 것이다.

4.2 새로운 세계문화 코드를 이용한 문화적 문제해결

2010년 말부터 이어진 중동의 민주화운동에는 전 세계적으로 구

축된 네트워크 환경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바야흐로 네트워크 시

대인 것이다. 앨빈 토플러가 말했던 제3의 물결인 정보화의 물결을 

지나 제4의 물결인 관계(network)의 시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우리는 정보화시대를 뛰어넘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과는 다른 삶

을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정보화의 시대라고 똑같이 말을 하는 것

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 새로운 시대를 Network시대라고 

칭한 것은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와 관계들이 상당히 중요시 여

겨지는 시대가 왔고, 그 연결된 라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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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그 어느 때 보다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고 

그러한 생각들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시대를 타고 2010년 후반부터 2011년

대에 이르러서 급속도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하나 의문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한류’이다. 요즘 심심치 않게 TV를 틀거나 

인터넷을 하면 ‘K-pop’ 열풍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가 있을 것이

다. 4~5년 전만 하더라도 음악 변방에 속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음악이 어느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입증

된 우수한 한국의 문화를 북한이탈여성이 즐길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만 작용이 된다면 문화적인 이질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3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는 앞선 장에서 북한이탈여성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살펴

보았다. 그중에는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점과 현실적으로 불가

능한 사안들이 포함 되어 있었다.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제도적인 변화로 인하여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부분

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식의 변화를 요구

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

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사람들의 

의식변화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안이

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커다

란 사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커다란 사건은 예측할 수도 

없거니와 예측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의식변화의 수준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냉전과 반

공이라는 패러다임은 남한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

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란 오랜 시간이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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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의식적인 측면에서 상호인정 이라고 하는 측면이 

함께 충족되어야 사회통합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통일 이

후에도 사회문화적 갈등이 계속되어 진정한 의미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통일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또 다

른 분열이 심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회 문화

적인 통합은 여타 제도적인 통합에 비해서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사회적ㆍ문화적 통합이 완결될 때까지

는 통일과정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단순한 남북한 비교연구를 통해서는 각 사회가 지닌 공통적 가

치나 기준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비교연구를 통해서는 

각 사회가 지닌 특성만을 중시하며 공통의 가치는 무시 된다. 이러

한 공통의 가치를 먼저 추구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남북한 

사회통합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남

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상호인정의 자세일 것이다.

4.4 교육문제의 변화

사회문화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

가 바로 ‘교육’ 에 대한 문제이다. 먼저 독일의 교육 통합 시에 

발생했던 문제점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교육 통합에 있어서의 과

제를 안겨줄 것이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제는 

동독의 학생과 청소년들이 그들 체제가 편입된 서독 체제에서 건전

한 생활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내용들이었다. 즉 통일 후 교육에 대

한 동독 학부모들의 관심은 자녀들의 통일독일의 새로운 정치 경제

체제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하는 일이었다. 옛 동독지역의 교육제도

는 지나친 마르크스주의 편향으로 말미암아 초․중등학교로 부터 고

등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이념지향의 교육내용을 보여 왔으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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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향은 주입식 교육과 고등교육기관의 사상교육 기관화를 초래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제도는 

서독의 학교제도를 토대로 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공산주의식 

집단주의 교육과 획일화된 통제 교육을 서독의 개방적이며 경쟁적

인 자유 민주교육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

한 실정에서 당연히 동독 주민들은 동․서독 교육제도 개편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졌으며 옛 동독의 교육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전혀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동독사람들은 교육제도가 개악되

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동독의 교육제도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한 장 소에서 받을 수 있는 종

합 체제였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은 매우 훌륭하단 평가를 받았

으나 그러한 장점들이 전부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

문제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을 맞이한 데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회통합에 앞서 

교육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하기 위해서 북한학생들의 수준 및 교육과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독일에서도 

발생한 문제점인 공산주의식 집단주의 교육을 개방적인 교육태도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시범식 교육이나 하나원에서의 중․고등학생들의 교육과

정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 탈북자들의 

가장 큰 교육적 고민이 남한 학교에 대해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청소년 탈북자에 대한 교육지원 수준은 그들이 남한에 

완전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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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 안정

성 혹은 가족 결속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취업과 안

정적인 직업생활을 뒷받침하며 남한사회의 경제적 풍요와 자유에 

대한 균형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情)에 대한 정서적 접근과 함께 북한이탈여성들이 지니

고 있는 도덕성⋅예술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필요하다 남한사회

와 남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 직장생활의 어려움 등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과 함께 북한이탈 주민들 스스로가 갖고 있

는 위축감 북한에서 속고 살았다는 인식 아픈 기억 등에 대한 치유

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직업훈련교육과 함께 문화적 소양교육도 겸했으면 한다. 

영혼의 양식인 좋은 책을 읽게 하고 영화, 음악회, 연극 등 문화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개인의 인권이 무

시되었던 사회에서 살았으며, 남한 사회에서 돈의 절박함과 정착압

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과 돈 외에 더 소

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돌이켜 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분명 효과가 클 것이다. 

둘째, 탈북민의 70%가 여성이다. 이들에 대한 배려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워졌으면 한다. 특히 육아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탈

북 여성들이 구직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외에

도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창구를 마련, 사기, 일터에서의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 성희롱 등 여성 탈북자로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과의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

련, 서로의 생활과 삶을 이야기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북한이탈여성이 더 이상 북한이탈여성이 아닌 보통주민으로 생

각하고, 받아들여질 때 더 나아가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는 한국 사회가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하는 성공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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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이다. 

본 연구자는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고 국제적 지원을 얻어야 하며 북한 주민의 

자발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하여 탈북민 중 다수를 차지하는 북한

이탈여성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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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

을 한다. 

 1.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발간

 3. 위탁 연구사업 수행

 4. 해외 및 국내 관련학회와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위치) 본 학회의 본부는 회장의 소속기관이나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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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

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1. 일반회원 :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및 한국문화, 한국문화교

육, 한국어교육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과정 이상의 연구자 및 일

선학교 교사, 교육전문직의 개인

 2. 평생회원 : 평생회비를 납부한 일반회원

 3. 기관회원 : 학교, 연구소, 학술단체, 도서관 등의 기관으로 소

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학회활동과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기

관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학회 회칙 준수 및 규정의 이행

 2. 입회원서와 입회비, 소정의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납부 이행

제7조(자격 상실)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

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본 학회 임원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종류) 회장(1인), 부회장, 이사, 해외이사, 감사

 2. (임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

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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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사는 각 분야별로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총무이사: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및 실무 총괄

      편집이사: 학술지 발간 기획 및 편집

      연구이사: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기획 및 운영

      섭외이사: 학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섭외 업무

      출판이사: 학술지 출판 및 배포

      정보이사: 학회의 정보망 구축 및 관리

      지역이사: 각 지역에서 본 학회를 대표하는 업무

      해외이사: 해외 현지에서 본 학회를 대표하는 업무

      감사: 학회의 재정운영 감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제9조(임기)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 임원

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총회)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임원의 과반수 혹

은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② 회칙 개정

   ③ 기타 회계 및 예산, 결산 승인

   ④ 기타 학회 활동과 관련된 주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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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본 학회 활동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에 대한 전반 사항을 심의하

고 감독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의 투고자,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심사

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관장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와 별도로 운영한다. 

제14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및 학회 출판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재정수입)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평생

회비, 찬조금, 외부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6조(회비) 본 학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 평생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차기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제17조(회계기간 및 회계보고)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3월 1일

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

를 편성하여 학회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감사는 총회에서 이를 보

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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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본 회칙은 이사 2/3 이상 또는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

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에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심의 후 정한다.

3.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4. 본 회칙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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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편집위원회는 다문화연구소의 학술논문집 『다문화사회와 교육연

구』의 발행을 위해 구성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이 관련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

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장 선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소장이 임명하

며,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편집위원장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위원회는 연 2회 이상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가지며, 재적위원의 과

반수가 출석할 시 성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조(편집위원 자격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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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의 자격과 임기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편집위원의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교육 관련 연구

기관의 연구위원, 다문화 관련 기관장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편집원칙)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1) 접수된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2)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접수받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학회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심사자의 심사평에 의거하여 

수정된 논문의 완성도를 평가한 후에 최종적으로 게재될 논문을 선

정한다.

(4) 동일 필자의 3회 연속 게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제8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

한다.

제9조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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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윤리규정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부산

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다문화사회와 교육연

구』와 각종 출판물에 관계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원

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에 투고한 

논문투고자와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윤리규정 서약)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편집위원회는 

특집 논문을 접수할 때는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논문 투고자나 편집위원, 심사위원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윤리위

원회를 개최하여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공개한다.

제5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① 논문투고자는 사용하는 자료의 위조, 변조, 표절, 중복투고, 부

당한 저자표기 등 제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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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하고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

야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

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서 발

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

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

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

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

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

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

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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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① (책임)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

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

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

뢰해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내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편집위원장이 윤리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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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조사하고, 위

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비공개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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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

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의 불허,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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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한다. 

⑧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

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제10조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계의 관례에 따른다. 

② 연구윤리규정 수정은 본 연구소 규정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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